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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에 즈음하여

새해 1988년은 國家的으로 多事多忙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民族의 現

代史에 있어 新紀元을 긋게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大韓民國 政府樹立 40周年을 맞이하게 되고 憲政史上 처음으

로 평화적인 정권교쳐1 가 이루어질 뿐만아니라， 地球村 家族들의 最大

祝典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 배랄민족의 進取的 氣像

과 I{(力을 世界萬했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같은 當面 國家大事

를 成功的으로 마무리 짓는데 온 國民의 슬기와 힘을 합쳐야 하고 여

기에서 얻어진 民族의 긍지와 역량을 南北韓 關係改善과 平和統-{足

進의 活力素로 승화시켜야만 한다.

그러함에도 최근 社會 一角에서 우리의 自由民主體制를 顧覆하고

서울올림벽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急、進左順勢力의 暴力的 挑戰이 자행

되고 있는 현섣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국

민가운데는 左順問題의 섬각성을 올바로 認識하지 못하고 安易한 타성에

젖어 있거나， 일부 識者는 오히려 이들을;뾰護하는 듯한 뼈向마자 없

지 않은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들의 發想、이나 行動은 우리가 指向하는

自由 · 民主 · 平和統一을 源果的으로 否定하거나 決定的인 ?且害要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當院에서는 그동안 매년 統一 · 安f똥敎育 t룰쐐흉敎材로서 「民主統

一꿇」을 발간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이같은 현설적 상황을 감안 I共塵



← E義와 꺼: {I뼈思想、 - 그 f맺論과 實體」갈 변책으보 엮어내게 되었다.

아무쪼복 01 교재가 넬리 활용되어 많온 국민늪이 우리의 統 → l뻐짧: ’

~t':i않實態， Jd법 !해題 등을 정확히 이 해 힘으로써 fIIJl L~ 센階 ;1씨의 f憂 j댈

↑t에 대한 확고한 f되念파 건잔한 統 • • 갓{잉觀을 ;<1 닐수 있게 되기룹

바반다.

끔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많은 애플 써주신 院內外 敎양1)l l i괴- 斯

界專門家 여러분에게 폈心으로 뺀謝의 뜻윤 表하는 바이다.

1988덴 JC 터

統←→冊修院 j강



L 共塵主義 本質

目 次

1. 序 言 6

2. 共옳主義 搬念 7

3. 共품主義 華命f멋論 10

4. 共塵후命파 共l꽃黨 30

5. 共끓統治의 一般的 持徵 37

6. 共塵社會建設의 虛構性 42

7. 結 듬 48

II. 現代左碩思想、

1. 急進左{법思想、의 簡念 52

2. 先進똘業社會의 急、進左f빽펀‘想、 56

3. 後進國의 急進左{밸思想、 67

4. 韓國의 急進左{볍思想、 86

III. 共慶園 實相

1. 序 言 ’ ··············100

2. 共屋華命의 類型과 共屋體制의 一般的 삼'It ······················101

3. 蘇聯의 實態와 變化 樣相· · .. · .. · .. · .. · .. · .. · .. · .. ·· · .. · .. · .... ··111

4. 中共의 實態와 變化 樣相 · · .. ·· ·· ·· .. · .. · .. 121

5. 東歐 및 아시아 共盧國의 ·혈態와 變化 樣씨 I · · ·129

6. 結 言 ·····138



I. 共塵主훌훌 本質

陳 性 桂 (統一冊修院 敎授)

1. 序 言 ..·..·..·..·.... ··..·..·..·..·..·..···· ..···· ..···· ..·..··6

2. 共塵主義 職念 ···· ..·..·..·..·..·..·..·..·..·..·..·..·..·..··7
가. 마르크스主義.... ·.. ·.. ·.. ···· .... ·· .. ·.. ···· .. ···· .. ·.. ··8
나. 레난흰義(볼셰비즘)·.. · .... ·· .. · .. · .. ·.. · .. ···· .. ······ .. 9

3. 共塵主義 華命理論· ..·..·..·..·..·..·..·..····..·..····..··10
가. 唯物史觀과 階級關爭論 ·.. ·.. ·.. ·.. · .. ·.. ···· .. ·.. ·····10
나. 勞動價il홉와 剩餘價{直論 ·.. ·.. ·.. ·.. ·.. ·.. ······· .. ·····17
다. 暴力뿔命과 階級獨我論 ·.. ·.. ·.. ·.. ·.. ·.. ······· .. ·.. ··24

4. 共갇휠華命과 共屋黨 ..·..·..·..·..·..·..·..·..·..···· ..·..··30
가. 共풀黨 組織原理 ·· .. ·.... ·· .. ·.. ·.. ·.. ·.. ······· .. ·····30
나. 共塵黨의 權力養取 方法 ········ .. ·.. ·.. ·.. ···· .. ·.. ··32
다. 共塵筆命의 惡個環 ·····································34

5. 共塵統治의 一般的 特徵 ..·..·..·..·..·..·..···· ..·..··37
가. 共塵主義 A間觀 ·· .. ·.. ·.. ·.. ·.. ·.. ·.. ·.. ·.. ···· .. ·.. ··37
나. 共塵主義 生活據式 .. ·.. ·.. ·.. ·.. · .. ·.. ·.. ·.. ···· .. ·.. ··39

6. 共屋社會建設의 虛構性 ·..·..·..·..·..·..·..···· ..·..··42
가. 私有財塵 廢總의 윷想、 ·· .. ·.. ·.. ·.. ·.. ···· .. ···········42
나. 地上樂園의 꿈 ···········································44
다. 理想、과 現實의 톱迷 ·································45

7. 結 言 얘



6 1. JH¥. J:義 4>:質

L 序 쉽

우러 나라에서 잠행되었던 공산침략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함들은

우리 한국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j긴하 l:.짧를 반대하고 경계하는지 이해

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젓이다. 또한 그렇게도 매력있게 선전하는 공산

주의가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비극파 고통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가져

다 줄 수 있는기- 하는 사설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와 같은 경우를 당해

보지 뭇한 사람둘은 그 비참하고 끔찍한 진상을 아마 우리만큼 생생하

게 그러고 닫낱이 고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산주

의자들의 삽I II쩌 r짧는 지난날로서 그 막을 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둡은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적 위협에 직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xJ~은 한낱 구호가 아닐 뿐더러 공산주

의로부터 받은 지난날의 피해외- 희생에 대한 단순한 보복행위도 아닌

것이다.

자유민주체제룹 보위하는 수단젝 가치엔 1이J~을 太때짧로 하지 않고

서는 우리들의 l'I l l f와 '1패II와 擬榮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 bUt

은 바로 우리 l\.';}A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극히 중대한 命웹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산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전략을 잘 분석해

서 이에 대처해야만 하는가?

첫째， 공산주의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統-----'"파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

는데 기 본적인 장얘기- 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세계팽화를 위협하는 꿇 JJ (애인 존재

로서 전세계의 자유민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는 非Al웹的인 j넨샘 (또는 이

데올로기)이기 때문이며，

세째로 북한의 공산주의가우리 민족의 ιI:ff파 安쌓을 잭접적으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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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눈앞에 두고서， 이에 효파적으로 대처해 나가

기 위해 공산주의의 正體를 우리는 누구 보다도 바로 알아야 하기 때

문이다.

2. 共塵主義 懶念

私有財庫制度로부터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회적 · 도덕적인 害毒을 인

식하고 재산의 共同所有를 기반으로하여 平等社會를 실현해 보고자 하

는 소박한 理想은 인간의 政治意識이 생겨날 무렵부터 싹든 것으로서，

그 뿌리는 멸리 紀元前 수백년까지 거슬러 올라 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古典的언 소박한 공산주의적 개념은 근대적인 의미

로서의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近代的共뚫主義」는 古代나 中世의 공산주의적 사상 내지 운동파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 • 레닌主義」에 바탕한 것이다. 따

라서 우리들의 관심의 춧점은 이 근대적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 • 레닌主義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 • 레닌主義는 共塵黨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世界*化를

위한 포괄적인 運動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

한 공산주의는 理論과 組織과 實錢運動의 세가지 요소로 된 복합적 인

구성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구성요소 사이의 밀접한 相互作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짧게는 非共塵主義體없Ij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

도하고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잡는데 있으며， 길게는 소위 계급없는 사

회를 부르짖으면서 共庫黨 一黨獨載體制의 유지와 세력확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공산화를 달성하려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는 @ 공산당의 政權 장악 @ 공산당 독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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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3) 사회주의사회를 거쳐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

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 I:. 짧를 일단 마르크스J:짧외- 레닌 itl짧로 나누

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가. 마르크스主義

마르크즈 • 페 닌 L행의 ~fllllll인 칼 • 미-르크스는 1818년에 태 아 나서

1883년끼지 살았던 독일사람이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19세 기 는 짧業

il!~命파 프랑스 ·F命의 파동뜨로 l갈미 암아 유럽이 풍랑속에서 흔들러던

사대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함들이 새로운

사회건설의 방법을 오색하던 고민의 시대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그당시의 어두운 현젤에 직면하여 급전잭연 자

유주의자로서 봉건적 득권계급에 항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

하여 반기를 들었다. 오늘날파 달러 국벤의 민주적 권리가 아직 보장

되지 뭇했던 초기 산업자본주의 당시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바개하기 워하여 파격한 지식언들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당시에 한

창 성행하던 I뺨級|뼈낌， 즉 폭력혁명이었다. 말하자면 19세 기 의 유렵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 사회잭 조건파 사상적

분위기를 제공했던 젓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릇 다른 사상가나 혁명가와 마찬

가지로 시대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며 그의 이론파 젤천도 us代싼의 제

약을 벗어나지 못했던 젓이다.

마르크스가 구성한 이론적인 구조에는 어느 정도 예러한 분석파 비

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한 거기에는 사쉴파 사실아닌 오류가 함

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반항적인 혁명가가 지니고 있는 獨

剛까파 쇄I;他性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kf H"J論的언 談張表챔파 펀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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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마르크스主義는 어떠한 時代에나 어떠한 社會에도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는 보펀적인 힐理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환

경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時代的언 摩物」임에는 틀

림이 없다.

나. 레닌主義(볼셰비즘)

專制政治에 대한 반항 속에서 싹터 初期품業資本主義의 우울한 모순

위에서 자란 마르크스主義의 토대 위에 짜리즘과 농노제로 대표되는 러

시아 사회의 문제점 극복을 둘러싼 정치투쟁의 선풍속에 사회주의 폭

력혁명의 계기를 마련한것이 레닌主義 즉， 볼셰비즘이다.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실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

스의 혁명적 세계관은 레닌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혁명전략과 결합되

어 있다.

理論家의 입장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정치현상을 경제적 측면에

종속시킴으로써 마르크스主義는 실천적인 정치이론 즉，조직과 제도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파도적인 프롤레타리아트獨載를 단

기적으로 예측한데 비하여 레닌은 현실정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프

롤레타리아트獨載國家 개념으로 파악했다.

레난은 일반적인 마르크스主義의 敎理를 후진국가인 러시아의 사회

주의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적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과 결합시

켰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를 의미한다.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 前衛黨組織이 없으면 혁

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자

연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있지않고 오히려 혁명투쟁의 정치적 意志

와 음모를 통하여 전투척인 공격을 가하는데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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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共짧主義 ;華命理論

가. 唯物史觀파 階級|觸爭論

1) 唯物史觀의 構造

1111껴끼 be.꽤에 서는 Jill:짝와 ll)(~fl룹 변천시커는 궁극적인 원언을 어떤 고

매한 flit샘이 냐 훼’1]11 1에 서 구할 것이 아니라 센!꽉파 교환방법의 변동， 즉

경제생활의 변동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ft物싸l빠에 의하면 1 1: )팎에 는 두개의 커다란 요소가 있는데 ~J:.하 JJ파

II:}뭔 |쩨係기- 그것이라고 한다. 사함이 얄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를 생

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붉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사까팎파μ‘와 생산의 경

험파 노동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생산기구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

하는 사람 즉， 까?페'J )]을 종합해서 II:}텐 JJ 이 라 부르고， 생산을 둘러싸

고 뱃어진 사랍파 사함파의 판계룹 II:}텐빼係라고 한다.

그런데 II: }팎 }J파 II :1하 佛l係는 서로 판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은 하나의 IU간짜과 안에 포팔되어 그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1[:

}t{)]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하여 II:， }판 l뼈係도 변하는 젓

이라고 한냐.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lt:}m빼係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산력에 대응한 必然t애인 생산관계를 맺게된다는 것이다. 생

산활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판계의 總싼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

성하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발로 F관I)階造 즉， 사회의 토대이며 법

률 • 정치등 "，if!)樞젠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회의 센!젠U]파 Ilj쌓 )j ~.t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생산관계

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 • 법률 • 도덕 • 종

교 • 예술등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부구조는 하부구조(I'.짧)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지배제급의 이익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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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한다. 낡은 생산관계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짐

애가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사회헥명이 폭발한다

고 한다. 그러하여 결국 낡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上部構造， 즉 관념

형태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唯物史觀에서는 生塵方式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原始共同社會 • 古代쨌鐘社會 • 中世封建社會 •

近代資本主義社會 • 共屋主義社會가 그것이다. 그런데 폈鐘社會와 封建

社會 그리고 資本主義社會는 다같이 私有財屋을 토대로 한 사회였던 까

닭에 사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始共同制 • 私有財품制 • 共품主義制의

三段階로 구분된다고 한다.

2) 唯物史觀의 誤흉

唯物史觀은 공산주의 혁명이론 중에서 매우 비줌이 크게 평가되는 학

설로서 결국 다음파 같은 두개의 사상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

회의 발전에 있어서 經j齊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과，사회의 발전은 推

證法的 法則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 唯物史觀에 의하면 生塵力이 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生

塵關係가 변하고 生僅關係의 변화에 따라 관념형태는 이에 대응하여 결

정된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산관계에 의하

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지는 않으냐， 법률 •

정치를 포함한 모든 精神文化는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 그 지배관계를

유지하는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

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정신문화는 생산관계라는 단 한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만일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꼭같은 생산조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생산조건 밑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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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가 없게된다.

예를 들떤， 기독교는 생산핀계를 각각달리하는 ，Ii代로마와 현대자본

주의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아니라，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

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알되고 있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물사관으로서는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자본주의젝 생산판계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

이고 공산주의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이질적인 시-상이 복잡하게 엉

켜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를 유물사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유물사판에서 주장하는대로 il껏해가 경제관계의 반영이라면 경

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공산주의적 정치제도의 수립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우선 政

펌柳)J을 장악하고난 다음 j吹해의 힘으로 JIQ摩E製(I~ 션:jli닫關係를 만들

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치열하게 꾀、싣!戰을 전개하는 것은 상부구

조의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LX1fl가 ll:i뭔關係를 개조하고 이 개조된

생산관계를 가지고 생산력을 촉진시키자고 하는데에 그 목표가 었다.

즉， 상부구조의 힘에 의하여 하부구조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F해樞치li인 경제핀계가 정치 • 법률 • 제도 및 인간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

시에 이러한 정신문화의 성격이 오로지 결정잭으로 정제관계에 의해서

만 규정된다고 하는 사상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정신문화는 경제판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팬에

서는 정제판제를 지배하기도 하는 젓이다. 세계에서 일어냐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은 물질적 조건파 연간정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지 룹질쩍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의 지능이 낮아서 생산력이 유치했던 마개한 시대에는 생활자료

의 획득이 연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

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생기면서， 사함은衣·食. 1t라는 기본적 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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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언간의 문

화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거꾸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는 반드시 그 생산관계에 적응하는 하나의 문화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있으며 오늘날의 문

명사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唯物史觀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원시공산사회 • 노예사회 • 봉

건사회 • 자본주의사회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는 각각 그 內

部的 TJ홈에 의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唯物史觀에서는 私有財塵制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사회는

붕괴하고 공산주의사회로 념어가는것은 「歷史的 必然」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때， 唯物史觀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본주

의제도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는 생산력과 현

존하는 생산관계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망하여

공산주의사회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본주의도

고정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 또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인

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可能性인 것이지 必然性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변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파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결파로 공산주의사회가 오지않고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어떤 사회가 나

타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

해서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사회의 출현이 생산력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인 결

파라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헥명운동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物史觀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역사적 필연에 의하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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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나 뜻파는 상관 없이 머지않아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

해서 투쟁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

칠 때에는 이미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사회가 오

셔 않을 l ’r tl~ 't!l: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 다.

必然f1{J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

가 없는 것이다.

I~H끼싸빼에서는 연류역사가 변증법적 발전파정을 거쳐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사회에 도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공산주의시-회는 다

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 안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말

하자면 辦펌H~‘의 법 칙은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공산주의사회가 질현될

때까지는 |젠1l!.를 xl 배하고 일단 공산주의시회가 실현되면 변증법적 발

전은 정지하는 것처렴 설명되고 있는것뿐이다. 이것은 변증법이 아니

다.

이렇게 룹때， Jlfl끼끼싸빠도 역시 1때;승:l i패 (I'» 宗敎1l!.짧%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階級빼爭論

공산주의자들이 |새겨꺼없빼을 내세우는 것은 계급투쟁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

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파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까지는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론의 결론이다.

그런데 계급투쟁이론은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階級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이란 공홍의 정제적 이해판계를 가지며， 그 의

식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서는 결파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파 자본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의 구성부분으로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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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 합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단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

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계급의식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는 하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상반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반

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본래가 協l피의 역사인데

경제상의 利害關係가 심하게 相反될 때에 바로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척 견해이다.

인간은 단지 경제적 利己主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

간은 경제적 욕망 외에도 많은 정신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사회

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층이 있

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선량하고， 많은 것을 가지

고 있는 자본가는 악독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

요컨대 계급투쟁이론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투쟁을 조장하기 위한 선

전 • 선동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계급의식이 민족의식보다 강하다는 가설의 오류를 들수 있다.

본래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을 기초로 한 文化的 類似性에 따라 자

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이라는 것은 Al홉的인 요소를 표함한 利

害關係에 따르는 結合으로 성럽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적으로 볼 때 民族은 당연히 階級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

점에서 民族은 基本的이고 階級은 派生的이다. 또한 民族은 不變的이

며 永久的이고 階級은 可變的이고 一時的이다.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

해도 한국민족이지만，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로 될 수 있고 자본가

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 계급의 대럽파 투쟁이 역사를 움직

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민족이 세

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민족으로 분열되어 서로 도우며 혹

은 대립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역사는 역시 민족의 움직임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 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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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해핀계나 시-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민족에 따라 한층 더 달

라진다.

공산주의에서는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성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적대국가

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세계대전올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

투쟁이 아달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적국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비록 속해 있는 계급

은 노동자일지라도자기 민족파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늘은 서

로 싸웠던 젓이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잣처템，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민족과 조국

을 초월해서 계급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세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럽 서로 다른 계급은 필연적으로 서

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싣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은 사회전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

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시회에는 때로 제급투쟁이 있었고 오늘

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본질로부터 발

생하는 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변태적인 현상에 볼끄1-한 것 이 다.

풀론 오늪닐 Jli ; i; 11 ~ il~i; lt11~lt으로 인한 lt'i; ';의 착차가 현저하고 'l(~

파 찌;-띤이 없는 곳에서 :Yl \'，:파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잣윤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균 끼지의 얀류역사룹묘조리 게급투쟁의 역

사로 섣명히-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은 지나천 ，잔파이다.

인간에게는 II-:{f秘?이라고 하는 투쟁변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씨 l

I ，:μWJ의 변도 기-지고 있는 젓이다.

네째， 공산주의 계급투쟁이론에서는 1/ 11/11 1챈級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으로홉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서도 않았

고 노동자계급으로만흡수된 적도없고 또 없을 것이다. 종간계급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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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有財塵制度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아

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階級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的이

며， 부분적인 계급이익 보다는 전체적 이익을 중요시한다. 중간계급은

사실상 계급투쟁과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자들이 몰락해버런다고 주장했던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하

기는 커녕 점점 服大해져서 한 社會와 한 國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이 중간계급이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노동자와 자

본가 사이에서 援衝作用을 하는 한 계급투쟁의 가능성은 사실상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나. 勞動價{直와 剩餘價{直論

1) 勞動價↑直說

노동가치설은 공산주의 경제이론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

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자본주의 발전파 그 몰락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론적 근거

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공산주의경제학의 전체 이론체계가 무너지

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商品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均勞動量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노동은 상품가치를 형성하는 原因이고，

노동은 상품가치의 實質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R度」라는 것

이다.

이 노동가치설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런지 오래된 時

代錯誤的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모든 商品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勞動量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이란 것은 단순

한 同質的인 것이 아니라 異質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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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젝으로 깜멘UJhl:의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一級H

빼깎;-가 열심히 하지않은 세시간의 노동량은 보통기술자가 열심히 일한

몇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모든 물건

의 가치는 그것에 대한 파빛외- 센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

생산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굽에 비하여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큰

잣이다. 노동이라는 젓은 센針을 결정하는 한개의 및qλ|에 지나지 않는

젓이다.

콸째， 노농가치섣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 이외의 ll~!펀냈:

쉰의 역한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피- 더붙어 u꾀냐 가타의 *.然資싸파

같이 노동의 }양 F 없이 가치룹 기자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럽

에도 불구히-고 노농가치설에서는 이러한 노동에 의하지 않는 물건을 제

외히-고 있디.

따라서 노동가치션은 설사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었다고 하더라도 .

般l폐은 필수가 없고， 오직 t차;파jν I: )사t;:끼의 가치를 논할 때에 한해서만 써‘

JIJ한 젓이나.

세째， 노동가치섣은 「노동이 상품가치의 I\J뚱」라고 하는데， 그렇다

면 노동 그자체의 가치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

결국 노동의 가치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 F된 노동에 의

하여 결정된냐고 밖에 말할 수 없게된다. 됐 F된 노동은 財貨 맺 셔H)t

의 시-용으루써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화와 용역은 노동의 생

산윤이다.

결국 싱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되고， 노동 그 자체의 가치

는 노동생산판의 기-치로 설1굉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

펀· 노농으로→ 젤명히게 되어 있다.

네애， 노농가지섣에 의하떤 생산물-의 가치는 投 |、·된 勞페1電에 의하

여 젤정펀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노동인구가 일정한 노동시간 동안

인해서 생산한 생산란의 가치의 *J~lM은 일정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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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가치설을 가지고서는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

다.

이와같이 노동가치셜은 -定量의 가치가 모든 계급 사이에 어떻게 분

배되는가 하는 分配論으로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總生않의 增大

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이 경제이론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약점

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플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가치설이 상품가치의 원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노동자의 피

와 땀에서 나온 결파라는 도덕적인 要素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노

동가치설이 어떤 정치적 효과 즉， 暴力華命을 노리는 선전자료로 이용

된다면 그것은 이미 경제학섣이 아니라 한날 정치적인 선전도구에 지

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剩餘價↑直論

잉여가치론은 노동가치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잉여가치의 이론은 어

떤 생산물의 가치가 단순히 그것에 投入된 勞動뚫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노동가치는 또다시~ 노동 그 자체의 再生품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

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릎 갖는다.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잉여가치론이 무너지고， 잉여가치론이 없으

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론은 껍질만 남게된다.

잉여가치론은 科學性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이론의 각도에서 볼 때

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첫째， 이 잉여가치론의 근본적인 난점은 「생산물의 가치와 이윤의 근

거가 노동에 의해서만 창조」된다는데 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외에도 자본파 원료와 기업가

의 능력 등 여러가지의 生庫要素들이 필요하다.

자본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商品의 가치는 자본과 노동의 협동으로 생산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마땅히 자본파 노동의 양쪽에 되돌려 주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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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품의 가치는 노동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노동기치기- 상품의 기-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것은 노동의 II:)팎'tfl:만 인정하고 자본의 II:!:띈'tfl :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연

유하는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1텐뚱;웹‘|퍼에 있어서 자본의 증요성은 강조할 필

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만으로 생산

된 잉여기-치를 자본가가 착취한다는 이론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없

다. 잉여가치는 오직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잉여가치론은 쐐廠

，폐에 ”이-지게 되었다.

둘째로 착취라는 말은 마르크스 • 레닌 1:.짧에 있어서 매우 좁요한 의

띠를 가지고 있다.

企꽃求가 iliJ싸에 서 결정되는 lY 1U: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ilj싸에 서

결정되는 가격으로서 생산콸을 판다. 그 때에 그 생산룹에 대하여 어

느 정도 이상의 'N，~냈: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착으로서 생산물이 팔리

면 이 가격으로부터 생산비틀 빼낸 후에 남는젓이 제iI씬이나.

그렌데 잉여가치론을 주장하는 착취론자는 이 제il써을 착취의 결파라

고한다.

다시말하떤， flJ iI'，'J은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말한다는 것이다. 말하

자면 「모든 상풍의 가치는， 그잣을 생산하기 위하여 펄요한 노동량 즉，

노동비용에 의하여 결쟁되기 에문에 노동하지 않는 싸業家가 제il씬을 얻

을 수 있는 것유 노동자가 그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가치펀다도 쩍

은 가치의 임금을 지불함으보써 바로소 가능하게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노동파그것에 대한 지급은 不딴{뭔잣뺏이며， 노동자는 주는

잣보다도 적게 받는데， 그 차액이 결국 째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착취이론은 염척하게 노동가치법칙이 성립되어야만 비로

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가지는 생산에 소비된 노동량이 아니고 이

것에 대한 다，f굉장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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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안정한다면 不等價交換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

란 것은 었을 수 없게 된다.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이 市場에서 매매되지 않아 資本家가 손

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

하여 노동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자본가가 착취되는

결과가 된다.

노동가치설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론도 많은 결함과 오류를 내포하

고 있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 레닌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이

론을 내세우고 주장하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론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궁핍한 노동자의 감

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이론적 수련

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社會if義가 땅에 떨어져

서 富益富 • 贊益資하고 不正과 부패가 극섬한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릇된 이론도 合理化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分配의 不平等을 시정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맨주

주의를 국민의 경제생활에까지 파급시켜서 福社國家를 건설 할 때에，

착취이론인 잉여가치설의 영향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본가의 利潤은 노동자의

착취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자기의 몫을 빼

앗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사회에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복지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자본가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들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혹은 이미 만들었다는 공산국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3) 資本主義 沒落理論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해셔 형성한 잉여가치설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

국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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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주의시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자본주의 몰락의 「법칙」을 유도해내는

데 동원된 젓이다.

자본주의 판팍의 L섭 척 에 따르변，

。 자본주의기-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접 더

혹섬해 기- '::iL， 그로 1판미 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층 커진다는 것이며，

O 그 위에 자본의 짐좋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줌소자본가가 노동자

보 Iii엔*하는 까닭에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0 노동-시장에는 1팎꽃修fJlli 'I I C 즉， 火!t찌의 수가 증대하고 이것은 노

동임급을 더힌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바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접접 단결하여 드디어 자

본주의사회 타도에 궐기하게 펀다는 잣이다.

오늘날 우마들이 자판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시대의

초기산업자본주의외 달라서， 오히려 1'1 11 ，싸뿔웹iIllJ라고 부르는것이 맞

을 젓같다.

이 자본주의체제라고 부르는 n 나l企業體制는 지난 200\건 동안의 생

성발전파정에서 자기자신을 상려냐칼 써i ))파 폐t ))性을 갖추게 되었다.

자본주의제도는 다음파 같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최대의 정-접으로서 국민 각개언이 자기의 創젠性을 최대한으

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둡 수 있다.

이와같은 칭-의성이 발휘되는 조건은 각 국민이 정치젝 • 정제적 • 사

회적으로 자유롭다는데 었다‘ 물론 이 자유가 다른사랍의 자유릎 부당

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납이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정우에는

가급적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류역사상 이

와감은 경제적 자유기-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자유기업의

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 밑에서 파거 어느 때에도 볼수 없었던 위대한 생산력이 발

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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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여 새로운 生塵樣相

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끓파 消費의 不t즈]衝을 조정하는 장

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는 資源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물자의 需要와 供給이 조정되는 까

닭에 표면상으로는 無政府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많은 경

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計劃的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산국가의 경

우에 있어서 오히려 물건의 공급파 수요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

지 않는 景氣變動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세째로 이 제도의 장점은 自動安定裝置의 작용만으로 붉氣의 안정유

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財政과 金廳上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

을 틀 수 있다.

不況의 경우에는 減脫錯處로 국민의 購買力을 높이고， 公共事業을 일

으켜 경기를 好轉시키는 財政政策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景氣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增規錯處를 취함으로써 경기의 파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

財政政策파 아울러 景氣調整을 위한 줌요한 정책에 金랩뽀政策이 었 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貨量파 金利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

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경로를 살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

家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규모에 있

어서 이미 제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타났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와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몰락」이나 「자본주의 종말」은 적어

도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종말을 고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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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발전한 것 때문에 볼락한 시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계

속 발전해 가는데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뒤떨어진 러시아에서 문제

접이 발생했던 것이다.

AII\j을 존좋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모순파 폐단을 H~

파 秋}1':의 테두려 안에서 점차쩍언 시회개혁파 )1써Ilitl)뺨逃政策으로써 해

결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100여 년 전에 미-르크스는 자본주의하

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젝 육체적 궁핍파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

은 적줌퍼지 않았다.

노동자 자선의 각성파 노동조합활동， 복지정책， 특쟁산업의 公:fi化

등의 조치로써 공산주의자둘이 예상한 자본주의의 볼락사태는 \:1 1 연 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체제에 불평등이 나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현대쩍 민

주주의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회적으로 해결해 왔·고 앞으로 더욱 그

러한 것이다. 이렇게 불때 모든 띤에서 공산주의 보다는 자유기업사회

와 민주개빙체제가 優泌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다. 暴力훌命과 階級獨載輪

1) 階級國家觀

공산주의에서는 “ l폐 t값는 시회젝 제급의 발생파 더불어 발생하였고，

l폐家는 판질적으로 폭력적 탄압기구이며， 꽤家에 의하여 지배계급은 피

지배계급을 착취한다”고 한다. 따라서 l페| ’값는 사회의 전반적 Jl1{~째를 위

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ii，뱃: f，~ I패l家좌I1. ri체을 공산주의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對 l‘[하는 정제적 이해판계를 가지는 제급이 투쟁에

서 멸망하지 않기 위한 충룹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

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판계의 계급적 대립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위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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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폭력적 억압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敵對階級에 대한 탄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國家에서 탄압성을 배제할 때는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며 국가가

아닌 것으로 될때， 즉 국가가 死滅해버리는 사회는 이미 계급적 대립

이 消滅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라는 것은 아무리 민

주주의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급국가일 뿐이지 인민전

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共품主義 階級國家觀은 超階級的 國家觀 즉， “국가는 외부의 敵으로

부터 국민전체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防衛機構이며， 내부의 혼란으

로부터 국민의 생명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治安機構”라는 國家理論

을 일체 무시한다.

물론 國家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으로 국가는 강

제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敎育·保健·文化·社會保障등과 기타의

公共福利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지배계급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思가 지배계급의 意思였다

고 하더라도 國防파 治安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

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歷史的 경험으로서는 戰爭은 주로 B!:族파 1£族파의 전

쟁이였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막론하

고 민족전체가 戰勝國家 • 民族에게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생산의 無政

府狀觀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생산파 분배의 全過程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경제가 어떻게 彈制力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

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공산사회에서 彈制權h이 배제 된

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彈制力은 필요한 것이다. 階級國家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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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l폐求5tt:iJ:&l값은 Jr.科l짱I，떠인 잣 임을 쉽 게 알아차릴 수 있다.

2) 暴力童命論

공산주의 이폰에 의하띤 "1\命은 계급투쟁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

l정 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잣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로 념어가는 과정에서도 피압박계굽인 프

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은 불가펴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

다는 것이다.

그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이랴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젝엔

변화를 의 u]하는 것이 아니라， 웹감·制따를 暴)J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tfLl팎命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暴)J i~t;.命이 라고 하는 것은 절코 非組織的언 대줌의 산

발적인 峰A꾀나 11\자i~l畵뻐b이고 -II핍V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

-I싼級으로 집결한 노동자들의 전체젝 봉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

서 폭력혁명이란 것은 jf，， ?감행h으로 결속된 프롤레타리아트가 流Jftl의

폭력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르크스 1:.義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계급의 생

활은 접점 또탄에 빠져서 그 철파로 드디어는 궐기하여 國家~力을 탑

취하고 프룹레타리아트의 X쐐我;機fgf흘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런데 현젤적으로 노동계급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

도 접차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았지 때문에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노동자

들이 생병을 내던져 가면서끼-지 혁명을 위하여 폭발할 가능성은 사실

상 희박해지고 었다는 것이 역사젝으로 입줍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자판가의 독재가구라고 욕설파 저주를 퍼붓는 자유민

주주의 나라들을 공정하게 볼 때 , 그 나라들은 대줌을 억압함으로써 유

지되는 젓이 아니라 대줌의 지지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좋의 지지를 받는 쫓數퍼(購은 政府를 움직이고， J앉씨:는 군대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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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의 혁명이 폭발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少數 獨古資本家가 퍼力

으로 탄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말은 용납될 수가 없

다.

요컨대 선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

상되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혁명의 가능성은 존

재하지 않을 것이며 설혹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의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한 것이다.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意識分 f가 기성정권을 전

복시키고 독재정치를 실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공

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파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少

數 職業華命家의 陰諸에 의한 政變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政變은 자본

주의국가에서도 가능하고 몽건국가 • 노예국가에서도 가능하고 사회주

의 • 공산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政變은 이

미 프롤레타리아 혁명파는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판이 전혀 근

거가 없다든가， 代議政權만 수립해 놓으면 노동자의 요구가 자동적으

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더우기 지난날의 모든 폭력

혁명은 罪惡이였다든가 불필요한 것이였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시대나 어떠한 사회의 지배자도 폭력적 반항을 받지않고 스스

로 그 특권을 포기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볼 때 “공

산주의는 폭력으로 혁명하는 과정을 거척서만이 설행된다”고 한 마르

크스의 말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근거없는 생각이

아니였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혁명은 결코 必然的인 것도 아닌 동시에 찬양할만한 것

도 아닌 것이다. 폭력은 最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경은 必要惡에 불

과한 것이다.

만일 폭력혁명이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헤아힐 수 없는 희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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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를 기져오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파괴가 극심한 까닭에 혁명에

는 성공하고서도 피.1셜에 빠젤 수도 있는 젓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공산혁맹을 II: Jtl;';化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이론을 전

개하면서 그것이 Jill:뺨發}굉HdllJql 젓처렴 )Ji~t해 왔다. 그러나 공산주

의 폭력혁명론은 다걷r파 같은 lIt判윤 1건할 수기- 없다.

첫째， 공신혁 I굉은 싫 )J을 必빛J셈으보 보지않고 必맞不미)!괜한 必然't!1:

으로 보고 있다.

할째， 공산핵멍이론은 꽉j꾀강，- Ill낀 '1" 1 : 있는 ¥I·，영HI") JtI!. ，폐이 라기 보다는 4￥

Jt l폐家의 >gt JJ '’|’'-命올 유J!P.化하려고 한 것에 불피-하다.

세째， 공선혁명이룬에서는， 폭력혁 1쟁은 노동자와 공산당의 l챈 11: (''')

f싸f;ir이 라고 j펴太김if'/하고 었 다.

네째， 오늘날까지의 공산혁명은 어느 정우에서냐 少뼈의 l핍뿔 이’if;ii家

에 의하여 수행펀 것이지 결코- ￥뼈의 kf、f플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등이다.

13) 階級獨載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레

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주아제도의 폭력적언 전복이 필요하나， 전복만

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 즉 階級이 H'f滅되고 l폐家기. :VI::滅하는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기 워

해서는 프볼레바라아트는 부르주아가구가 전복된 후 우선 l쐐求樞 )J을

장악하고 지-기자신을 kfTj~1뿜級으포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復i핀파

復헬!륜 딱고 그 챔i‘F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過‘많빼1

즉 ~~a값1011 ’‘l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기간의 l꽤家가 바로 프활레타리아

트의 X꾀J&I폐求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풍에는 l패1'*는 여전히 탄압적 기판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반대로 쫓뼈의 프룹레타리아트가 少

뼈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폐ii'하는 I(~~紙째滅機해·로서 작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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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載가 반드시 共!팔社會를 실현하리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희망에 대한

환멸은 바로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獨載權力의 위험성에 관하여 생각할 때， 프롤레타리아트의 獨짧權力

만 확럽되면 공산사회는 무난히 찾아오리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예측은

완전한 誤判이다.

오늘날의 공산국가가 秘密警察파 彈制勞動收장所에 의지하여 프롤레

타리아에 대한 統治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공산주의자들외

誤判은 명확해진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階級獨載와 階級解放의 美名 F에 全體는義~{J 一A獨

載 혹은 極少數의 集團獨載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

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歸爭的 政黨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당 唯-黨의 독재정치이다. 그곳에서는 t法

機關이 民意를 대표하거나 중요한 정책 또는 法律案:을 직접 ‘'J:案-할 필

요도 없기 때문에 複數政黨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唯一黨인 공산당은 정책을 국민에게 F형要하는 기관이며 정부도 공산

당의 정부이고 군대도 공산당의 군대 즉 黨軍이다.

둘째， 지난날의 공산독재는 현명한 정치를 보장하지 못했다. 공산독

재자는 대중을 조직하고 선동하여 폭력으로 政敵을 물리치고 독재자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지 높은 정치적 識見이나 사회경륜 또는 탁월한 領

導力이 인정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공산독재자는 스스로를 全知全能한 支配者인 것처럼 자

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偶像化하게 되고， 공산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

는다고 장담하면서 總對服從을 彈要하게 된다.

세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기초는 국민 다수의 自由意思、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彈制力에 있다.



30 T. jt~+:뚫 本얽

원래 독재의 f윈' v.까은 fl}J‘짜II (I~j J 피- f"lkH써 例外」라는데 있기 때문

에， 독재의 권력은 1' 1 1 11公 I E한 l파I l~파셉‘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공산국가 묶재정권은 국민의 I'l III퍼 }J，J.、에 의한 ￡쇄기

없이 한사땀 혹은 |싼級이라는 이룹의 소수집단이 fA~의 뜻」을 지칭

하면서 강제력피- 폭력으로 국민의 xi、i뜰 조작했던 것이다.

4. 共·짧 j뿔命파 깐禮黨

가. 共塵黨 組織原理

공산당의 관잔파 성척 그러고 직능을 포팔적인 이데올로기적 개념으

로 규정하는 것이 공산주의 특히 레난 j:.파 (볼셰비즘) 의 줌심적연 개념

이다.

마르크스기- 생존했을 때 만블어진 노동계급의 J!)(‘짧은 대체로 代ii義制

l~ j:. J:.꿇의 J!)( j랬파 비슷했다.~뼈의 당원이 있고， 선거에 의한 지도

자가 당을 대표하며 U썼|써 • J!)(策으로서 느슨하게 결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레 닌이 주장한 것은 새로운 형의 엘리뜨조직이었다. 이 조직

은 패이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

한다는 의미로서의 j껏행;이 아니고 또 정치상의 경쟁적 제도속에서 투

표자를 조직하는 잣윤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서의 정당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i剛 |쐐m織으로 생각해낸 것이며 뇨l、想的 · 파

밝(I~j인 \1 1./像이 며 테 러 로부터 HlifJllj에 이 르기까지의 여 러가지 수단을 시

용하여 파괴하고 柳 )J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셉、경. )j과을 러시아에서 감행했을 때 레년은 추종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이데올

로기띠 원척도 패:1폐했다. 득히 Jl :Jt J}j'i:J:義 (I\j 환정속에서의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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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레 닌이 주장한 것은 새로운 형의 엘리뜨조직이었다. 이 조직

은 패이라고 불리우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

한다는 의미로서의 j껏행;이 아니고 또 정치상의 경쟁적 제도속에서 투

표자를 조직하는 잣윤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서의 정당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i剛 |쐐m織으로 생각해낸 것이며 뇨l、想的 · 파

밝(I~j인 \1 1./像이 며 테 러 로부터 HlifJllj에 이 르기까지의 여 러가지 수단을 시

용하여 파괴하고 柳 )J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셉、경. )j과을 러시아에서 감행했을 때 레년은 추종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이데올

로기띠 원척도 패:1폐했다. 득히 Jl :Jt J}j'i:J:義 (I\j 환정속에서의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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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地位와 投웹에 관한 원칙도 강요했다.

즉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黨의 조직원칙과 당생활의 기율을 명백히

하고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형의 당을 만들 것을 생각해 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는 黨은 勞動者階級의 前衛隊이

며， 勞動者階級의 여러 조직 중에서 최고의 계급적 조직이라고 한다.

레닌의 黨理論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이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

아트를 領導해야 하며 先頭에 서야 한다. 그리고 공산당은 프롤레타리

아트의 司令部와 같다.

둘째，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部隊이다. 세째， 공산당은 프

롤레타리아트의 道具이다. 네째， 공산당은 강철같은 기율을 가진 意志

의 統一體로서 分派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최고형태라는 등으로 요약된

다.

레닌의 黨理.論은 그 구성원칙에 있어서 혁명의 전위대로서의 職業 I윈:

命家를 중요시했고， 동시에 職業휠命家는 훈련된 極少數의 *좁銀分←fa1
어야 하며， 조직은 철저하게 비밀조직으로 해야하고， 필요할 때는 언

제나 사용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決定的 時:期가 찾아왔을 때 단기간의 都市暴動戰術에 의거해

서 기존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레닌의 前衛黨 개념은 본질적으로 太葉政黨파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

반대중의 이익은말할나위도없거니와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파도상

판이 없다.

또 공산당은 少數 精銀分子 중심의 조직론이었기 때문에 당조직을 장

악하고 있는 소수 고위층 당간부의 독재로 타락했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독재를 함리화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원

칙으로서 소위「民主集權制」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를 조직운영

의 원리라고 한다면， 민주제는 조직원리의 선전적 명분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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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당 초직개냄에 있어서 소위 민주칩권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형태와 二l젓 의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원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산당 조직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없고 뺨

)J의 않'I I만이 있을 뿐이다.

공산당의 조직개념은 본질상으로 하나의 끼I，t삐I~ *과跳상{- 줌심의 초

직이기 때문에 'II 싸-필빠(I'» 성격이 철저한 반면에 일반 당원은 당 줌앙

에 대하여 그것이 내려는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

의 원칙이란 적용될 수 없는 하나의 장식이며 기만에 불과하다.

공산당은 樞)1;:[-."매i.(:싸인 조직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로 당은

대좁파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둘째로 일반당원은 til

核해패상 (-로 구성된 당지도부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 조직은 결국 당중앙위원회기- 권력의 최고기판으로서 싹械을

장악하고 마칩내는 독재자가 좁앙위원회를 틀어쥐게 되며， 공산당은 •

A獨값lG의 도二r- i료 전락되고 만·다.

페난의 불셰비커 패원칙은 레닌을 비롯하여 그 후 계속해서 一A셋

J)(1~a값꺼찰 III: 싸의 모든 공산주의 운풍에서 만들어 냈다. 결국 레닌의

liif術剩JfE u命은 득히 스탑런 11.~:f\; 부터 는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양현~~쐐혜i

에서 "A쇄li J&둡 위한 이콘젝 .I!\.~샤호 이용되어 왔다.

나. 共慶黨의 權力尊取 方法

공산주의의 ·'1’(命썼)덴이 나 세니J 깐lμ 파쟁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

여려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꽁산당의 탈권에 있어서 파)J의 사용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점적이둔 간에 공-통젝인 수만으로 되고 있는 것

이 줌요한 득정이다.

권력탈취틀 위한 혁명의 파정에서도 I:함떠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릴

라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외국군 즉 소련군의 주둔과 개입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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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능 경우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쓴 소련의 초

종과 지령에 따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i많權을 장악한다는 점에

곰통적인 특정이 있다.

러시아에 있어서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世界의 다른 지역에서 곰

산루의자들이 71 좀정권을 타토하고 정권을 장악하늠데 줄발신호가 되

었다. 따라서 그들의 공싼주의 혁명파정노 본질적으로는 소련을 모델

록 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볼셰비커들이 정권을 탈취하는데 사용했던 수단은 暴力

파 武力의 사용을 비롯한 宣傳파 懶劃0 ， 테러와 恐J체i政治， 陰5某와 碼裝

등이었다.

첫째， 暴力(軍事力)올 사용했다.

레년에 있어서는 혁명이한 조직적인 軍事力에 의하여 政權을 탈취하

는 일종의 軍事作戰이었다. 돔시에 혁명을 위한 武裝韓起에서 주요한

관심은 군대의 支持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데 있었다.

1917년 러시아 2월혁 명은 f:然發삼:: (1''1인 젓이었 o나， 10월혁명은 2월

혁명부로 툴러난 짜리政府의 뒤듬 이어 수립된 臨時政府를 타토하기 위

한 공산주의자틀(볼셰비키)의 쿠데타형식의 혁명이었다.

그 당시 임사정권은 국민들로부터 無能하고 無氣力한 정권이라는 낙

인이 찍히가 시작했고， 패전한 짜리정권을 이어받아 전쟁을 계속함으

로써 경찰과 군대마져 부패하여 i쉽낳E維持 수단도 상젤하게 되였었다.

이런 가운데 레닌은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하고 정권탈취를 위하여 당

내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한펀 무장봉기 계획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ιrtI=~흡力이 었다.

볼셰비키는 少數였으나 잘 조직되어 있었고， 기율이 엄격한 무장부

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公共施設을 기습함으로써 혁명은 시작되

었고 순식간에 武力으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고 말았

다.

둘째로 볼셰비키당이 사용한 방법은 宣傳과 爛動이 武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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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챔부의 ?!패~ O l 점챔 드딘~나 노시의 일부 노동자들이 볼셰비키에

관섞을 판페게 되었 1斗. 이 때 활셰바 91윤은 규진수의자들파 동뱅을 형

성하여 대좁의 공낀-윤 분려이、E 련 수 있는 "if·tll . ←' oj뾰 • 빵」을 11號보

내세워 #j~뱃h했 디 .

이러한 구-.it늠 천국 구호、;닫 닫나:.11 :L대 신 JF-서 운 쐐l깨j jfX ?rl -륜 국민

윤에거l 안겨다 수었나는 것 은， 공산당이 정랜필- 한취한 후의 l않암nt기

찰 }jl 여 주-었 다.

、딸셰비키둡온 정권틸취에 있어서 λ짜操11:을 매우 춤요시했다••"2들

은 少뼈의 j;11 i泌A을 대상으로 하는 끼{갱‘피- 쫓敬의 일l간대춤을 대상 o

!L 히-늪 柳페플 개냄싱‘ 구분했다는 점에서도 이확 알 수 있다. 오~늘달

에노 공선체제는 1’J:f맨腦때퍼- 짧 JJ이 라는 두개의 :kJt뜰 똥치의 기본젝

밴 기술. .5~_ 삽고 있다.

세써보- 칩r새 U ] 9 1 당이 시용-한)- 방법 F 테려와 공포챙치이나. 따르크스

의 l'J然發 J I ~ (r{j 히 l성 론파늠 단i!1 A 1.:i!J (r{j 허 l성 론을 선봉힌 레 년은 혀명

의 파적윤 우l 해 수단을 .11간l반化했다. 쏘비에a:체제의 유1\1 듬 위하여 년l

대파의 무자바힌 숙챔을 유JW.化했다 1낀-대파에 때힌- 펠저한 억암은 공

선-주의체제의 또하나의 특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째보 볼셰비키혁명에 사용했띤 수단은 職꽃，'I'，:命求에 의하여 til맛

파써사J{j으로 조직된 ?‘.Ull織이라는 止VI.샤였 다.

무정-력을 불리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應은 조직상의 무기였다. 공산

당은 政柳쉰}[)(를 위한 파製싫h의 l뼈냄111 iJ1J-~fI)안 동시에 그 뒤에 올 공

산당독재의 유지뜰 위한 무기로 보았던 젓이다.

다. 共훌훌命의 惡備環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부담을 JJU따시 키 지 않고도 생산력을 加速的으

로 높힐 수 있는 현대젝 생산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방법율 제시하

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뒤떨어진 생산력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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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會改造論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

知에서 오는 한낱 時代錯誤가 아니라변 실질적인 사회개조 보다도 權

力에 대한 욕구불만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爛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개조론자 즉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

기 위한 수단과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 없

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계급없는 공산사회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션동하여， 그 선동

에 휩쓸려 궐기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다.

둘째， 공산당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j않權을 장악하였다 하

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생산력이 감자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생산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은 승리는 했지

만 최초의 기로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자유와 포만

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실망으로 돌변하게 된다.

세째， 그런데 실제로 요긴한 문제인 생산력 제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력을 제고하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

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희망은 부득이 보류당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희망이 보류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장에 생

산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강제노동 등 노동력 착취를 가중시키는 방법

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째， 그래서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드디어 공산당 권

력올 위협하는 잠재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자기방어

를 목적으로 권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해서 권력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 li~作다j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만이 정권을 챔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자는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이 강화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점차로 높아진다는

사일이 꼬리를 물고 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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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리하여 공산당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싼HJ!.化하기 위

하여 국내외에 걸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이른다. 그러하여 그

젓은 곧 국제적 il냐II에 는 큰 위협쩍인 존재로 되어서 마칩내는 노동자

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에 대한 억압세력으로 둔갑하게 되

는 것이다.

그 결파 노동자는 이전파 다릅없는 照)J한 가운데 모든 꿈을 완전히

표지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아주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

갤파적으로 jl~i’:n t.戰述파h은 다음파 같은 I객빙:關係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공산당은 IIH\:쇄，決的인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하는 그

이흰구조에도 불구하고 현쉴젝으로 생산력의 줌요성파 그 }JII패 (l{j 발전

의 방법 으로서의 현대젝 파학기술의 기능파 가치를 어느 정도 보여주

기도 했냐. 그래서 후진사회가 그 낙후된 생산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현섣적 기-능성을 일깨워 준 면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 나 공산당은 짜띈f (l{j이고 被펀 호:겠! (l{j얀 그 짧|댐l ↑'I:格 때 문에 기-속

적으포 발전하는 생산력을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권력

의 강회외- 혁명역량을 위한 파괴력의 축적에 충당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의 벤영을 희생시카고 밖으로는 국제간의 불안파 공포를 조장시켜

'1냥II룹 뿌리로부터 말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이 현대적 피제룹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집단성격이 개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x] 않는 한 공산당이 내거는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또는 펑

회적인 구호도 그것은 그뜰의 이익과 목적을 위장하는 l상편젝 인 선전

에 불파한 뿐더러 l’I III와 'I패II와 熟榮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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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共塵統治의 →般的 特徵

가. 共塵主義 A間觀

A權의 尊重파 個件의 自由는 문명사회의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공

산주의자들은 자유민의 이 신념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하려고 시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말을 벌어서 “인간은 각종 사회관계의 복

합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생산관계와 생

활환경만 변화시킨다면 인간 자체를 저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

킬 수 있다는 狂信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物質的 生않:力이 특정한 발전단계에 相應한 生屋關係의 總

體가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그 기초위에 意識形態가 형성된

다」고 한 유물사관의 기본공식은 마르크스 이후의 사회생활의 설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유물사관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모든 社會成員

의 개인생활은 유런되고 인격의 존엄성은 무시되었다. 특히 자유와 인

권에 대한 이념이 희박한 후진사회에서 공산화될 경우 그것은 파멸적

인 현상을 빚어놓게 되었다. 공산당 통제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발

전시키면 그만이고 사회적인 것에 개인적인 것을 沒入시킨다고 하는 공

산주의자들의 광신은 모든 사람의 경제생활을 사회적 소유에 펀입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개인의 정신생활마저 사회적 규격에 均一化

시키려는 공개적인 사상훈련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젓이 바로 새

로운 인간형을 창조한다는 공산당의 일상용어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인간형이란 것은 공산당이 규정하는 교양적인 설교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노선에서 노동하며 투쟁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그

와 같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주요한 특성을 쌀펴 보면 첫째로 꽁산주

의적 신념과 행동에서의 組織性을 들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

산당의 敎示라연 결론 • 분별 • 판단 • 思考方式까지도 지극히 간단명료



38 I. JtiHd:義 *딴

하다. 또한 시-회생환의 EL든 부문에서 공산당이 펼쳐놓은 각종 죠직 l상

속에 망라되어서 일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주적 행돔에 대한 요청

도 거의없다. 공산당은 오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사

람틀을 이끌고 일하기도 쉰고 투쟁하기도 쉽다는 논리이다.

둘째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득성은 1/1!iWI:싸火의 경향파 A↑'D1'i'! fu'i.의

低 l、-릎 둡 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생산빙-식에 수반되어 온 것으

로서 연간은 공산당이 내리는 책임생산량(노므마)이라는잣에 쫓기면

서 엄격한 규제에 의하여 또든 인착윤 생산파정 속에 벌어넣고 생산력

확충이라는 옥표만을 주로 추구해 니기지 않을 수 없다.

얀간이 이렇게 되고보면 심리적인 암박을 느끼게 하는 생산량 완수

에만 사로좌히게 되고， 정신생활의 풍부성이나 너그러운 정서면은 판

수 당할 수 밖에 없게 펀다. 또 그러한 환경이고 보면 학문도 예술도→

정신문화도 꽃필 수 없고 인간은 오직 생산에 쫓겨서 동분서주하며 시

탈리는 보젤것 없는 빈약한 존재로 되끄 반-다.

이리하여 공산당 통치하의 인간은 기껏해야 械n 이상의 아-무것도 아

닌 존재로 펠어지게 된다. 더 f나 공산당은 관래가 계급투쟁의 당으로

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이기 때문-에 각개인은 계급적 소속파 계

급투쟁의 역할 밖에는 정치적 존재의의도 없어지게 되고 만다.

세째로 들 수 있는 공산주의젝 인간형의 특징은， 보편적 인류애의 부

정파 他A의 ;싣;ili£에 대 한 냉 담성이 라고 하겠다. 이 것은 공산당의 歡Jlll

인 계급투쟁론파상호관련이 있다. 계급투쟁을 판철하려는데서 Ann↑엠

;과J|딘、쇠!을 조장하며 폭력을 장려하나 결국 보편적 인류애가 완전히 상

쉴되고 마는 것이다. 남는 것은 소위 시회혁명파공산당의 이익인데 이

젓이 공산주의도뎌의 척도로 되어있다. 공산주의 열성자에게서 A↑情w。이l
나 II패l페J페J↑팎|

네째로 공산당 통치하에서 공산주의자와 일반대중을 막론하고 공통

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초조와 불안이라고 하겠다. 공산

당은 주로 후진산업사회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 환상에 불과한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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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의 설현을 위해 생산력 발전에 매진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성급

하게 서두르게 된다. 그래서 생산량이 몇%이고 몇백%를 초과달성 했

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으로 언하여 수량상으로는 높아졌다 하더라도 품

질상으로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옷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비참해지고 수많은 안명재산이 건설도

상에서 희생되는 것도 냉담하게 지나고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특성을 몇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본 결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정치가 간섭하지 않는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의 분야는 자유민주주

의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아무리 핏쇼국가라고 해도 비록 제한성

은 있을지언정 개인생활면의 불간섭분야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공산

당 통치하에서는 공산당의 통제와 정치권력의 만능이 경제변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회생활 분야는 물본 개인의 모든 거동파 심지어는 생

각하는 활동의 구석구석마저도 통제한다는 사질이다. 공산당의 이와 같

은 철저한 A間規格化를 거부하는 사람은 k動分子로 몰려 조만간에 숙

청대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나. 共훌主義 生活樣式

공산주의적 생활양식은 공산당의 의식적 추종자만이 지니고 있는 것

은 아니다. 비록 사상적으로 공산당의 노선에 반감을 품고 있는 사함

들이라 할지라도 생존하자니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 통치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과 생활환경에의 적응이라

고 볼 수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양식을 만들어 낸 중요한 요건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들이 관찰된다.

첫째는 공산당식 경제건설이다. 이것은 비생산적 소비재 지줄에 대

한 억제를 의미하는 경제절약파 개인상공업 수탈에 의한 중공업임금 축

척을 위하여 강행되는 공산당의 기본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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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당독재하에서 급속하게 생산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용 줌공

업을 건섣하지-면 그러한 방책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제잔섣파 보조를 맞추이서 깅-행되는 군비확충파 권력통치기구

의 강화가 공산독재하의 주민들r의 생활양식을 비인간적 궁핍파 노예적

신세의 처지에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두-벤째로- 공산주의적 생활양식 조성의 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개

인적 생활또대와 재산기반의 싱-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편견에 시-포잡힘으로써 私11‘ J!~‘ J~{":의 71반이 야말로 인

척향상피) 인섬순회의 71 본적 조건이며 f센f씬넨&암‘.~ It:센l↑T까t'

히-자x지l 못히-고 ‘“‘모든 II세씨삐Ii띠II! :시싸!: 1'l꽉rJ센싣핀‘의 근원은 자l、11‘써‘1팎에 았다”고 하떤서 주민

들을 비접하고 펜협한 상태토 이끌고 있다.

세번째로 듣 수 있는 공산당식 생활양식 조성의 요건은 공산당 일 I강

독재에 수반뇌는 극단적인 조잭생활 만능주의외- g-든 사붉에 대한 통

일적인 균져회-의 정향이다. 조직만능 사상은 결국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젝언 파J'IJ!.룹 소별케 한다.

개인생활의 조직의존성 초성파 함께 추진되는 통일적 규격화의 경향

은 공산당 -동치하의 주민생활에서 개인적인 희망을 사라지게 하며 다

양한 끔을 여지없이 깨뜨리게 한다.

생활이 끊임없이 단조롭고 우n] 건조하다는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없

는 일이다. 공산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돌파구

를 마련하게 되었다 r군중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민

들은 현질에서 가망이 없는 낭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희망을 틀에 박

힌 것이나마 영화·연극·노래로써 발산시키게 된다.

이렇게 콸 때 확고한 전통적 기반의 자유로운 발전에 입각하지 않는

공산당 통치하의 사회문화생활은 물질적 토대의 불안정파 더볼어 인간

정신과 그의 행동을 항상 들뜨고 바쁘고 침착성 없는 것으로 이끌어가

게 한다.

공산당동치의 특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5. 共塵統治의 一般的 特徵 41

데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파 같다.

。 폭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당독재

。 극단적인 不自由와 기본인권 무시

。 개인노력 성파의 강압적 수탈

。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의 無慧悲性

。 종교신앙에 대한 멸시와 박해

。 철의 장막으로 外界와 차단

O 짧道의 철저한 통제와 改作

。 찬lhH꼽펀와 숙청선풍의 日 常化

。 ifiUfll的 강제노동 감행

。 jl석뚜표방하에 새로운 不平等 출현

。 철저한 組織依存性파 개성 유런

。 부단한 重;뤘·動과 독촉

。 초조 • 불안 • 궁핍의 보펀화 등이다.

공산당통치와 같은 독재정치는 계획의 일관성 · 처리의 신속성 • 동제

의 강력성등을 장점으로 하는 동시에 공산정권은 국내외적으로 民心離

脫의 위험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독재는 인류문화 발

전이 희구하는 自由와 民펀安全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터이고 민생안전에 대해

서도 그 표방파는 달러 狂信의 실천과정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

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 지적할 공산당통치의 결함은 무자비한 계급투쟁파 항

상 적을 만들어서 투쟁하는 그 生理的인 투쟁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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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共僅Jilt愈建設의 虛構;性

공산주의자들이 J1.)(樞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첼뻐을

보면 공산주의가 묶표로 내세운 J'Il.신!파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공산주의의 빠*lLt센파 옥표 자체가 원행이 까 uj"能

하다는데 있 다. 그 대표적 인 것 이 자L，if씨!팎의 깐j ;ii;파 j也 h樂l팽| 웰값의

꿈이다.

가. 私有財흩 廢總의 훌想

본래 공산주의의 소박한 개 념은 “때、ijMJ팎이 오둔 !JI깐핀의 +μVJli이 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공동관리만 하면 행복한 사회가

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시적되었다.

51i f \;(I{J 의미로서의 공산주의 , 즉 마르크스 • 레 닌 t，義도 Jut念t싸인 때

{쏘기→ 되는 젓은 ~:L，iμ11" 1:팎의 싸j(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必찌찢1'1" 이 며

사람의 Ittf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

고 없애서도 안된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감Hf:을 지며， 자기의

끼짜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ill짧의

근본이 된다. 쩍어도 연간은 I'I \'!:하는 인간이어야 하고 1'1 폐하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은 국민 개개언의 (1\1: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이 없는 곳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시-유재산을 부정한 결과 주민들은 예

외 없이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국가 즉 공산당에 예속되는

한편 독럽된 가치관이 있을 수 없는 까닭에 공산주의 사상에 맹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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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종하고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의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유재산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사유재산 없이는 A間尊嚴性의 보호도 없고 생존의 자유도 있

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所有가 늘어남에 따라 자유도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을 歷史

를 통하여 알고 있다. 물론 사유재산에 구애되어서 국가의 통치나 국

가방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고 재산이 많고 적고에 따

라 사람들의 權利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사유재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사유재산이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없애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私有財塵의 폐절」을 들고 나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공산혁명을 일으켜 수십년 동안(소련의 경우는 70년 )을 공산통치한 결

과 사유재산은 없앨 수가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즉 오늘날 공산국

가들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

산의 폭을 조금씩 늘려주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부를 國有化하거

나 共有化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유재산 소유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최고의 파제로 삼는 공산국가에 왜 사유재산이 허용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는 이론

적으로 성럽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이에 관한 뚜렷한 해명도 없이 다만 선전파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사유재산을 理念

的으로 否定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동치하고 있는 공

산국가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도 사유재산은

어떤 의미에서든 필요한것만은 부인하지 못한다.

더우기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I 공

산당 간부나 행정관료 등 소위 「노멘끄라뚜라」라고 불리우는 特權階級

들은 사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世聲化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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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유재산을 근본적으보 부정한다는 것은 단지 이론상의 문제이

고， 사섣상으로는 아무-렇게 되어도 문빙-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오르

나 여기에 공산주의의 근판잭인 )，폐|맘1:'1: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나. 地上樂園의 꿈

공산주의의 근본이 되는 씬센에서 찾아블 수 있는 또 하나의 )， 1센1권ttl :

은 자L， {iM I시’:을 l發泌하면 j띠 I".쨌 I ~d이 이룩된다는 41:科學(f'-J인 2.)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만 없애면 9-든 제급은 지연히 소멸될 것이

라는 이폰음 내세우떤서 공산국가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늪달의 공산국가-에는 예외없이 엄연히 제급이 존재하며 _9_뜬

분야에서 제담간의 격차기- 현저하다는 잣은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겨l 급없는 사회활 내결면서 권력을 잡기만하면 어느

틈에 그 l파1'*셰UJ을 I'l니 II 띠化 해버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날뛰던

III’따 뿔 l’|’i r;ir*들은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재빨리 *낚￥IH I!샘級으로 탈바꿈 해버

런다. 계급 없는 시회를 만든다는 것이 힌편에서는 젤대적인 특권을 가

진 튜권제도f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권러도 없이 억압만

받는 기운-데 오직 노동한 의무만 젊어진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오괄년- 공산국가의 특권계급늘은 자기가 누라고 있던 온갖 특권을 [If:

f앓 (I{J으로 한려좋 수 있는 싸l‘한많 ;itt마저 만들어 놓고 있다.

노동자의 W(J.&과 'I‘암: 그러 고 l싼級mi냈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특권

계급이 생겨나고 :.J_ 득권층이 111:1짧化되 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형게 볼

때 공선-국가에 계납없는 l‘ I!. 셉JI!!:빡 즉 t띠 /'，쨌 l값l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는 것은 한달 !t. J ;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공선시회가 되면 「않 }J에 따라 일하고 必찢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池

[--樂 I ~d의 팝은 j ，센 7;:，:한 소리에 틀힘없다. 표든 사람이 노동은 能 1J만큼

만 하고 그 대신 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사회는 빡制빠의 생

산이 이덴어져야 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資페은 제한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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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의 생산이란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무제한의 A間愁띈을 다 채

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받는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

다.

즉 능력만큼 일해야 하는 그 능력은 각개인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

라 탬家내지는 공산당이 인정하고 부여하는 能力을 맏한다. 그러므로

일해야 하는 뿔軟量은 각개얀이 생각하는 노동량이 아니라， 공산당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것이다. 또 必要에 따라 받는다는 그 필요도 개인

이 생각하는 펄요가 아니라 공산당으로 부터 주어지는 필요를 의미하

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각하는 能力파 必要는 공산당이 생각하는

能力과 必要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의 낮

은 단계라고 하는 사회주의국가 즉 공산국가에서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몇에 따라 얻는다」는 구호밑에 노동자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

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A類가 도달하지도 못할 공산주의사회라는 樞윷된

地上樂園을 표방하면서 인간에게 한없는 慣惡와 網쥔‘을 강요하며 그 理

想、 t알界를 :!f-:. J환獨載라는 d옳制權力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환

福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증오와 투쟁은 필경 오늘날의 공

산국가 처럼 서로 藍視하고 I꾀志問에 투쟁하고 피비릿내 나는 網淸을

하는 살별한 사회로 歸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未來의 t也 h樂[침을 증오와 투쟁으로

실현사키겠다고 하는 공산추의자들의 iO想、은 한날 꿈이 아니라면 素朴

한 국민대풍을 爛動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논 젓이다.

다. 理想、과 現寶의 홉迷

공산주의자들이 爛動口號로 부르짖는 理想、社會로서의 공산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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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쩍어도 꼼산주의자에 의한 설현이 4까" II

명 70년을 통한 경험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첫 째 , 공산주의자룹은 1'\1~ 땀;悲한 꽤J&llJ( tfl륜 감행하변서도 「 한JliM한

뻐 /'，랬 l싸I J을 만든다고 한다.

둡째，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싸센l싼級을 만-들고 계급간의 척차를 접

접 확대하면서도 rll¥~級없는 Jill:함」블 창조한다고 한다.

세째， 공산주의자플은 ‘팬쩨값흘 만들고 l짜l求↑센 )]을 접점 더 ~li~化

하면서도 rl싸1 '*’의 化減」윷 주장-<51고 있다.

네 째 , 공산주의자둘은 노동지릎 Jl휩j-하고 frllJ변하고 최 대한으로 떼li帳

하고 팬싸하면서도 「쉬;메!JJ II¥~級의 WU.iJc J을 부르짖고 있다.

다섯째， 공산주의자듬은 득권계급의 자l、1j씨'J사’ 을 접접 늘어나게 하고

그것을 ;til쐐시 킬 수 있는 꾀장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젠、1j lHJr{~이 없는

Jill: 빡」를 .7\ 1 향힌다고 힌다.

여섯째， 공산주의자뜰은 ’|竹맘와 l따FF을 써페J하고 셋1세';: 1’It，:命을 최대한

으로 'Ii값 n ‘하맨서 도 r ;K述힌o j l폐"의 쨌 l깎I J 이 오기블 기대하고 있다.

이외 같은 젠짜(\\J얀 현상블은 공산주의자들이 ‘덴 l流(f\J으로 만들어 냈

건 아니던 간에 사설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산주의의 허황

된 ，f/I!싶!이 섣현 붉가능한 캔II채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가 허다한 f
!꾀파 ， i셈l~피 ，꾀剛피 1A,A1~과 ·)1:훼，I'웬 ‘1"1:파 JI: A 11 \1 (I~J 요소륜 내포히고 있

다는 것을 입증해수고 있다.

JI~ IlL J:.행는 시 대 적 인 산할이 다.

불론 공산주의도 시대의 泌!)뭘파 더붙어 수정되고 변화한 부분이 적

지 않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았￡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

판주의와 JI ， j !페'~ l : ~'iQ t↑ 'i1. iI씨블 타도하고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표l양

아래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만은 고접스럽게 댄찢持: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f~HH’i.쐐系에 속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놀랄정도로 무지하다. 자기둡 만의 가치체계 속에 파묻혀서 그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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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겨나는 모든 잘못된 사실에 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공산주의

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끈질긴 敵對意識을 갖는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할 때에는 「共함主義 理想」

은 「自由民主主義 理想、」과 비교하고， 「공산사회의 현실」은 「자유민주

사회의 현실」과 비교해야만 한다 r共옳:::F.義 理想、」파 「自다l民主社會의

現實」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理想은 理想、이고 現實

은 現實이기 때문에 理想은 理想끼리 비교하고 現첼은 행實끼리 비교

해야만 한다.

「勞動者의 天國」을 만들었다는 오늘날의 소련의 노동자는 미국의 노

동자보다 못살고 동구라파 노동자들은 서구라파 노동자보다 못살고， 동

독의 노동자는 서독의 노동자보다 못살고 1{1겠의 노동자들은 H 由中國

의 노동자보다 못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남한의 노동자들보다 못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勞動者의 :k l행」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

기게 된다.

첫째， 공산주의가 과연 노동자와 함께 농민의 천국이라면 무엇 때문

에 공산국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鐵의 l帳닭」을 내리고 있는지 ? 무

엇 때문에 「共僅主義 κl행」을 「資本 k월 地썼속에서 아우성치는」 사람

들에게 숨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

공산국가가 천국이라면 滿天下에 公rm하여 자랑할 것 이 지 왜 꼭꼭 숨

겨놓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둘째， 공산국가가 진정 천국이라면 지옥같은 자본주의나라에서 천국

같은 공산주의나라로 集團的인 移까가 이루어질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천국」인 공산국가에서 「지옥」인 자본주의국가 쪽으로 太파으로 跳出

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째， 「奇隨的인 緊榮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배獨랬페J쉬들 사이에는

오늘날 마르크스主義와 결부된 공산주의는 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社會主義라고 하는 말조차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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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얀 갓 은 지 금에 와서 는 JI/I:1't 1: -j'lt 기- 아니 라 Jtl따化이 다.

JF엿 때 문에 서꽉의 노동자는 사회주의바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

가.

파l파|의 노풍-자뜰도 11시’‘ -;t H~I{j‘化 」의 핀 요성을 이-무-리 힘주어 설 1망굉 해

]갚ii- -JIU7Fl/l

해서 _\:.. '~-Al~뜰은 거의 흥:- 11]닫 잃었다~1 E 사섣을 말해주고 있는 젓이다.

유템의 자싼주의국가 좁에서도 기정- 앞선 !자 l패l과 애째에서 노동지-들

이 JI/I:l'한 I:.-j'(외. Jt Jij’U :파에 흥n ] 판 잃었디는 젓은 무엇을 의미히-는가.

노동자의 낙원이었어야 할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

어나는 갓은 무엇 때문인기

「프판퍼] S]- i:-] 아 i!jf( 1.짜 」 이 라고 하는 거창한 救 I II. 폐l~인 i껏i fr/J!낸파 결부

펜 IJI,:I!( L~';UI~J 폐|싸l itji 」가 알마나 잔인하고 혹독한가 하는 것은 우

리나라에서의 6·251씨μ-은 더 1납할 나워도 없거나와 함가러밤應， 폴란드

‘Jf팽， 체죠L힐~로바키아 ’j ‘펌에 서 유 감없이 폭보되었다.

항가리 Ij니펀에서는 7만멍 의 노동자가 μ ，lr，;命이 라는 낙인이 찍혀서 소

랜탱크에 깔려 희생이 퍼었다.

말하자변 1/앙;삐 꺼 m따낀1放a짜〔μ」 이 라

진 젓이다.

「쉰페I) -K의 1 :1μ씨 」올 전섣히-겠나던 Jtlm 1냥하의 It!!.싶!이 이런 모습으로

싸’6'化뇌바바고는 예상If-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 현쉴화된 젓이

다

7. 結 r::t

우- i:-]는 지난달 나ι] 감 잃었던 :11.동-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25Jl ，샤

|‘h f4-블 통해서 "i) JJ~끼 U l 펴흘러며 총뿌리콸 겨누는 悲1체이 얼마나 처

젤한 잣인가간 정험했다. 오늪도 우i:-]는 l(ax상斷이 런- 커다런- 시련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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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시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얀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H\쩍밍의 敎값II을 새롭게 되새기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의 아픔을 잊

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共1팎패家 중에서도 가장 I펴銷따이고 5’f원채 (IZ)이 라고 평가

받고 있는 북한공산집단과 對時하면서 끊임 없는 삽略!파염을 슬기롭게

對處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조국의 平;f[]的 統← -을 위한 對話의

마당에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세계적으로는 양A類가 共꿇主義라는 첨的인 존재로 인해 生仔파 '[..:

￥1I률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단순한 강全에

대한 위태로움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文

明에 대한 挑戰인 것이다.

世뿜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A間尊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

의는 國際平쭈11와 질서를 위협하고 勢力據張과 합略을 주저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歷史的 죄파를

범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共많主義 펀、湖가 문제시 되는 사회는 센쉐 L義 if，:命公:it파는

반대로 光進資*主義미 I:會가 아니라 내부 불안을 안고 있는 開發途 h國

家라는 점이 주목된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

하면서 아직도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宣傳

에 귀를 기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

서 不安을 느끼는 사랑， 자유경쟁 체제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物質

萬能主義에 *틴;否感을 느끼는 사람， 사회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고 높

아진 기대와 욕구의 충족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자본주의 체제의 長

點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福떼:社會로 발전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우 공산주의



so I. Jt헨d:義 4>: t'(

는 이제 문제시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f\:꽃

이 될 수 없다는 잣이 、'(流펀지 이lJ 1 오래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 敎떠Ii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이 A

3trUt l피의 숙제 인 A 1 1U :.-r-νI';펀의 ”써If룹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l젠~(I{J

기록피- 경험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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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進左{뼈펌、想의 懶念

최근 우바 lid: 싹는 짜近 !d띠jil、 센의 무분벨한 ilit λ피- 이에 오염된 일

부 );11패A피- 센! I:듭의 IxilX j{f ..:j( }니윤 념 어 선 ↑t~~ flj lj암 :"L(I{j 주장피 .. Ilf l:짝의

“ l~ ]:.化 ii.l!Ai}J" 을 빙자한 피-착한 JJ~ )씨 • 폐쇄로 인해 큰 Ftl[패을 겪어 왔

다.

이늪←은 극히 소수이긴 하서마는， 급진좌정사상·을 批判心、l泌없이 받아

뜰여 1.J ]-치 꽉력적 kMU바、신(1깐이 젤대적 띤:1'11'.인양 맹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본바탕인 rlllll~ ]:. J:.파洲iIJlJ외- 파ilX짐서픔 짜 JJ "I’'>(.iJ (l{j 1상법 으로

파-피하펴 하고 있다.

때쿄는이닫이 ..I止t ’q꾀;

h쐐~*씹쇄고피파1- '!I.떼q l…I '미‘N ’1FY i“命;;“1J 1떼w따t핏'X I川뼈II때l꺼%올 동2조f. • ?지셔;냐1 ;<;서l 하는 {삐t따띠떼l“씨i l씨l“씨t“바IJ마저 나타내고 있는 데 間

젠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바서 급진좌경사상에 대한 옳바른 J!n

”낀만이 우파의 이 섬각한 사회적 푼재판 극복한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한다.

급진좌경시-상의 4、; r’i피 :'7_ 꾀、신((I{j 정형:은 어떠한기 ? 이 문제를 접

토하기 위히여 멘저 낌、ill;기j띠이라는 용 어가- 갖는 의미기- 무-엇인기-룹 잘

펴 보가 5i~_ 하지.

기:Mi이 라는 川 l넘는 국어사젠에서 _1ι띤 ， “왼쪽으로- 기풀어짐”， “새I:꽉

Li‘t- - J ~ IJ( j:.R 등의 )，.:떳 o l른- 71 울어 진 " 0 보 뇌어 있다. 따바서 kftfi

의 정확한 의]:1 1 팍 암뇌 1 년 벤서 )，’따의 정확힌 의):11룹 딴아야 한다.

kMi이 넨- 만이 71- 11치f l fJ{j 용이로서 시-용되기 시작한 것은 에lit劇배人 ，'，'.:

命 ( 17H 9 ) 전후부터얀 잣으로 알혀지고 있다. 그 쿠체적인 예는 불란서

대핵냉으센← 씨맘mlJ 기 가1← 너 지고 1791년 10월 1일 끼Il 1'힌，파가 I!패 R;짝l滋

5i~_ 개팬도l 었 윤 l니1 IINJ，~ N’l’l:윤 증심으로 온전 \'r}& .,f \· l:.fljlj를 추구하는 지

풍 드 (Girondes)파는 1i씨에 , 그펴고 j싸1 1 il)(으로의 ;낌、淑한 변화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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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코방 (Jacobins)派는 좌측에 앉았던 데 서 비 롯된다. 이 때 샤코

방派를 左靈이라 불렀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용된 좌익이라는 개념은

현재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한 용어라기보다는 막연하게 1ι政κJ的인 集

團이나 勢力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左靈이란 말이 政治的 용어로서 특정한

社會政治思、想이나 行動의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즉 오늘 날 左靈(左派)이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社會主義者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되었고， 한펀 右靈(右派)이라 하면 권本主義的 自

由主義者들을 의미하는 것￡로 되어 왔다.

이와 같이 左靈이나 右賽이라 함은 절대적 漸念이 아니라 相對的 개

념이기 때문에 좌익에도 中途左派라든가 極左派라는 분류방법이 있기

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일반적으로 左靈이라 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러 부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게 핀다. 즉

@ 프롤레타리아훨命， 私有財끓制의 철폐， 共I환黨의 獨킹Ii:를 주장하

는 마르크스 • 레 닌주의적 共J~主義칩 .

@ 노골적으로 共끊:主義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私有財!광많IJ와 팀rt!R→

tl조義를 부정하는 사람들

@ 북한共않集團을 포함하여 敵對的 Jt품:I힘家의 상황을 ftf퍼따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등이다.

이러한 좌익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고찰할 때， 좌익분자는 아니라 하

더라도 좌경적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부류는 다음과 같은 경

우를 예로 들 수 있다.

CD~K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표면적연 던長과 行폐이 좌

익파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람.

@ 확고한 좌익이라 볼 수 없으나， 좌익적 펀/셈이나 行動에 r~패l니펴바폐iJψ페H↑情l

이거나 同調的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상과 같이， 左靈파 左碩은 개념이 확연히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

서는 동상 左碩의 개념속에 좌익도 포함시카고 있나. 즉 현재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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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Iii폐에 서 좌익피- 좌경을 구분하지 않고 좌정이라는 용이탈 주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주에 속하는 WH~~ 1I'들이 대부분 배움의

피정 에 있는 j、1 1 ( 1~) _O_ 5c→ lJ ]숙한 단계의 人，I깎 I I:플이 기 때문이 다.

다음 찌、J이 반 용어와 관떤， 그 나l 용을 살펴보면 우선 ftD;illi J:. ~'lt란 J>~

{f- 사} j< 니 1'l~~ ;nIJ 에 극도의 4패b을 갖고 "I’I>，야(I~) )i i1、으로 현촌원서~닫 밴

혁한 것을 주정하는 /Ll‘신l (I~) Milll]을 의 Tl]한다. 여기에서 연유하는 급진

사상은 사회주의 좌파에 속하는데， 그 맏반적 특정을 보면， ft J\、; J:..i'lt

섞1써I1 IJ륜 부-정하고 Jil l 付 L과 건설을 표빙-히-면서 Jk JJ Y.않을 정당화히는
데 있다. 측 ;;;!、 illi ur~ 11'뜰은 시-회주의나 Jl,l( J:..rJi‘플 A 小; J:.파

(Humanism) 라고 강변하는 반띤， 자관주의는 인간소외를 창출함으쿄

써 AII\J을 JI:AI바化시 키 는 洲iIjIJ이므로 이둡 센파하고 II:씻시 키 기 위히~

여서는 짜 JJ l段의 농원이 불가피l하다는 잣이다. 그러고 폭력수단의 1iJJ

Lt을 위한 ill 싸로 서 l\; 랬을 대싱으문~ 션택한다는 데 그 특정이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싸代 젠、SJJi jd띠씬 ;센의 이‘론적 Jd J:.로서는 너1 오마프크스 L행，

￥Jr 'J‘i'I I과I j:.파 "命， 從I싫 J"I!.폐 ， li1 훼ret 4‘"' I i패 ， WfJ.iX ，，) t l l ，!양 등이 있다. 이들 J1lUi…
둡의 공동적 닫-쟁은 미-르크즈 • iOll 년주의 외 직접， 간접으로 관랜되어 있

거나 ft 4: Uf'lt 1'l~~‘ ;n IJ판 부정하고， ，싼級1O·1J /Ji' ， i폐 (I~J인 써상싸에 의해 새!:會싸

싸을 Jd~c와 짜 Jz r~c J:ll -i}의 투쟁 적 1'.n시 !f:_ -~l-분하그L 폭-력 혁 벙 을 통해 Jill:

함 J:.파 Jill: 꽉찰 건섣해야 힌다는 데 있니.

미-프크즈주의가 19세 기 의 初JUJ ft 木 i 파꽉 \il]접으파 벨생했다면， 러l

년주의는 20세 기 초반의 러시아의 농입시회 쉰 배정으로 등장하였고， Jt~

f\: 꾀、 SJJi k MUG'，、 ;센은 20세 가 좁반 ( 1 960년대) 9]II[，i l싸의 光逃 )it원1111 : 빡외

세 3세계 튜히 IIIIN 자 후진국의 it\;純 11(윤 배정으5~:_ 성引히-였다.

마프드L!τ와 앵젤스는- 1848년에 띤.if.한 “ J I~ J.l( j띤， ‘ I ‘ r ”에 서 ft¥ j :.:ili
Jli! :付는 고도로 발전하떤 그 |시 (I~) ~'I’III; J.D: (I',) ψ1파에 의해 必然(I~)으로 프펀

레타~]아 계급의 l’|’ '. 命에 의해 풍피5']고 |젠~發 Jt(의 법칙에 따라 계급

모 국기→도 없는 공-신-주의 JI'l.테로- .ft ↑ r하게 된다고 여l 언하였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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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主義 社會는 마르크스의 예 언과는 달러 몰락하지도 않았고 프롤레

타리아 階級에 의한 暴jJ훤命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自體修正과 適應力을 동해 풍요한 iii폐hI:의 꺼;進!팡향Ifd:會를 이룩하였다.

그런가 하면 볼세비키혁명 (1917년 ) 이후의 소련에서는 스탈런 將(tIl t、-에

서 방대한 암f쯤 t.義的 獨載網깨IJ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사회주

의자들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마르크스의 씨) jtJJ씬、상!을

A本 主義(Humanism) 라 규정하고 마르크스주의에로의 회귀를 주장하

는 펀、想、이 대두되었는데， 이젓이 소위 네오마르크스주의 (Neo ·

Marxism) 이 다.

네오마르크주의에 의하면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켰으며， 마

르크스의 첼本웹、想、은 AI없it1Jt外를 극복하여 社會 t:.義nJ-t 1'캉를 건설하려는

A本 t.義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 위에서 행代I핑業社會를 비판하고， 그 극복

을 위한 寧命의 주도세력으로서 知識A파 學牛의 역할을 강조한 /깨n

熱jJ을 가리켜 新左驚 (New Left) 이라 부르게 되 었 다.

이러한 서구의 좌경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 3세계 특히 냐 lj폐 공地패에

서도 新生國들이 政i台的 獨立은 획득하였으나， 經i齊(jZJ 發k칭을 이룩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Jiq }i 先進國의 經i齊的 • 文化。Z) JZ配때문

이라는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理論들이 新帝國主義論， 從屬f번論， :t't辦

1t*論 등이며， 또 이 이론들이 神學파 결부하여 나타난 것이 解放神

學이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第3世界國家들이 低發展의 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는 것은 서구 資本主義國家들에 의한 經濟的 支配때문이라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單命에 의한 改후4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 急進左碩思想、은 뼈方 선진국에서는 일시 뉴레프트운동

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

나 政治的 • 社會的 문제가 많은 後進國에서는 기존의 社會體없IJ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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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전하는 피-피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큰 illl ‘함 (f{J 11‘l웬를 야기시켰

으띠， 우리나라에도 과묘하게 침투하여 iii/:付 (\{) -1~갖을 조성하고 있다.

이 런 의 미 에 서 여 기 서 는 ’'killiJit:~Jill ‘테의 fif!;illik. {ttl }J}、신!， 後逃 l폐의 침、

illμd샤’j}J.1‘ 신l ， 센 |폐의 ;;Ll、 illi k떼JlL|、센으로 크게 분류하고， 光과1꽉꽃illl :쩍의

;cJ; illi kML’Ll‘ 신!으문→서는 네오lJ l-~ 크스주의 외- 뉴레 프트)ill퍼j을， 그리 고 f後왔

j파11센떠t꾀iI꽤패폐l의 급진 조좌{정 시 싱- 0 로보-서는 씨훼r ' l폐l

W따(1放iXψ씨(J“애에iii삐삐삐Ii끼씨삐iI비베I I매I IμI센}I，올 차iι펴폐E까께l] ~로료 _I.고I철찰-한 ι다}응음「“’ 이 러한 j급콰진 조좌}경 시-상들이 힌한~국의 Jill:

付;U::N에 서 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릎 개략적으로 알펴 보고자 한다.

2. 光逃!팎꽃!TIL햄의 싫;進λf따i忍XL!

가. 네오마르크스主義

1) 懶 念

\.:l]오 n 1-묘크스 1:, .l'li: (Neo-Marxism) 란 여러 사람들에 의해 Illl샘가 제

가되거나 논의뇌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행 할 수는 없으나， 대체

j응 ~l] 닌 이 후의 소펜 JtJ’L L파꺼‘뜰이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본래 의 Jμ센

피 JIlL까을 왜곡 · 변질시켰다고 보고， 마닫-크즈의 초기 fFhlll을 중심으로

A 4: j :，파(Humanism) 의 입장에서 그의 Jlil、센파 llnii패을 현대적 상황에

맺 게 재 해 석 하허는 lk|lk와 l씨 |싸의 마르크스 1:，義 1£i들의 Jlil、싶! (에 따'{ l td이

라- 할 수 있다.

네오미-프크스주의는 Nco 라는 말이 뜻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이라 힐 수 있다 ::L 빠;승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오마르크스

]:，짧에는 |값꿇·의 개념파 쨌짧의 개념이 있는데， 냈;짧의 개념에는 마르

크스 • 페 닌주의룹 비롯하여 마프크스주의에 관랜되는 모든 밍、샘파 l 'l!.

"命닫-이 포함되 며 , 협 의의 개 넙 에 는 마르크스의 1))mHi: illl，을 중심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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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전하는 피-피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큰 illl ‘함 (f{J 11‘l웬를 야기시켰

으띠， 우리나라에도 과묘하게 침투하여 iii/:付 (\{) -1~갖을 조성하고 있다.

이 런 의 미 에 서 여 기 서 는 ’'killiJit:~Jill ‘테의 fif!;illik. {ttl }J}、신!， 後逃 l폐의 침、

illμd샤’j}J.1‘ 신l ， 센 |폐의 ;;Ll、 illi k떼JlL|、센으로 크게 분류하고， 光과1꽉꽃illl :쩍의

;cJ; illi kML’Ll‘ 신!으문→서는 네오lJ l-~ 크스주의 외- 뉴레 프트)ill퍼j을， 그리 고 f後왔

j파11센떠t꾀iI꽤패폐l의 급진 조좌{정 시 싱- 0 로보-서는 씨훼r ' l폐l

W따(1放iXψ씨(J“애에iii삐삐삐Ii끼씨삐iI비베I I매I IμI센}I，올 차iι펴폐E까께l] ~로료 _I.고I철찰-한 ι다}응음「“’ 이 러한 j급콰진 조좌}경 시-상들이 힌한~국의 Jill:

付;U::N에 서 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릎 개략적으로 알펴 보고자 한다.

2. 光逃!팎꽃!TIL햄의 싫;進λf따i忍XL!

가. 네오마르크스主義

1) 懶 念

\.:l]오 n 1-묘크스 1:, .l'li: (Neo-Marxism) 란 여러 사람들에 의해 Illl샘가 제

가되거나 논의뇌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행 할 수는 없으나， 대체

j응 ~l] 닌 이 후의 소펜 JtJ’L L파꺼‘뜰이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본래 의 Jμ센

피 JIlL까을 왜곡 · 변질시켰다고 보고， 마닫-크즈의 초기 fFhlll을 중심으로

A 4: j :，파(Humanism) 의 입장에서 그의 Jlil、센파 llnii패을 현대적 상황에

맺 게 재 해 석 하허는 lk|lk와 l씨 |싸의 마르크스 1:，義 1£i들의 Jlil、싶! (에 따'{ l td이

라- 할 수 있다.

네오미-프크스주의는 Nco 라는 말이 뜻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이라 힐 수 있다 ::L 빠;승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오마르크스

]:，짧에는 |값꿇·의 개념파 쨌짧의 개념이 있는데， 냈;짧의 개념에는 마르

크스 • 페 닌주의룹 비롯하여 마프크스주의에 관랜되는 모든 밍、샘파 l 'l!.

"命닫-이 포함되 며 , 협 의의 개 넙 에 는 마르크스의 1))mHi: illl，을 중심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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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主義的 입장에서 그의 思想파 理論을 재해석하려는 사상적 경향들만

이 포함된다.

마르크스主義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思想파 이론을 正統마르크스主義라 부르고，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를

續마르크스주의라 부르며 , 續마르크스주의 이후의 마르크스주의를 네

오마르크스주의라고 한다는 것이다. 속마르크스주의에는 소련의 마르

크스 • 레닌주의와 스탈런주의， 중공의 毛澤東주의， 유고의 티토주의

등이 포함되며， 네오마르크스주의에는 1950년대 이 후에 재해석된 마르

크스주의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폰 바이스 (Andreas von Weiz)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개념파 관련하여 다음파 같이 말했다.

@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續마르크스낀義의 한

유형이다.

@ 네오마르크스主義는 제도 •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서구마르크스

主義의 한 유형이다.

@ 네오마르크스主義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政黨이나 社

會團體의 주장이라기보다는 個A들(社會學者， 哲I젤쩍， *;fj썩學 D' ， {".E떤

學者， 神學者)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

석이라기보다는 그 亞流的 해석이라 하겠다. 그러고 너l 오마르크스주의

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같이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는 점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1960년대초부터 1970년대초까지 구미 각국파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國家에 유행하였던 뉴레프트運빠의 “i잉、想的 지주가 되

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 우러나라에도 無批判따으로 받아 들여져 太學

街를 중심으로 社會混亂의 씨앗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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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形成背景

rJ 1·프규-즈주의 가 μ) JUJ ;tt ~ι J:.R판 씨}점으로 성럽되었다면， 네오마르

크스주의는 20세 기 의 l;‘lj많 ) J( %Jlli t↑칠 ul1 경 으로 형성되었다. 마-르크즈

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둡 liS 한윤 초원한 1!I，J~싸 l평의 절대적 떤'. f!!!.로 선

봉하았다. 그라나 1t~ Ll힐가 III‘1j따쿄- 발전하면 그 자체의 •'1Yj; )ili: (I{J 모순

에 의해 必然‘ (I{J으로 붕-괴되고 |챈級S'_ I페l값도. 없는 Jt}11’:: f:.:iii: 1Jr l:짝로 移

끼한다는 마르크스의 예 언은 20세 기 의 l ’，Vj따 !파원Jld . 딴에 와서 jl~ J)i'~ t義

l폐求에 서 나 1t~ f:.파)JGj求에서나 잔1-두 빗나가-고 받았다.

이러한 Hk i)c에 저하여 마브-코스주의자윤은 “ II:統마르크스주의란 무

엇이냐?”，또는 “소비에프 미-뜨크스주의는 JI1- 잇 이 냐”하는 등의 문제들

을 제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이l 대한 서쿠마르크스주의자플

의 1'1니꺼했， "I 니1.i.. 't1 , 또는 1'1 L' ， ~lt ~、IJ 이 바는 I성 분으로 등장한 것이 너l

오마르크스주의이다.

이라한 문제뜰을 최초강- 찌11 71 힌 시-립-뜰루는 이태리의 그랍시

(Antonio Gramsc j) 헝 기-마 의 루카치 (Georg Luckacs) , 묶일의 코르

쉬 (Karl Korsch) , 프i삼즈 의 익-뛰 씨 (Louis Althussed , 프페 브르

(J Ienri Lefebre) 등의 마뜨크(주의자둡인데， 이쉰-이 너l 오마뜨크스주

의의 선구자갈이다.

이 태 i'l 의 공산주의자민 ]템 시는 .':L.91 fI;: I t~: “옥-줍기 ”에 서 , 마프크스

가 상선노동-피 육체노능-윤 -iL l판하.JL )、 1 1 1 [1& A.피 :5'덴!}]꺼는 다픈 것으j료 본

데 대해， );II ， tl'& A파 까메j꺼는 디 섣 섯이 °1 냐 i껴 지식얀이 바로- 노동자

바고 주장하면서 미래의 l’l’I.命은 시싹인익 역젠이1 덜혜 있1:1 고 강조히

았다.

헝가과의 미프::-L즈주의자띤 .\'-카치는 :L91 썩 l|} “l션싸와 li}r級 }，긴 l減”

(1 92 2년 ) 에 서 ， 마프크스가- 그의 빼 I\~f ;') ~에 서 강즈E했던 AIIIl의 -7'체 적 측

면이 (탄런고1· 검은 후계지뜰-에 의 δI] 무 λ 1 ~;:1 었 다고 지적히고， 마르크

( 씨f litf iλ의 정확힌 뜻을 밥히단 더l 믿을 가윷였니. 루카치에 의하면，

u1브크즈의 -씬-래 의 JII!.센은 AI바으·1 i‘L페이 5'. 두 싱 품의 Ii삶J!I!.로 통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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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近代 資本主義社會에서 A댐i의 事物化 또는 !f;'!t外렛象을 극복

하고 A問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루카치는 마

르크스의 변증법을 I唯物論的으로만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J:.體(八떠)

와 客體(物質)간의 관계로 받아 들여야 하며， 그 I:.體는 프롤레타러아

의 前衛인 黨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전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련의 特權化된 共많黨獨載를 비판하였다.

코르쉬는 그의 著뿔 “마르크스주의와 센學" (1923) 에 서 ， 마르크스주의

哲學의 핵심은 변증법에 있다고 전제하고， 소련의 公터忍함學을 비롯해

서 모든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레닌의 땐論을 가리켜 m薰

派的 l調爭을 위한 理論， W 부르주아 哲學과 I꾀 -한 11佳物論， @ 1:한 t

t義를 적대시하는 프롤레타리아 獨l載論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批判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哲學+;{t를 지적한 것이며， 蘇

聯共屋-黨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결파， 「코민테른」의 조치에 따라 루

카치는 自己批判을 강요당했고， 코르쉬는 黨에서 추방당하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初期1'F'品인 “經濟 • 哲學手樞" (1 844년 ) ,

“獨速이데올로기 ’, (1846년 ) 등이 1932년 독일 社會民 E黨의 도서관에서

發兒되었고， 또한 소련의 마르크스 • 앵겔스 • 레닌冊究所에서 “마르크

스 • 앵겔스全集”이 發애됨으로써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더욱 활발히 전

개되었다. 이러한 著書들의 발견파 발간은 마르크스주의의 이해에 대

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의 정동성

에 대한 이론적 도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들 계기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學派라고 불리우는 일단의 네오마

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휴매니즘적 뭔、想、을 바탕으로 하여 이탈

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찌즘， 소련의 스탈런주의 등의 수?體(j:.義 l혜家

에 있어서의 A間統外짧象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體制批#，'IJ (){J .n천論

을 定立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批判理.論”이라 하는데， 이러한 써f究는

第2次 太戰후에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f\: :K띠 A~物l로는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 , 아도르노 (Theodor W. Adomo) , 마르 쿠제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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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 Marcuse) l 히버마스 (Jurgen Habermas) 등을 들 수가 있 다. 표

랑크푸르트화파는 1914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I/t!:會빠究l띠·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으며l 2차 대전좋의 나치스시대에는미국의 뉴욕에서 깨f

껏룹 하다기- 1950년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비판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들:의 m:判IlJ!. ，폐은 1960년대 에는 주로 서구 선전자본주의국가의 샘됐

HJIJ저 항적 r}':!l:씨If끼j의 촉매제가 되었고， 1970년대 에 들어와서는後進l행l

에 서 의 서 식 인파 학생듬에 의한 lιJ1)(씨 • Jx.웹:1폐述폐의 이론젝 支柱로

확산도l 었 다.

3) 顆派와 內容

기-) 썼( iJJ.~

1;11오마프j스주의 는 ↓1£ 1:싸 네 오마르크스주의와 배|歐 네오미프크스주

의로 표거l 똘보 나눌 수 있다.

씨싸 1;11 오미-르크주의는 ，I씬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l패| ’값熾l쐐의 거(':1l'~t 1:_ ￥'\i (I/'J x애U룹 l:l]판하고 1111:짝 1:‘義 :1꾀많내 에서 의

“ LI..': 1:f:.파”의 練}굉윤 주장한다. 대표적 A物로는 폴란드의 활랴코브스

카 (Leszek Kolakowsk i) , 샤프 (Adam Scha ff) l 체코의 시 크 (Otto

Sik) , 코시크 (Kaerl Kosik) , 유고의 페트로비치 (Gajo Petrovic) 등이

있다.

애|값 마르크스주의는 우선 批判II !!. ，패을 대변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

트센派와 프랑스의 ’'l'f {f · j :꿇~ (J{J 너l 오마르크스주의와 構過的 네오마르크

스주의를 둡 수가 있다. 딸ι J:誠때 네오마르크스주의의 代表(I{; A物은

코예프 (Alexandre Kojeve) , 샤르트르 (Jean Paul Sartre) 둥이며 , 構

차설 t띠 네오마르크스주의의 f\::tU띠 익1똘은 알뛰세 (Louis Althusser) 둥

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너|오마르크스주의라고하면 그 下.流는 프량

크푸르트웰派인데， 이들은 마르크스를 A本떤義者·로 부각시켜 그의 藏

外폐을 꿰f':r}t業-찌l:會 비판의 기본적 分析·의 틀로 사용하여 A問統外의

해소 즉 AI없解放을 위한 ，뀐命의 1:導뺏 JJ은 쐐織A파 學It:이 어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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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論理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의 類派

L、 ~ , __ . ~ _, _J 그럼지 (이태리) , 루차치 (헝가 j
너1 오 마르크스주의 의 j i /
j「「’， - 先爛騙購흙뚫들 ! j 리 ) , 코르쉬(독일)， 알뛰세펀

-' .... -·n_ ~ 0- .... '--- 랑스) ,’ 르퍼페l 브르 (프랑스) 등

i 활라코브즈카 (폴란드) , 샤핀

I~_...., _ , __ . ~ _J 1(폴란드)， 스다크(체코) , 시되
東歐네오마르크스주으1 1 i :: -=: '~ " ~ , ..,' ~. "" ~ _ iII (처l 코 ) , 코시러채코)， 페트로!

비치 (유고) , 블로흐(동 독) 등 j

호르크하이머 (독일) , 아도르j

j 프랑크푸르트짱파 「노(독일) , 마르쿠제(독일) , 메

1\머!남f껴1 마ζ즈λκ-:. (독독- 일 ) 등등

뼈歐네오마르크스주의 {짧홉쐐필꽉←j :

L | (코예프(프량스) 샤르트프(프
1'f1'f. L싫iJJl I
~ ...... -- .. --.-~-랑스) 등

•••-- ••-••• __L •••• ( •-• •• • 」
※ Lifri는 프랑크푸르트템;1)"(임

나) 內容

i) A本흰義와 빠L外 l삶 : 네오u~므크스주의자김← 꽉히 ~![량크푸프트탤 j야

는 마르크스의 꺼l없HW1~1 어l 초점을 맞추어 마르크스룹 八*1=.-1'양1.'로 보

며， 그의 勞動統外論도 A本 I:.義-에서 출발한 젓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초기作I암1인 돼:1i齊 • 젠學l힘" (1844 ) 에 “까!팎 j:.義는 AJ!,; j :.

義이다”라는 命題가 있다는 데 근거 한다.

마르크스의 초기작품에서 인간의 회복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며，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生펴을 하지 못하고， ‘한物化되고 켜:

A間化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다. 그러고 마르크스는 AII\J Jf.ilt

外의 근원이 私有財塵制에 있다고 보고， 그 根源을 뿌리 뽑기위해서는

社會華命을 통해 생산수단의 私的 所有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에의하면，資本 E義I행家에서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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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꺼‘I냐하 II씨가 폐지된 11[1:웹 f:황J쐐것〈에 서도 여러 가지의 소외가 존재하

며， 오히려 패制‘~~.폐이 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련데 問題는 마르크

즈의 ;tt.Jj‘; ι[ ;씬j이 파연 A* 친義에서 출발하였으며， A間統外의 근원이

私짜財j뭔|폐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ii) 現代햄業社會 批￥Ij : 프랑크푸르드학파의 )，~*I'lHi폐은 비판이론이

다. 이블은 2차 대전전에는 피시좀의 비판에， 그러고 2차 대전후에는

싸 II나잉:전영의 μdftl}Ej￡세I:付의 t:l]판에 초전을 두었다. 이들의 이콘이 JW.

ii패파 ‘fru않의 피리의 극복이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네오마르

크스주의외 다←턴 전이 없으나， 우바기- 꽉히 주목해야 할 것은 꽤代핸

꽃lid:샘에 대한 비판이다. 그 젤산이 호므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J자램:

~l “제풍주의 변증법" (1947) 파 마트쿠제의’“ 4次JC(I{j AI펴 " (1 964 ) 이다.

이윤은 대체보 마프크스의 정제적 착취환이나， 노동계급 궁팎화론파

|뛰級|패안 l폐이 μJft!}VEjt‘ !ii I:센의 비판에는 둡어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르크즈의 ιt‘- 오1 관윤 이용하여 새보운 AIIU他).0(1\'셋깨깜을 전개하였다.

호프크하이며외- 아도르노는 현대산엽시회의 운회-는 “싼1m化”라는 명

괜히-에 모뜬 것‘을 규격화 • 회일회-함으로써 AI바II I!.까은 그 nflt까을 상

섣한 채 J11!. 'lt 지체가→ 지배의 j낀 it 즉 “도구의 이성”으로 전락하게 되

고， 도구적 이성이 지매하는 산업사회는 今:웹 j :.짧로- 흐르기 쉽기 때문

에 “」쇄때41t 1‘Ij"을 동한 계몽된 인간의 자융성 회복-을 Alm jq{{> :放의 출발

점으로 산아야 한다는 잣이다.

마프쿠제는 현대의 고도산업시회를 샀術의 發j펀로 전면적 통제가 가

능한 “ ';k. Jl:[I{j lid ‘싹”로 규정 하고， 이 “ ·次 J l:[I{j III!:햄에 서는 모든 개

인이 }쉰|니파 씨;化의 it뭔系에 얽매여 flt判 (I{j }J}.、 갱·와 항의의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됨으로 결국 전체주의포 흐프게 펀다고 하면서， 이의 i돼I~策으

갚- “아i의 정신” 즉 4" (아의 쟁선에 의한 연간해빙-을 주장하였다.

하l퍼미-스는 현대산업시회의 기장 큰 문제는 자본가-노동자간의 :1'

J{j' 이 이-니라 IlfI :會 (J~ ，센.IJ，J.、 l테t iill의 구조적 왜곡이라고 보고， 이의 해철책

으로 비판적 i泌l泌꾀~ JJ을 바탕으로 한 해방적 대화 (discourse)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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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해방을 주장하였다.

iii) 훌命과 知識A :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프롤레타리아를 헥명의 主

體로 보았으며， 레닌은 혁명전술상 勞動者 • 農民으로 확대하였다. 그

러나 마르쿠제， 하버마스 등의 너l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대산업사회

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職業의 안정파 生活水應의 향상으로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 동화되어 후命意識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혁

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知識A파 학생이 인간해방을 위한 薰

命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쿠제는 마

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파격헥명도 불사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批判理論을 접대성한 하벼마스는 파

격한 폭력행위는 반대하였다.

현대산업사회의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에 있어서 知識A의 역할을 최

초로 제기한 사람은 이태리의 공산주의운동의 선구자인 그랍시

(Antonio Gramsci) 이다. 그는 현대산엽사회에 있어서는 知識A이 바

로 勞動者라고 보고， 노동자 대열속에 지식언이 있어야 하며， 政治와

勞動간에는 유기적 連帶性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마르크스의 경제적 착취이론만으로는 현대산엽사회의 t?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인이 새로운 노동계급을 형성하여 파;命

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러한 지식인에 의한 항命觀은 당시의 유

럽의 학생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격폭력시위를

유발하게 되 었다. 특히 1968년 프랑스의 5월혁 명은 “신노동계 급론”의

실천적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에도 커

다란 영향을 주었다.

4) 批 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소련의 敎條(IZ) 해석에 제

동을 걸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문적 Mf'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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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l Q-회-판 촉진하였으마 ， ~·~JY’[;)( II) I의 발딜갚- 인한 All‘HI'I1"’ I.의 전도현상

등 J!M t:: )I( ~lld:싹의 제 1깐 분싸n점의 띤구에 볼두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fl'l

{Ii’〔와 기여-단 인정 l렌고 있냐.

그러나 l;l]오마르크스주의는 여러 까지 떤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l) 네오마프크즈주의는마프크즈의 JI~小; ‘lι ;싶!이 Jill:꽉 " I’'.… l폐애 있음읍

간파하고 있다.•"7...쉰은 마프크스의 초기사상이 A~ J:.파j on 있다고 보

고， 이러한 시각에서 마프크즈주의달재해석히-고 속13]-끈→크스주의 ~룹 비

판히-펴고- 하지만， fJ]-프크(의 일판펀 시-상은 사회혀명콘이u:]， A ;Iι J:.

파는 .-:L 맹분에 펄-피-하나는 것윤 간파하':'lL 있다.

(2) 네 오11] 르크즈주의는 I성 -학한 i t::꽃이 없는 꽤'ltH}t1、 IJ 이 데 잘5y기 이

다. -~~7- 1단단즘춘-의 현 설”비].i，팍팎i싸f은 대 I부부R}-분 학문으j

볼두하였 7기l μ때H 문에 이폰괴- 싸‘er윤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비판

윤 위한 H] 관은 피-피적 성형:에 삐젤 위험성이 있다.

(3) 네 오 13]-프크 /-. 주의 는 공산주의 시 회 외- -"]-판주의 사회판 풍시 에 비판

한다는 J II ill 지 향적 성격플 표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관주의사회의

비판이l 치좁하고 있다. 현설비판이란 사상 • 화문 • 언론의 자유기- 보장

되이 있는 개빙-사회(지-펀~주의사회)에서는 풍한 수 있으나， 그러한 지

유기- 전혀 허용뇌지 않는 페쇄시-회 (공산주의사회)에서는 J똥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꿇: )J '’l’'.命을 청해 시회변혁을 시도하려는 접이다. 마르쿠세와 같

은 ;t;!;파 "삶까뜰은- ff* i:.파 1111 ‘ 센의 잠재력파 틴-력성을 무시한 채 ·Tit;ii괴

처l 냄 의 영;자댁일윤 강-요힌다- 급격한 변혁은 오히려 억압피. II:命파 tH

，팎의 막대한 손설을 가져판다는 것이 우리가- 역시-룹 통해 경험하고 있

는 강k내Ii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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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레프트運動

1) 懶 念

뉴레프트運劃j이란 1960년대 -1970 1칸 대 에 걸쳐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 젊은 知識A， 學펀들이 전개한 과격한 Jx.將 ;tlj C:'x “|’ι述에j을 맏한다.

뉴레프트 (New Left) 라는 따핍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영국

共찮黨과 急進的 까I:會 F義흙들이 n身들의 입장을 밝히는 몇 가지 정

기간행물을 발행해 오다가 1960년초에 ‘“‘'New Left Re얀、v띠7까Ie、w、¥ ’”’;’“샤j

한 데서 연유한다，

뉴레프트는 新강짧- 또는 쉐k.派로 번역되는데， 기존의 Illf: 딴 J:.황 내

지 는 共塵主義 !&應을 舊J，:짧 (Old Left)이라고 한다면 , 이 것은 lid:짝 J:.

義的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방식 IIH:짝굉 j:. J:.싫와 소련식 JtJ;{;

E義의 그 어느 쪽에도 政治的으로 의존하기를 거부하는 짧l팍l을 지칭

한다.

이들의 急進運動J은 대부분 先進資本 L義l패장에서 전개되었는데， 공

산주의적 政治體없IJ나， 서구 파 j:. J:.義나 모두 배격한다. 그 사상적

支柱는 네오마르크스주의， 유로콤뮤니즙， 짜f ‘，'if l파1 1 :꿇 "패， 從!하)JI P. '!패， 어섣

放神學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너l

오마르크스주의이다.

2) 時代的 背景

“스튜덴트파워 " (Student Power) 라고 불러우는 급진적 파격行페j의

示威가 일어난 時代的 배경은

CD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흐루시죠프의 댐암에 의

한 反스탈린運動의 전개.

@ 이의 여파로 일어난 동년 6월파 10월의 폴란드와 헝가리의 IX蘇

自由化運動.

® 1960 1션대부터 본척화된 中蘇理;::約爭에 의한 셋J~f.:關의 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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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 New Left Review"泌의 쩨 flJ과 그에 따라 일어 난 New

Left 운동의 유렵， 미국， 일본 등에의 확산.

@ 뉴레프트운동의 Jlμy암1 tlV ￡* lt였 던 너1 오마르크스주의의 보급파 확

산 등을 들 수 있다.

3) 特 徵

(l) 그 J'I'. ，페洲系가 확립되어 았지 않다. 뉴레프트운동가들은 그 대표

적인 이론가로 마르-쿠제를 틀고 있으나， 그들이 숭배하는 영웅 또는 시

상기-는 다양하며， 젠，J'}'，이니 사싱에 있어서도 일판성이나 연속성이 없

다.

(2) 이콘보다는 끼에j에 더 판 비풍을- 두고 있다. 이것은 결국 파피적

성향을 띠 게 되 고， IWet사'K; J j'-에 대 한 JF-조선적 J.X ’뺨을 감행함으로써 무

정부주의석 상태룹 초?H 하게 된다.

φ 마프:'L스주의적 용어뜰 시정-하는 페 ' 1 1J이 있으나， 마르크즈 • 레닌

주의의 단순한 설천도 아니다.

(4) 노동운동~ ~r_ 아니 었다. ::L듭은 〕i二3강조합에 대 해 젝 의적 팽Jit를 취

했으며， 반대로 노농-자닫은 대→1iL분이 이 illi:페j을 넨대하였다.

(ψ 기-난힌- 後illi l패l에 서 보나는 풍 요한 ’Jl illi I패l뜰의 학생뜰에 의해 太‘I힘

캠퍼/-내에서 일어났다.

4) 展開樣相

뉴레 프뜨운몽유 洲;fdt띈 이 휴이 나. 公 II신된 I\'!Q 11I11 1\'lx:Ntl이 나， iYM織化된

셈 )J블 껏-고 있지 않았기 띠l 운어l 처음-에는 간혈젝? 산발적 소규오의 비

펜 • 저항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검-에는 집전주의에 환벨을 느끼고 피-착한 끼삐을 취하면서 폭

팩적 수단을 쟁당시하는 }jlIIJ으펴 나아갔다. 이것은 JIll:會띠 사건파 판

떤되맨서 과세iilli: ffiJJ， 자유언론운풍， Jι1\，IXJX: ，f~ illf페I) ， f향 |항1& 1만述폐 등의

나잉: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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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運動은 H풍問이 흐름에 따라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대개 1968

년 전후가 절정기였는데， 그 代表的인 사건으로는 미국， 독일 등의 각

대학의 소요와 시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5월 事態 ， LI 本의 束싱〈太學:합

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후 뉴레프트운동은 代案없는 비판과 맹목적 파괴로 I폐합太뿔과 현

실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이 뉴레프트운동은 1970年代발부터 한국에 전파된 이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3. 後進國의 急進左碩思想、

가. 新帝國主義論

1) 漸念과 論理

新帝國j:義 (New Imperialism) 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적

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과거의 ';fI[쾌 L義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

다. 新帝-國主義와 新植.&: t義 (New Colonialism)는 표리 의 관계 에 있

는데， 支配하는 입장과 支配당하는 입장에 따라 新폐댐:Ii:義 또는 新植

民王義라 부른다.

1961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 3차 수아프리카 인민회의 (All-African

People’s Conference)에 서 채 택된 決議文은 “신식민주의란 신생제국이

政治的 독립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살아 있는 植뀔體illl]를 말한다. 이

들 新生國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에 의

한 간접적이고 교묘한 ￡配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論理는 식민지통치국이 식민지에게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부

여하였으나， 간정적언 방법으로 신생국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植li';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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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運動은 H풍問이 흐름에 따라 과격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대개 1968

년 전후가 절정기였는데， 그 代表的인 사건으로는 미국， 독일 등의 각

대학의 소요와 시위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5월 事態 ， LI 本의 束싱〈太學:합

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후 뉴레프트운동은 代案없는 비판과 맹목적 파괴로 I폐합太뿔과 현

실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이 뉴레프트운동은 1970年代발부터 한국에 전파된 이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3. 後進國의 急進左碩思想、

가. 新帝國主義論

1) 漸念과 論理

新帝國j:義 (New Imperialism) 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적

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나， 과거의 ';fI[쾌 L義의 새로운 형태를 의미한

다. 新帝-國主義와 新植.&: t義 (New Colonialism)는 표리 의 관계 에 있

는데， 支配하는 입장과 支配당하는 입장에 따라 新폐댐:Ii:義 또는 新植

民王義라 부른다.

1961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 3차 수아프리카 인민회의 (All-African

People’s Conference)에 서 채 택된 決議文은 “신식민주의란 신생제국이

政治的 독립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살아 있는 植뀔體illl]를 말한다. 이

들 新生國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힘에 의

한 간접적이고 교묘한 ￡配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論理는 식민지통치국이 식민지에게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부

여하였으나， 간정적언 방법으로 신생국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植li';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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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쉰- 계속하는 것파 마찬가지의 션파닫 7)'져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

늪 넬-의 세놔주의는 고].자와늠 달 12 ] 직섞시 till (쟁치적지배)듭 하눈 갓이

아니라 |‘ 4lj· i: ’t fJJi 씬 )J윤 내세워 젠j센 (I"J 에속회-판 기반으보 긴-점7\)배 (경

씨il 적 시 l페 )룹 한나} p 시'-'비상식 이 다. II‘Hi;: :k:애G으1 밤1{} 에 는 (1) 고1 띄 정 부

의 수립 , 센洲( I\J 從!꾀|쇄l係의 R-xl ,여) ’III 'JμI~ .l따化 ， (4) 經洲 (I\J 유대 의

형성 등이 있디는 짓이뎌.

선제놔주의란 "、i'i I과I Li~익 새로운 팽태파'::;1.. 한 때， 이 저l국주의 는 Bl)

난의 ’l‘i'i l파I J:. .ib‘”플 선저) ~슨 한다. 페 닌은 I의 *,l}: “1t4: 1=..r'lt의 최 고

단겨l jG-서 의 '，'채‘

S써In ，’ l깨916써) 에 서 “세 국 주익 렌- 값 4、: 1=..1‘~의 ~딘-챔 적 단계 또는 lilt:I':‘;j 의 단계 ”

라고 정익하았나. 각 이 단계에 이 i:: 띤 세계임강븐 씨(H il i J까 ， rHιiii값

i1 '1 및 기타 영향권윤 획-]1[하기 위한 ↑I I’ i.L( J띠 쟁탄선에 냐서게 펴며， 이

협게 도1 밴 깐꽉 젠쟁이 권 7)- J:i ] '8)게 페어 세국주의는 사떤해 간다는 것

이었니.

레 닌의 서세l 국2주irF듀으-낀꾀으띄1

i꾀llll따i싸k윤괄r 口마}:금2 크;갇1. .:'-:• 쥬주느의 이에I r)약} 각하여 u) 딴히→고， 이 에 의 해 소비 에 트 jlμ샤(q’t.

命의 당위성고). ，~‘然↑t윤 -임 도하0)는 데 :L 정치적 목적이 있었디. 따

라서 Bl)년의 'ii'i I싸I i:.)( ， ;~iI은 JI P. ' i패 (I '·)으쿄 많은 절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

고 歐자)i l j 꾀윤 11] :ql 히 는 JI、 ，사' LA 꺼‘늪의 정전꾀 하나이었다.

~J_렌 데 시12차 미 선 ?-이1 JI씨f i (f'.J 쩨 l’r:괄 한 많은 선생국플이 그-뜰의 經

1~낀f\) 당띤고l 세 갚 tLl)닌 (VIμllllir I. Lcnin) 의 x.l)국-주의판만으~~~는 효파

서 o갚 션 1딩 한 수가 았었 L I . 911 \다) \~1 페년의 제국주의룹이 JII!.폐 (I"J _O.

_l~~_" 나 ， J~nt(f/J 으젠-나 많 은 S'.\f /) 있음 이 익} 즙되 었 기 때 문이 다，':1-래 서

iOl) 년의 세-꽉주의 한의 JFx !fi (I\) ti‘!i JMQ낀. \설어 등一장한 잣이 빠폐 I!’!xl j:.파 j폐이

나.

2) 發生過程

신세놔주-의관이 띠)-우히-자l 씬 섯은 저) 2차 니l 선후의 인이다. 따리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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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론은 亞阿地域의 신생독럽국이 기대한 급속한 經濟發展의 미

진파 소련의 戰後 國際戰略上의 필요 등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

다.

먼저 新生獨立國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新生國들은 1않治的 獨立은

획득했으나， 植民統治의 유산을 하루 아침에 불식할 수 없었고， 또 經

濟發展도 기대한만큼 그렇게 급속히 이룩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

황에서 新生國의 새 정치지도자들은 새로이 형성된 i앉治權)J과 經濟a{J

低짧展의 狀況에서 야기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만으로 신제국주

의론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 代강的 八物이 1950년대 -1960

년대초의 非同盟의 應手들이었던 가나의 앵쿠루마， 인도네시아의 수카

르노， 이집트의 낫세르 등이었다.

다음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스탈런시대는 센|씨지역이 소련의 세계

전략상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만해도 이

들 新生國들이 舊植R:地 諸I패과 J!&?台떠 • 經濟r'J{J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흐루시초프시대인 1955년 안도너l

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템l씨地域趙l쾌會議에서 非 I펴범패HU이 선언된

것을 계기로 소련은 “敵의 敵은 親첼“라는 論돼에 입각하여 뼈)j때짤

파 第3世界와의 關係를 신제국주의라고 비난·선전하기 시작하였다.

3) 內 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제국주의론 또는 신식민주의론은 레닌

의 帝國主義論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時代的 · 狀況的 必몇에 의해 대

두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體系化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소련의 주장을 보면， 新植民地政策의 目的은 @ 신생국 A파의

民族解放과정을 방해하고， CV 그들이 소련의 경제발전므텔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政策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 西方陣營이 政府次JC이나 f£;間水準에서 신생국에

제공하는 모든 援助計劃，(1) 西方 各國이 해외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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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ji l，~}떠，@ 파거 ↑I!I( l~ }t!!.域파 ↑"’(l\!;I:J: 1파l간의 각종 |값 h關II씨 ， @ %fr이 ;

쩨 \'r l꾀!내 의 각좀 상써II: J:.파m찌i}J 등-이 있다는 것이다.

제 3세제의 임정에서는 다음-피 같이 보고 있다. (1)*써1!'(1X;.'. j:짧애 예

속되어 있는 지띤의 I:·-i"i'i잣씨 가 센11센I{J I패l際 j:.파의 침투륜 톱는 역할

윤 한다. (2) 선식 민주의정 책 이 제I I :.씨;j \'r. 1패! ’값의 진정 한 째 \'r.을 방해함

으갚~써 이둡← |패I '값꽉을 세제자본주의 |패l求洲fI씨내에 항구적으로 경제적

에속을 시켜 놓는디-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논지춤에서 젠지-에 초전을 맞춘 것이 tt¥!J¥:W 4‘' i페이 고， 후

자에 초섬윷 맛춘 갓이 從}해 J"I'. I폐이 다. 이것을 꾀두 넓은 의 111에서 찌i

'iiil파I f:.파 l페이 라 한다. 그러 나 좁은 의 TJ] 에서 볼 때 , 매판자본환파 종

속이펀이 에속지역의 앙선i꽉외- ’/till; I파l센〈洲와의 4빠m (I{J 연판성에 초접읍

넷춘 것이닌}떤， 선제국-주의환은 꺼~ill; I과l이 예속지역을 왜 필요로 하는

가에 초섬슬 맛춘 섯이다.

이러한 선제국주의룬의 대표적 마프크즈주의 JW.lii폐求는 RI폐의 바런

(Paul Baran)파 맥 더 프 (Harry Ma싱doW 이 다. 바란파 맥 더표의 신제

국주의판은 과거의 'l'i'l' l패I L .iii;d페피- 마찬가지로 ’/t:i센~H、~ J:.행의 발전피-정

에 초접 잘- 큐→고 젠개 펀 JW. ，페이 다.

4) 批 判

선Jill국주의콘 또는 선식띤주의론이 그 이판객 ψ1피파 객관성의 결여

에도 볼구하고 제3세계의 후진국에서 관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光進

l폐피- 後파l파l간의 經j썩 (I{J 격차， 1L~機l냈의 싸 1)，;1 ， 빈곤의 악순환 등의 책

임윤 선전국에 펀-릴 수 있는 이본적 끈거뜰 마련해 준 데 있다. 또한

소떤이 이러한 상황을 l뼈IIIX(I{)으보 교묘하게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찌[ 'I'i'!' I파Ij:.~ ，페은 많은 문제챔윤 시니고 있다.

(J) 레년이후 오닫에 이끈기까지 o}뜨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론을

Yf~ j:.파의 했Mj패f’，\에서 나타나는 필연젝 폐센으로 보고 있으나， 그

잣은 했條(1\) 사고l잉식의 결파이다. 레년의 ‘값 l꽤 j::義i폐이 .J..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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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었음은 이미 經驗的으로 입증되었다.

@ 新帝l행띤義論은 소련의 군사적 팽창과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서방선진국 특히 미국의 對外政策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객관성을 잃은 편파적 비판이다. 제국주의의 if)(治的 •

軍事的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론은 소련에게 더 잘 ~퍼벼된

다.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事態와 관련하여 다~ Jt은 소련을 “Jill :싹 k義

HI') 돼國主義”라고 비난하였다.

@ 선전국과 후진국의 經i齊的 關係가 前휩-에게는 有利하고 後휴에게

는 不利하게 작용하여 후진국의 低發展의 l링I서이 되고 있다는 가설은

經驗的으로 잘못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低發展의 I띤lxl은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챈本的으로 그 나라 국민의 敎育水準， 經i齊펴發의 /댄"ι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컨대，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은 치f興 l~똥

햄I (NICS) 으로서 세계경제에서 主導的 입장을 확보하였다.

@ 경제적 의존관계는 內的으로 政治的 權威 F義을 가져오고， 對外

8만으로는 光進國에 대한 政治的 • 外交的 종속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지

마는， 이것 역시 잘못된 가설이다. UN 과 같은 國際機構에서는 光進[!!x[

이든， 後進l행l이든 또는 大國이든， 小랩이든 똑 같은 投셀械을 행사한

다

나. 從屬理論

1) 懶 念

從屬理論 (the dependency theory) 이 란 일반적으로 제 3세계 특히 中

南美經濟가 15세 기 중상주의시대 이래 歐美先進I쾌의 經i齊에 종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60년대를 전후하여 주로 프랭크 (Andre G.

Frank) , 산토스 (T. dos Santos) 등의 중남미 學휩·들에 의하여 제창된

後進國發展論이라 할 수 있다. 프랭크에 의하면， 종속이론이 대두된것

은 中南美經濟의 위기와 모순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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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1!\:發냈은 선전국의 發l싫모텔을 확산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소위 쩨n~XJfIJ.，폐을 배격하고， 1960\칸대 부터 1싸從I쐐을

위한 자기나름대로의 발전3_텔을 모색한 데서 시작되었다. 즉 종래의

선진국의 5[f ~化I'I !j命의 후전국에의 펴川 l따 'lf tl :을 지적하고， 후진국의

새로운 發냈f~!ti{으로 제시된 것이 종속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종속이

론은 이른1:1} 후진국의 l~t發 }:m IilL i패이 라 할 수 있다.

종속이콘의 IjiH상가 되는 “從폐”의 개 념 은 아직 從}꾀~ I'I j.，폐값들 사이 에

서도 그 ~파·가 유파되이 있지 않은 또호한 개념이다. ·!k x표기 에 있

어 서도 “dependency "로 할 것 이 냐， “dependence"로 할 젓 이 냐의 견해

가다르다.

얻반적으로 dependence 는 정체 적 의 띠 를， 그러고 dependency 는 경

제적 ';I~~I샤와 함께 Jill ‘꽉 (l{J, il)(?fJ(J{j 의 TJ]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 다. 또한 Ij;j~'가 주로 *씬센(I{j :'N外依仔|쩨係를 나타내 는 개 념 이 라면，

後꺼·는 그에 수반되어 야기되는 때 l시 (I{j ，i/1般 ~I시II I!쐐쟁끼지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종속이론이란 파;，바의 dependency

theory 를 벤역한 잣으로서 μM~ 'I‘ii i파1 1:.파가 저 발전국에서 나타나는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젝 상횡-을 기-리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산토즈에 의하면， 從폐이다1-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經쐐가 한 나

라 또는 다른 나라의 經洲에 따바 다니며 I:.從I~써係를 이루므로， 從}힘

Jlk땐는 언제나 ]:파원“i빠의 구조적 특정에 따라 다양하다고 했다. 또한

그의 ]:-껴:인 “從l쐐의 샤'f한”에 서 “￡애c l파l짜는 팽창하고 스스로의 發}파

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반띤， 종속국가-는 이러한 팽창의 반사로서밖

에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종속의 개념은 ￡빠|패l파 從!꽤 l폐， 控Jμ|폐파 싸웰」μl폐， 또

는 II'心싸l파 싸않l폐의 二상인3→문- 나누어 W1 1’i-는 상호 대등한 依감關

係가 아니 라， 센洲(I{j , Jill:깎 (l{j ， X 化(I{j , Ji)(해 t애언 면에서 지 배 종속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종속론자뜰인 프랭크， 산토스， 아민 (Samil Amin)등

의 일치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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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成立背景

中南美諸國은 오랜 기간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으나， 별다른 發廣을

이룩하지 못한 채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겪어 왔다.

중남미제국은 19세 기 초반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植民地에서 독럽

을 했으나， 農품物이나 鍵物資源、 등을 미국에 수출하며， 폐환써 등의 r.
塵品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남미국가들은 植民地的 유산， 경제적 落後性， 지나치게 많은

勞動A口， 국민적 組帶意、識의 결여 등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原動力이

결집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工業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前近代的 생활수준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中南美 經濟의 낙후성을 연구하던 學者들이 션전국의

현대적 技術파 資本을 후진국으로 확산하면 후전국도 발전할 수 있다

는 據散理論을 부정하고， 그 代案으로서 從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날 제3세계에 팽배하고 있는 종속이론은 1960년대 를 전

후하여 주로 중남미의 學者들이 中南美의 低짧展에 대한 間짧파識을 고

조시킴파 동시에 성럽되었다.

1949년 프레비쉬 (Paul Prebish)는 유엔 I t1 r힘美經濟委 it짝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ECLA)의 책 임자로 있으면

서 중남미諸國의 경제적 低發展의 원언을構造的관점에서 선진국과후

진국간의 不平等交換關係에 있다고 보고， 그 改판代횡으로서 ’Ii값λf\:替

앓業의 육성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輸

入代替塵業이 실패로 돌아가자， 1960년대 들어 프랭크와 산토스 등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輸入代替塵業政策을 비판하고， 종속이 lJr:發댔의

원인이라는 基本命題를 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립된 從屬.flj(

論은 1970年代초에 와서 선켈 (Osvald K. Sunkel) , 카르도소 (F.H.

Cardoso) , 에반스 (Pete P. Evans) 등에 의해 보완되기 도 하였다. 그

러나 70년대 중반이후 질증적 검증 및 수정의 단계를 거쳤는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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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종속이본의 일만적 적용의 l따 l싸까이 드러나 701f代부터는 새료운 변

형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발전된 從l핍 JW，i짜은 크게 보아 두 개의 상이한 분석양식으로

부터 l판전되 어 왔다. _7- 하냐는 UNECLA 의 +,9i jil tl<J 관점에서 그 견해

뜰 계승 • 발전시킨 것이고， 다른 하냐는 마르크즈주의적 관점에서

UNECLA 의 성장오텔파는 다른 견해룹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공통

된 폐뉘는 저발전의 윈언을 l人J(1{j 찢|서에서 보다도 外(I{j 맞q시에서 찾고

있다는 접이다.

3) 主要 內容

종속이 론에 는 (1) 프랭 크의 1!~ 發H성 i값化 _9_ 텔 ， (2) 윌리 스타인

(I mmanuel Wallerstein) 의 III: 싸洲H퍼모벨 ， φ 카르도소의 從制 (f{j 續냈

묘댈，(4) 산호즈의 씨f從}싫EI-텔 . (5) 임마누엘 (A.Emmaune])의 4끼워셉

交}뺏‘오텔.® 아민의 NJi싫 hl l 11;\、: J:.행.51-텔 등이 있는데， 그 중심된 훤

J.j셔l낫짧들만을 컴토해 보띤 다음파 같다.

가 J 中心 1페邊의 f맺펴 : 종속이론가들은 세계를 III心파 1M遊의 두 개

의 범주J료 구분하고， 양 법주사이의 관계를 4νI...·싼-빼係 또는 ￡配와 被

￡애c， 척취와 피착취의 판계로 규정한다. III心은 光進l뼈을 말하고， J해

i싫은 後illi l패l을 밀-한다. 이 이펀에 의하면. 'II 心 |폐파 l꼽邊l빽파의 판계

는 수직 석 관계 로서 jι깨cl쩨係이 며 , 특히 經i썼 (f{j x써C • 縣Jfj(關係로서 이

젓이 h’;1逃 |파l의 1!~發따의 원인이랴는 잣이다.

프페비쉬가 從}해 Jl lLi패의 상析들로서 이 개념을 제시한 이래 모든 從

I싫 JI P. ，페값들이 이 개념을 사용-해 왔으며， 노르웨이의 셰I:짝잭4444인 갈풍

(Johan Galtung)도 그의 i폐 )( “'，'i'l l패IJ:.짧의 %압mil:패" (The St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에 서 증심파 }꾀遊의 개 념 에 입 각， 그 상호판계

룰 싸l‘젠化펀 從}해 1~r.J係 또는 수직적 교역판계로 보고， 이러한관계를 땀

f\::파 II 'xl 1:.파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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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低發展論 : 종속이론에 의하면， III心-周邊의 관계에서 주변권에

속하는 나라는 종속이 심화될수록 低짧않의 발전이 가속하된다는 것이

다. 후진국이 합族資本이나 民族技1~LJ없이 據散理論에 입각한 선전국의

모텔에 따라 발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도리어 低發l펴

의 발전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후진국의 低發협이 本源的 • 本來따인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의 팽창결과의 1팎物이라 본다. 즉 후진국의 저발전의 원인이

技術， 資源、 또는 資本의 ;헬積 등과 그 자신의 能 )J에 있는 것이 아니

라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에 의한 수탈에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는 低發展 (Underdeveloped)과 *發展 (Undeveloped)을 구분

하여， 오늘 날 發展된 국가는 과거 한때 木發展 상태에 머물기는 했으

나， 低發展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低發생의 원인은 光

進諸國의 착취의 결과라고 했다.

종속이롱가들은 低發展의 發展의 구체적 징후로서 @ 外資의 太量 導

入， W 外國技術 및 제도의 대량 침투，@ 權力 엘리트계층의 消費生

活패턴의 西歐化，(4) 輸入代替!필業의 셔밍太化，@ 不平等 交易，®?사

得격차의 증대， m 失業率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다) 多國籍企業 : 多國籍企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기 시

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인데 ， 그 用語가 갖는 의미는 그 순業의 활동

이 多數의 나라에 걸쳐 있는 기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엽은 후진국에게 先進技術과 資源、을 이전해 줌

으로써 그 나라의 工業發展과 輸出{足進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종속이론가들은多國籍企業의 이러한 )1따機能을외면한채， 다

국적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中央母會社의 이익극대화에 있다고 하면서，

다국적기업의 否定的언 면만을 평가하고 있다. 그들이 보는 부정적인

測面은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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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국적기엽은 후전국의 l패I I시 發}돼윤 위해 IIH‘잊줬될 수 있는 젠洲(I~)

剩兪를 밍-‘t;{送117:， 써': IVr'써Ii f싸川 ·F I' 등의 혐태 j료 유출한다는 젓이다.

ii) 다국적기 업은 資.~짜원} (I~)， 꺼，1'페j챔 익:적 II:JI()j과을 책 택하기 때문

에 후진국의 火뿔을 조장하고， fitfff1ruX짜을 통해 }i)l ↑~1:새i-;jli의 4νlι암‘

을 조장하며， 또한 소비를 조장히고 iii‘ ~상을 독접한다는 잣이다.

ii i) 다국적 지 엽은 후진국의 따펌A파 칠탁하여 ↑↑‘'Ii!싸 U)펴I~) II짜 1ft↑헤l fIJ l]

를 형성케 하고， II'心파 1M遊간의 從꽤 (I~) k:씬센l쐐係를 형성히여 결피적

으로 후전국의 1'1 1 1t (써 센i힘發)굉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라) 脫從l훌의 問題 : 종속이환기틀은 후진국의 f止發 }1.Q의 )씨 l서 이 증심

파 주변의 從!해l쇄係에 있다는 데는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1따從램의 |’‘])핑에 있어서는 의견이 앗갈바고 있다.

r〔j- 섰t;j命 1.들은 마르크스 l:J'iHl~) 관점에서 자l、 1 i‘ fIJ I]의 ~~JJI~을 통힌→ Jill:함

j:.짧(I~J 發}광에토의 l냈i댈둡 깅조히-면서， 그 c1:J'법 으로서는 괴JiX부르주아

들파의 투쟁을 통한 )If l:함 l’lt iti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 따빠II패꺼·들은 원4; j:행의 +f倒가 아니 라， l\; JiX ft’4、~ j :.~’i

(I{J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제반 오순을 점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의 핀계

從}짧 J'I!.，패이 모두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직접 핀-랜이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냐 그 중에서 일부 젠、逃，폐꺼들은 마르크스주의적 Jill:付상세'JI바

角파 分析械念을 원용해서 세 3세계의 젠洲싸짧을 분석하고 았다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종속이론의 ’ I '心- }써遊의 개냄은 마르크스주의의 부르주아와 프

훌레타리아의 !빼상w에 연유한나.

@ 급진론자들의 빠從}짧의 f\:꽃으로서의 노동자들에 의한 폭력혁명

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노동자 • 농민에 의한 폭력혁명파 그 논리적

맥올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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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이론의 經濟的 暴露戰術과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폭로전술과

는 그 목적에 있어서 同一하다.

@ 종속이론과 마르크스 • 레난주의는 다 같이 統治엘리트를 支配와

控取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속이론도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마찬가지로 전체론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별적 特珠性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 종속이론은 선진국파 후진국파의 관계를 控取와 被控取의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신제국주의와 일치한다.

5) 批 判

從!꿇f먼論은 라틴아메리카의 低發展의 원언을 해명하는 데 있어 그 시

야를 單位國家에서 國際的 次7G으로 넓혀 주었으며，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제공해 주는 등 기여한 점도 있으나， 그

연구대상의 地域떼 l없w性파 함께 문제점도 있는 것이다.

@ 세계경제體制를 中心과 }돼邊의 관계로 兩分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 이것은 黑H論理의 사고방식이다.

@ 종속이론은 支配 從屬의 事例로서 資本主義國家간의 관계만 거

론하고 있고，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 종속이론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經濟的 측면만을 너무 지 냐치게 강

조함으로써 外交的 • 軍事的 關係가 후진국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을 정

시하고 있다.

@ 종속이론은 國家外的 要因파 作用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해당 後

進國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변에서의 國家內的 要

因이 그 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고 있다.

@ 종속이론은 脫從屬의 代案으로서 社會主義的 接近法을 제시함으

로써 종속이론 자체가 社會主義華命의 정치강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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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買辦賣本論

1) 樞 念

'i~ *JJr:1t 4ιIi패은 종속이론의 核 'L、상Wf륜 이루는 이론으로서 後illi l파l의

Ji:x: tfl . 經‘i1자 엘리트들을 )xb:;hx (I~J인 “'i~洲 (I~J인 잣”으로 매도함으보써 Jill:

꽉 l’I'，:命을 l값파하려는 전략적연 의도가 담긴 이론이다.

우선 “ 'fi洲”의 어원을 얄펴 보면， 파: irt~의 Comprador 는 스페인어의

Comprar 에 서 연유하는데， 그 뜻은 “사다” 즉 일반적으로 代Jil!. l폐이라

는 뜻이다.

매판자본이란 말이 젤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42년의 IH 서〈條(I~J이

후 Ij q폐에 서 이 다. 종국에 들어온 外l폐 |싸j ll i!오1 ilil‘폐을 맡아 종국내에서

外I쐐!땀業의 판매를 대행하던 J Iq파I A 좁개상은 처음에는 수수료를 받고

대행했으나， 나줌에는 쐐\'r:(I~J 입장에서 쌍방이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代行業을 하였다. 여기에서 패씨r:1t4、;이라는 말이 생겨 났다.

그런데 오늘 날 매판자본이라 하떤， 대개 다음파 같은 개염을 전제

로한다.

@ 매판자판은 iOix 1t*의 대 칭빼念이 다.

@ 매관자본은 flf'(1..\싱뻐 또는 'I냐i1'(b:; tll!?-}는 국가간의 從l돼 I~써係를 전제

로한다.

@ 매판자본은 1‘j'l l!싸I l :. ~'\i의 인I-잡이 라는 뜻으로 쓰인다.

결국 “매판자본”이란 낀채Hi- 1，꾀에 기여하는 1t* 또는 'iHJM d，퍼에 의

해 축적된 1t*을 의미하는 것으보， 좁은 의미로는 外l패I ft*파 1'1니나

라 IUJ잦파를 좁개하는 l개'1' 1"'( 까 1 1’HA 또는 外l패1 1 1‘외 Jli l ‘의 {\)II!.뿔·꺼가 소유

하는 줬*을 의미하띠， 넓은 의 111로는 外l패I ft*의 않WJ룹 받거나 또는

外파I~*파 결합하여 활농하는 후전국의 1It꽤ff*이나 i“'( Mft4、;을 의

미한다.

따라서 종속이론가들은 l파l 씨 1t*'~들을 매판자관가블이라고 매도하

면서， 外l폐資*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i\';hx의 이익을 외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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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的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 生成背景

우선 買辦資本에 관한 논의는 행代 急進左順펀센에 편승하여 전개되

었다. 즉 외국자본의 代理라는 범위를 극대화시켜 외국자본에 從!웹 또

는 依存하는 모든 社會的 資本을 제국주의적이라고 보고 打倒의 대상

으로 삼으려는 社會童命戰術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다.

19세 기 식 제국주의적 植民狀態에 있던 제 3세계 I혜家들이 第2次 太戰

의 종식으로 우선 政治的 獨立은 하였으나， 파거 그틀 社會를 支配하

고 있던 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經濟的 從屬이라는 기본들에서 완전

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國家들은 終濟發展을 통한 贊

困으로부터의 解放과 그것을 위한 經濟秋序와 권력의 재펀이라는 二重

課題를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사회학자들이 그 解

決策을 마르크스주의의 社會分析 틀에서 찾으려 한 데서 매판자본론이

대두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판자본론은 제 3세계 특히 중남미의 經濟

發展을 위한 I業化政策의 실패를 反省的으로 고찰하는 파정에서 선전

국의 資本이 나， 西歐의 經濟發展論에 대한 부정적 評價를 바탕으로 등

장한 論議이다.

종전후 民族自決主義가 새로운 i朝流로 등장한 가운데 후진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對外依存의 감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輸出代替PE業의 育成

政策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輸出代替塵業의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資本파 技術의 도엽이 불가피했으며， 더우기 輸出經濟의 특성상 대외

무역에의 依存， 며歐의 퇴페적 文化의 가속적 찮透 그리고 國民大覆의

쏠困이 심화되는 결파를 가져 왔다. 이런 經濟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등

장한 것이 종속이론이며， 從屬과 買辦資本論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데，

從屬理論家들에 의하면 買辦資本이야말로 政治 • 經濟의 여러 차원에서

從屬을 後進國內꼼R에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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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主要內容

남미의 {t}«I'-j 從I해 J'I'.，폐*연 산도스에 의하면， 신제국주의작얀 III: 씬

經쐐의 발전피정 에 서 )M滋 |파l '~뜰 은 국Xll 석 xt)↑'l'~~lmIJ에 불리한 조건으

로 統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아 있으며， 그 결괴. j!.J I시 (I")으로 經洲쇄li

iifi의 l’I 1 :'1''1:이 상섣되고 또힌 經洲의 일부는 왼전히 종속된다는 것이

다. 세계적 경제구조는 토착기엽듭이 즈즈로의 II (\/.)에 함당한 介꽃~ l/i

페j을 하지 않으며 , 따라서 )，’J싫|파l의 |시 t‘" i l l 에 는 점차 外|폐W*의 ’씌세IJ 1 1~'

메이에 l ， iJ Wld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윤펀1 1'1'1을 도오하려는 |패I I시 i?f4짜 l파l이

쉽게 형성펀다는 것이다. 이갓을 낀떼i’ 11:*이 라고 한다..~L라 고 이처럼

III心 |패1 1t*의 비호블 받으며， 이블 때체r=W J!ι을 보호해 좁으로써 센 JJ

을 유지하는 Jl&세페 판료뜰윤 가리켜 nil관관김 라고 튜t，걱 기 도 한다.

즉 이들의 주장에 의하띤， 정치적 • 경제적 종속관계 이-래에서는 때

째ff**￥ )) 0 1 쉽게 형성되고， 이들의 잭-용으로 인해 주변국의 중심국

에 대한 從}쐐M써係는 더욱- 악회되기 띠-렌이므로 이둡 뿌리 뽑지 않고서

는 }해邊l폐씬洲는 진정한 의 u1에 있어서의 1111 II:，은 불가능하다는 젓이다.

후진국이 L값化륜 동한 젠洲!κ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엽화파정에서 펄요-로 하는 |씨W1개 및 }jll L,’l|ll 그러고 삐It씨‘~. 도입윤

위한 外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外11:륜 안정적으로 짜針하기 위하여

서는 댐-統페 iii값 II ’'， hl l l' l j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주변국의 원

료수출부문이 外l폐資4ι에 의해 統fI패를 받게 되면， 그 초파이윤은 外|패l

으로 유출되고 주변국의 II'心l파l에 대한 從I해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이

다.

또한 20세 기 후반의 놀라운 상術의 발달은 좁심국과 주변국-간의 종

속판계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중심국은 현대의 L원 ·Hi:’|니을 이

용하여 주변국의 *-然찌i *1j，를 r.業化된 뺑llllll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후진국은 外貨휘득원의 ”써少를 감수당하게 되며， 이렇게 해서

주변국은 또다시 外貨를 환人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 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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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은 중심국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그 移

轉 또는 배분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技術은 대부분이 특허품이

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고， 또 낙후된 技術이나

기계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技術파 資本의 도입과 관련해서 子會社가 설립되는데， 이것이 곧

買辦資本家들이라는 것이다. 이 매판자본가들은 철저하게 外[gQl資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外國資本과 때해i資本이 결

탁하여 누적된 外貨의 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周邊國內의 買辦資本은 國內의 전반적 社會構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相對的 過剩A口現象이고， 다른 하나는 과대한 消費件

向現象이라는 것이다.

4) 批 判

買辦資本論은 중남미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이론이

다. 따라서 중남미이외의 地域에도 무조건 통용될 수 있는 Fg:遍的 f띤

論은 아니지마는， g다歐的 發展理.論을 비판하면서 후진국들의 構造的 결

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새로운 發展탱論을 개발할 필요성

을 부각시킨 점에서는 다소 학문적 공헌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댐

實批判을 위해서는 냉철한 分析이 있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 사회적 • 경제적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찰하지 않고， 자본

파 기술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하였다.

@後進國의 모든 문제를 外生的인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경제발전

에 대한 自省의 機會와 自立的 노력의 意縣을 상설케 하였다.

@ 또한 外國資本이 갖는 유익한 면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오늘 날의 自由寶易時代에는 한 나라의 資本이 다른 나라 資本과

의 協力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상호 經濟的 利益을 도모하고 있는 國

際鏡濟의 이접올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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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h갓 ”이 라는 멍분을 내 세워 外|파IW4ι의 파人에 판련되는 사람들

을 모두 매판자판가， P~ 판핀-료， 매관지식인 등으로 매도함으로써 l파I~

분열파 "I'': fOIJ (I{) 적개심을 고취시컨다.

@ 오늘 닫파 같은 }쉽ILj ， '，'，:命 II、.N \:에 있어서 국제교류없이 파연 1'1 J:.

t띠 {fl'，.，이 가능한가 하는 젓이다.

라. 解放神學

1) 搬 念

따JAUlll l 1젠이 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종납fJ1의 일부 파격한 Illlll ，!웹젠들

에 의해 제칭된 급전잭 l’11111:.파 Jlll!1센illi꾀이 다.

따JDe II I I ! l ，1힘꺼·뜰은 J11 1 1 1뺑도 종래의 fli'ilA의 ~Rx‘랬을 종심으로 전개되어 온

전통젝 ↑자겐Ill l ! 1젠에 서 벗어나서 자유주의적 ’jl l l l벨의 입장에서 IlfI :會의 채‘

}껑을 위해 il)(rft(I{) • 1111: 付 (J{) 현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았젠도 정치적 • 사회적 ，II'’‘ f;ii을 위한 l짜 l’，' ，: illi ill))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루의 川I I I 父로서 증남미 111 1 1 1.1'힘의 션구자인 구터에레쪽 (Gustavo

Gutierrez) 에 의하면， 해방선학은 종남미의 암제흘 받고 착취당하는 사

람들을 해방시킬 임무릎 위임받은 남01의 체험파 빠l테:에 기초한 빼l學

(I{) 에했이라는 젓이다. 또한 해방신학은 현재의 +짧한 상황을 타파하

고 좀더 자유롭고 All비({)인 1111:꽉룹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 nill'

，I힘띠 꺼했이라고 정의했다. 즉 JliJ'，\ t"'i의 정치적 해석이 해방선학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방선학자들은 해방선학을 억압당하고 있는 않樂들을

해방시키는 lilli' ‘웬의 J'ILi페떼 기초라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의 핵심은 “f1!fJDe "이 다. 해빙-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방에

는 모든 차원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解放，

Ji)( rfl (I{) • 1111:짝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종교적 해방(죄로부터의)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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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해방신학이란 역사속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억 압 받는 사람，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相續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

이 겪고 있은 性的 差別， 인종적 差別， 階級的 差別 내지는 경제적 控

取와 政治的 탄압， 그러고 문화적 帝國主義로부터 解放시키는 것이 그러

스도의 참된 임무라고 믿는 神學이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그러스도를

解放者로 政治的 구세주로 본다.

또한 해방신학은 개안의 救援보다도 社함의 구원 즉 社會的 行動을

중시하는 實錢的 • 行動的 神學이다.

2) 形成背景

〈神學思湖的 背景〉

神學思i朝의 測面에서 볼 때， 해방신학의 등장은 現代神學이 1960년

을 분수령으로 實存主義 神學 즉 危機神學에서 政治神學으로 큰 변화

를 일으킨 데서 비롯된다.

危機神學은 신앙이 핵심이기 때문에 自己存在에 대한 危機意識파 救

援에 대한 믿음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이에 반해， 정치신학은 個A

보다도 社會構造의 改華을 통한 사회적 救援을 강조한다.

신학이 宗敎的 信찌l이라는 개인의 믿음으로부터 社會的 構造의 &章‘

에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름 政治化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는 실제로 “華命神學”이라 불리울만큼 사회적

혁명이나 急進的 改華을 주장하는 神學者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政

治神學運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1960년대 부터 등장한 네오마

르크스F의이다.

따라서 해방신학은 華命神學의 영향파 녁1 오마르크스주의의 思想的

배경하에서 출발하였다.

〈社會的 背景〉

해방신학이 西歐的 思、想、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뼈歐에서는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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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지 뭇하고 좁남미 J II I I'，빙이라 할 정도로 종남미에서 꽃을 피우게 된

젓은 풍남미의 특수한 lid: 꽉(I~J 배경때문이다. 그 背퍼·은 다음파 같다.

(1) 중남미 II!!:샘의 가난파 1t젠의 격차이 다.

(2) 지 난 400년간 l폐과의 90%이상이 가톨릭 1f(~‘라는 사실이다.

All 의 절대다수가 JI~션깡xA이 면서 절대다수가 불행한 현설을 敎會

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해방선학의 II ‘發 ，폐JW.이 다.

〈敎會的 背景〉

해빙-신학의 출현에 직접석 자극제가 펀 것은 1962 년-1965 년까지의

제 2차 바타칸 公짝짧의 “현대세계에서의 l 니 4'X Il렀 쉰”이 란 문서이다. 이

tr짧에 서 처음으로 II!!: 훼IE짧바l많가 거론되었고， il!!:렘If義-를 위해서는

기독교 선자와 비선자간에도 l값 )J할 수 있음올 시사하였다.

다음은 1968년 콜롬비아의 메텔련에서 개최된 제 2차 중남미주교협의

총회이다. 이 f한짧에서는 중남미를 영원한 低發熾狀態로 만드는 모든

행태의 ↑mJ!; l:.짧·를 비판하였다. (低發없의 l굉l패이 從屬때문이라고 비

판)，

1971년 구터에레쪼의 “解)jj(의 nltl" 學”의 發刊으로 해방신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고 해방선학이 보다 過淑化하게 된 것은 1972년 4월 첼레의 산

터아고에서 개최된 짜n次 줌납미기독교 itd:會主義 I값會에서 비롯된다. (당

시 첼레의 太統짧은 nrl:會 1:義·춰「인 아엔데이었다) 그 構成最들은 스스

로를 “1111:짝 J:.꿇·를 위한 기독쿄인”이라 하였다.

1972년 12원-1973 년 1월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wee 총회가 중남

미의 他)jj( )lltj，·땅을 지지하고 냐섬으로써， 그것은 접차 세계적 판심의 대

상으로 확산되었다.

1975년 8월 미국 미시간州의 다트로이트에서 “ 1975년도 남북아매리

카의 Jlltl( ，댈”을 주제로 개최된 會議률 계기로 中南美解放神學은 전세계

의 )Iltl!벨으로 확산되 어 갔다.



3. 後進國의 急進左{뼈思想 85

3) 內 容

解放神學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그 공통적 特徵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해방신학의 출발점이 성경의 계시나 形而 t學的 原則이 아니고 具

體的 • 歷史的 狀況이라는 점이다.

@ 해방신학은 거의 예외없이 마르크스주의를 分析의 틀로 受짝한다

는 점이다.

@ 經濟的 從屬에서의 解放만이 아니라 文化的 從屬의 克服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각 神學者들의 個別的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콜럼비아 國立大學敎授이며 校救司察였던 토레스 (Camilio Torres)

는 ”章命的 • 基督敎的 I爾爭이요， 司察의 l網爭”이 라고 주장했다. “힘;識

化”란 用語를 처음 사용했다.

해방신학의 代表이며 페루의 神父언 쿠터에레즈즈는 그의 著뿔 “解放

神學 : 歷史， 政治， 救援" (1971) 에 서 神學의 사명은 “새로운 社會를 이

룩하기 위한 階級l했爭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LE統敎理보

다 正統實錢 (ortho praxis) 에 있음을 강조했다.

우루과이出身의 브라질 神父인 아쓰만(Hugo Assman)은 신학은 行

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 行動 그 자체이며， 휠理는 觀念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行動의 領域， 歷史의 차원에 있다고 주장하

였다.

아르헨티나의 神父인 게라 (Lucio Cera)는 @복음전파를통해 세상에

信때을 심는 일파 @ 世洛世界의 領域안에서 A間性을 증진하는 일이

敎會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 외에 우루과이의 Juan Luan Segundo, 브라질의 Rubom Alves,

아르헨티나의 Jose Miguez Bonino, 브라질의 Leonard Boff , 베네주

엘라의 Antonio Perey Esclarim 등의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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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t 判

선학이 JIIIII의 제시인 성경피 구체적 싱-황에서 이루지므로 지독교적 원

척의 전달파 구체적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방

신학이 대두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닫 여러 기지 문제점들이 제기되

고 있다.

@ 남미신학이 남미의 상황에 대해 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미-는，

해방선학이 JlII I I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포 만드는 데 그 근본적 싸l쩔71

있다.

(?) }IJWc상析에 있어서도 지 니치게 마르크스 J:.짧의 )j1.t1i패고1- 판점을

채택하고 있다.

φ 해방선학은 기독i피[의 *秋&t投採강강‘의의 의 미 ~둡룹 u政x치i해f히셈i“II띠I{J • k，(j템‘

냄으료로E 왜곡시키고 있다.

(4) 해 l광신학은 가난하고 억암된 사람들의 따따을주요관심시-로꾀고，

그 해방을 위한 시회 l첸혁의 수만으로 폭력혁명이 불가피한 잣으로 판

다. 그러나 폭력혁맹은 또 다른 폭력혁병을 유발한다.

φ 해 UJ-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이 전형적언 제3세계의 lilli'벨이 라고 하지

마는， 해 l빙낀 신흐학1 자치체1 기-3(↑化t Il떠I{끼{J 'ii폐‘I'i

、，'r은 I)배뻐j씨셰니씨l싸l싸“싸: 3(이:1化k에 대한 단만f순한 jμjι(ii '간깨)川1 1 이 아니라 i 끽바 II{J 선별파 않’짜에

있는 것이다.

4. 韓國의 첨;進tr: ~뼈쁨、想

가. 急進左個뽕、想의 流入

l;따 |폐에 서 k염 또는 kM‘V，센샘이 문제 시되거 나 또 펠I원폐페을 한 것

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괴欣은 따放파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l혐파 北에는 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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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쉬뽑없I]가 상이한 政治的 첼서가 형성되었우벼， 그노 해서 우리 jill:합

늠 해방이후 계속해서 이념적 • 사상적 칼등과 대힘을 겪어 왔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I’‘1뭘중에 가잠 샘각하고 첼박한 문제가 있

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페念(l{j • 꾀;씬 (l{j 대립의 폐M이 며 ， (fl! r 1J년 Ll~뚫

體$IJ의 JL若과 確 끼:이 다.

解放직후에는 물롭이고 )(령tlt~ .v싸 l或I J6cH1가 수볍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

에는 한 동안 t靈렘 JJ듭이 암약하였다. 그 {tldl{j띤 것이 넘노당계열

의 左평세력플이었다. 그러냐 이글 랬)J듭은 6·25와 우~I Jf')(씨의 V피 )J

한 찌j친政策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다가 4-19이 후 일시적인

政治混옮L期를 틈타 소규모의 좌경세력플이 등장하였으나， 5-16혁 명 으

훈 완전히 자취플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좌경성향적 세력들은

공공연한 활동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에 듬어요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좌경적 성향의 세

력듭이 냐타나가 Al 작했다.

앞에서 언굽한 바와 같이， r'니歐의 )tim l빠l과 '!'IHX의 後illi l폐에 서 각

기 형태는 다르지반， 그 ~1'I에 있어서 유사한 득성윤 가전 새로운 낌、

進jI~ {I떠뭔想 측 너l 오마르크스 낀펴， 뉴레프트운동， 선제국수의 콘， 매

환자본론， 줌속이론， 解放0때學 듬이 등장한 것은 1960년 대 부터 이 다.

이들 !d뼈댐‘想들이 한국에 流λ되 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대 부터 이 며 ，

1980 1전대 들어 社會의 n律化와 L닫 I:.化으l 요구 추세속에서 보다 體·系

化되고 據散되어 R→뿔훤命 이데올로기로 밤천하였으며， 二l 행동양상이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 날 우리 社會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 사상적 감등과 對

立， 그리고 이 를 克ij[~하기 위한 힘의 배양 즉 경제받전파 공엽화파정

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등으로 해서 어쩌면 새로운 ;:2;逃

左順‘댄、想플의 힘투가 용이한 파도가에 있는지노 모른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 急進左碩思想이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제

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 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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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굉 9 1 f(i+11 괴- 그에 l아든 II ‘JI센듭윤 까지I rl{J 인 변에서 보려는 것이 아니

아 까지~ (1'，)띤 변에서 보다l는 인부 *llili& 八 및 ‘빙'， / I ~블의 ;;;!、 illi떠 變 ~r，: ‘l핀誠

고l 치1.I} ~싸센 IO·lI/.Jl)jU 、애 있 겠지 만， 대 체 적 으파 보아 마음과 갇은 정 치 •

사회서 lin 장 에 있냐_ll 하겠냐.

우il l 시회의 급속한 공(임화외- 간디}화피·정에서 피-생된 여러 가지

’III 떤 I I\ J 꽤 9]→ 1에 대한 1'1~~:mIJ 회의씌 또는 사성석 지식인들의 증대륜 둘

수 있다.

우 Ie ] 1111 딴든 L납{ 속한 사호회1 -' 1 '·

↑"끼넌、;i

U이1，있 o lJ마l시1 ’ 생 후1수순이 크 게 힘: 심-꾀 있 ι]. j쐐 %i↑바 Z1 ， l;f~J념빠ji!i ， ‘값U씬짧

j낀 ， III)I(:!사익 JI%x, f~’1 111\빠 ， dill!: 꾀폐 관에 많은 뺑l化판 가져 왔다.

|씨 I III싸9 1 χ;센 I!&I단0 1 100년--200넨사이 애 강휘했텐 Jill ‘꽉↑IW‘ Z1(i{) 햄배，))을

우- lJl는 -밝파 20여 년시아 에 강휘했나.-L바 나 보니 L~化폐1 f'1 1에 서 많

;-)~- II ‘ j :꾀단이 씨가 3만 섯 간니'-'1-간1 11 분λil ‘낀-윤 맞 가시 에뜰 쥔4년 ， 상

씨~.o 1 1、 ' I 、 끼': 1 ’ ‘ J )센 ， NI\di‘와 페사의 작치~ , il:띤Y‘ ，j"(I{J tt 1씨은 해소되었으나 +II
씨 (I;) 1t 1 1\1 파 *1: '\Wr (I{J II:. 파I I\J셈 ， t:] 잉:힌 .f IJ 젠과 1111: 함 (l{J 았:求의 분판 슴

이 ιl 히겠다.

한jH CI;· r~ I 으l 생힘→수준으l 향1)'， ，l，L외수준의 힘-상， Jill 」L 매{콤의 λ

:，i:V급 E -。」、l δ히해11 서 젠체 젝 )ρ。q→~ _~ l~_

치작 요- I '←외 잔여욕구]亡 크게 승대뇌었나.

이런 싱황에사 우 1.0 1 시회의 인각에서 X:(1젠i

새판이 째선노뇌l시 않쓴 한 x] 속석 인 띨전은 기데한 수 없는 것이며， 따

이서 획기적띤 구조적 변혁이 있어이: 한다는 급전 파격사상들이 나타

났다.

(2) 싸!싸 j:파ψ) Jl치fi統fI씨에 대한 저항파 괴 J:.化 및;}(의 운동이다.

우i:]의 헌정시→는 정부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政씨와 여당의 권

위주의적 Jl&?f i에 대한 밴f폐;의 1셔꾀쇄~ b:; J:.化|뼈암으로 일판되어 왔다.

4'19 ，’|’L命이후 )x꽤값 ll!: ，'， l :. j :.짧 .I'll!.念은 J뺑1 j: )Yf페j의 전유물-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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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反政府 • 反體制후命運때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남북대결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政治的 能率의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인 政治的 1I11J 限도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너무

지나치케 치중한 나머지 社會전체의 華命的 改환파 ~±1t를 요구하는

進步-勢力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으며， 그것

은 결국 이플로 하여금 反政府에서 JX體制的 過激化의 성향을 띠게 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思想統制의 급격한 완화와 大學自律化가 충분한 사전대비없이 이

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副作用이 컸다는 사실이다.

政府의 암l、想的 統制의 완화는 처음 이념서적의 부분적 출판허용으로

나타났다. 이념서적의 출판은 좌경이론의 이론적 무장을 필요로 히-는

일부 지식인파 學生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짐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기에 출판의 상엽주의가 가세됨으로써 이념서적은 무비판적으로 il\

版되었고， 심지어는 출판이 금지된 서적도 마구 출판됨으로써 좌경이

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당국이 그 副作用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재차

단속을 했을 때는 지하화하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좌경사상의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조치없는 人X}l

fI律化로 太學街에 좌경사상이 음성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소지를 저1

공하였다.

CD 6·25의 t흐族的 悲劇을 體驗하지 못한 렌代들이 전체인구의 人多

歡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共삶낀횡의 취약성파 nIH l( 1=. J:.義의 우월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世代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All중에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75%-80% 에 이 른다.

6·25이 전세 대는 해방직후의 좌우의 정치적 대립파 6·25의 ?{!i劇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셋많下.義의 잔학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6·25

이후세대는 6·25를 직접 **驗하지 않았기 때문에 Jf';J!( . j:.꿇의 4、i fj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n 다 l~ 1=.+.義에 대한 {사진:이 확고하지 못

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파族 k義를 감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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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유신체제하에서 反政府 • 反體制章命運때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남북대결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政治的 能率의 향상을 위해서

부분적인 政治的 制限도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너무

지나치게 치줌한 나머지 社會전체의 華命的 改현파 民子化를 요구하는

進步勢力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게을러하였으며， 그것

은 결국 이플로 하여금 反政府에서 反體制的 過激化의 성향을 띠게 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思想、統制의 급격한 완화와 大學自律化가 충분한 사전대비없이 이

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副作用이 컸다는 사설이다.

政府의 펀Y얀.til\] 統制의 완화는 처음 이념서적의 부분적 출판허용으로

나타났다. 이념서적의 출판은 좌경이론의 이론적 무장을 필요로 히-는

일부지식인과學댄들의 욕구와맞아떨어짐으로써 더욱가속화되었다.

여기에 줄판의 상업주의가 가세됨으로써 이념서적은 무비판적으로 In

版되었고， 심지어는 줄판이 금지된 서적도 마구 풀판됨으로써 조}경이

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당국이 그 副作벼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재차

단속을 했을 때는 지하화하는 현상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좌경사상의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조치없는 人，lF

터律化로 太學샀T어1 좌경사상이 음성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소지를 제

공하였다.

@ 6'25의 1fJx ~{J 悲劇을 體驗하지 못한 빠it들이 전체인구의 人多

數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共j많:한義의 취약성파 !’ 1 1 1 1 굉 1: j:파의 우월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lit代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설이다.

전체 AU중에 서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75%-80% 에 이 른다.

6'25이 전세 대는 해방직후의 좌우의 정치적 대립파 6'25의 ?싣;]해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Jt)f판 t義의 잔학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6'25

이후세대는 6'25를 직접 經驗하지 않았기 때문에 Jt);(: j=，꿇의 小;젤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fI다I b:: L L월:에 대한 1.j'念이 확고하지 못

한 면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파族 L義를 감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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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윤얀 뿐만 아니라， 이느 히-나의 이디l 윤로기 에 의한 배타적 ￡애U룹

용-낚하지 않으면서 다영:한 01 1.'11 올료가쉰 수용하는 씨 I I IJ마저 보여 주고

있다.

이상파 감은 비l 정 헤 에 서 폐|냈l애 바λ펀 ;;;!、파기:{I띠씬;씬은 t980 년 대 에

이브리 1970년 대 초1간부터 “빈주회”운동속에 점꽉해 온 “ l~:1Rill젠vJ "괴→

섞객도1 1니 샤 \.:;1 c의- 고).착화되었 .'1L ， 오늪 년 보는 tJ1외- 갇뜬 “ l( 짜이 네 갤

‘ι기 ”쟁 띤 의 til→탐0 1 도l 었 니 아직도 왼젠한 체제회는 뇌지 않았시민，

l(:'i'( 이 데 윤보기 가 센|냈l의 rJ、 illi 기 ·:MU잉‘센의 ‘t:r웨이 다.

초1 간 인부 )ι↑1'，~ ~:: H )Ij A I:늪~ ;11· illf[i)JIι、l 센! I:플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l(

깎아 [11 판 51~ 끼 는 추 가 의 υ~ 'tHIU'IJ(I{J 성 걱 을 벗 어 나서 이 제 는는)펴펴 j淑~JX " " ':

|꽤U“싸페，11 /씨W]1 으의l 이 1.'11 올띄→ 7] 5，' 발젠하였 고， 급기 야

함~유은 한건판L이 J고L ，’ -I北l止t띠|4센;

서 .~I. 며 주 )7. 있다.

l( 깎아 더l 갑jL71 -딘 71·판이 냄으_lt~→ 하4仁r 조좌{정세려플은 1985 1년건부터 ;는는는는-

‘“‘ l\':\\': !Jμ~ :(시시j/~ 10짜fR꾀;낀lμ1( 1 Lj'파iii i/l1TF|「l

f묶R 강회<5 1가 시작했 r:-L “ l( 깎l\': L j:.파”가 좌경세랙들의 뼈센II I!.念으로

세시랜| 갓 간 “ l\': 댔 1( J:. i :.r'lt 1( /j)~ "，’'.命의 개념을 성띤히-지"바는 Jtu, I"~III I'll

”이 l배 포렌 1985년부녁 인 것 o 보 .1;1.는 젓이 일반적 견해이다.

나. 民짧이데올로기의 本質

l\': :'짜짜af‘ ’/’'I"

‘싸사 F”니}r)-C)는:仁그 칙 추취l 깨 난고피파1-→ 피펴l 착취 2치세Ih닙}-P으 ，보은 구jL ，ι/성/생 펴 이 있 01까 , 'Iij -K'는 j션싸의

가씨- j::i↑밍 이 ~iL 후지가. )션!:t의 선씨- 주치l ι}는 잣이니. 그러기 때문에 이

판 111-5;: 삼가워하여는 l션 싸의 기-찌 j:렌9인 셈L셰;셋 JJ파 그 ￡웰쐐 JJ 인

“ 자 '，'i'i "단 팍윷하는 것 이 :L들의 당1{1 픽. J{라는 것 이 다.

또한 ]픔은 h': j:. L -i'li;는 국맨의 :t때k룹 차지하는 l\;쩌·이 동치하는 것

이 πfι 다l 강이 01 섭 참여하는 l\': 깎l\': 1:. j :.-i'li;쥔 섣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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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들은 民꿇民主主義란 “民葉이 歷史의 주체가 되며， 民댔이 :=tA
이 되는 社會”의 政治理念이라고 정의하면서，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

인 民聚이 억압적 정치구조와 착취적 경제구조를 투쟁으로 타파하고 새

로운 社會를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그들은 自由民主主義

를 “독재를 구축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적으

로 부정한다.

그러면 우선 民葉車命論者들이 말하는 “民葉”은 어떤 搬念인가?

~풍이란 원래 “國民大累”을 뜻하는 말이 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부터 민중혁명론자들이 쓰기시작한 “民葉”의 개념은 階級을 의미하는

理念的， 政治的， 휠.命的 用語로쓰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사

용하 있는 “A民”의 개념파 相通한다. 北韓의 「철학사전」에 의하면 “ A

합大랬은 역사의 創造者이며， 社會發展의 基本動力”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80년대 에 들어 민줌혁명론자들은 “民葉”을 “植民地， 半植民地， 新植

It;地I행1들의 反帝國主義，IX.買辦I햄爭과정에서 형성된 階級연합의 실체”라

고 정의하고， “ l~풍은 韓탤l의 社會짧展過程에서 중칩된 A問解放， 민

족해방， 계급해방을 동시에 해결할 主體”라고 보면서， 韓國社會에 다

음의 7개 I평級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D 쉴’辦資本家 (i힘級관료 포함)

@ 初Il l )훈:階級 (敎授， 辯護士， 의사， 목사， 고급장교)

@ 다I小 상공업자(民族資本家)

@ 훔’農(원立可能 農民)

(젠 쏠農 (小作A， 고용인)

@ 勞動者(하층 임금勞動者)

(J)f;1‘市쏠民 (영 세상인 ， 失業者， 離農民)

이 7개 계급중에서 민중은 搬念的으로는 @ 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며， In흉的으로는 CD (2) (]) @를 제외한 계급이라는 것이다. 즉 勞動

원， 쓸앓， 都市쏠民들만이 그들이 말하는 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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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들은 민좁을 ~I:'’|t，: 命(I~J 민중파 "I’'.命 (1''1 만줌으로 구분하고， ,j1j

쉬·는 ’Jii된 !l:il~'을 누리 고 있 어 현상타파를 비라지 않는 l階싸으로서

III)꽉써 즉 };i;파 ， I、' h+ III 小 |펴 I".꽃꺼;-， 1--1•• 훼 I I I }텐 IQ'1級 ， I ‘.빡 샀째;차r-w))

1r‘들이 이 에 속하p:l， 1값 Fr'김~는 ~)싼 ]i二농자， lt l.잎 ， fiIS"dU~둡이 이 에

속하는데， 이들이 l\:~:l’|ll:命의 i 꺼1뭔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핀점에서 그들은 역사의 주체는 1~짜이 어 야 히마， 민좁이 주도

하지 않는 l땀씨는 Ir統↑I :을 결여한다고 전제하고 현체제는 민줌의 의

사릎 풍족하고 있지 봇하기 때문-에 I니I :페페페~:써‘'dc '납J↑까r

L괴\:: j꺼챈*i*깎‘t;)/까깨" ，세F’'，' ，:’”[lL- f命q이“ifιJ II패삶 γ꺼l 들b이1 '‘“‘ Ab괴\; " 。이l e:라}는 용용-어어 를 사용하지 않고 “굉 Y#:"이 라는

船念을 사용하는 이유는 (1) 민증이라는 川，바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낯익은 용어로서 호소랙이 있다는 점이고， (2) “ A 1~"이라는 용어둡 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Jl:}팎 J:.파찌‘로 악인찍히어 't:{ 4::필파의 미-찰을

일으켈 우허가 있다는 접이다. 따라서 민증을 )，~써 1(챈-만으보 정의하

고 있는 K*J(j:. J:.파는 공산주의자들의 A b:;1( J:. J:.파와 김-다고 하겠

다.

오늪 닫 우바 시회의 민풍혁빙펀자뜰이 추구히-는 "렌는 1~짜b:; j:. J:.

파의 섣현이다. 그윤-은 빈좁반주주의의 J1:X암 I JIj(念으로 1~ j :./j1·lrx, b:;랬

따JA ， l(Jj~統 ‘윤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II 싼로 하는 띤좁민주주의는

“ Jx폐그블은 이와 김-은 민종민주주의판 심-현히-기 위해서는 Jx~n-j:化 o j)(파
쇼i치 j:.化illi삐을 통해 l(-j윗 J1:X 암i에 j료의 U잣 ~f1 變i"l’시 1~랬經洲에로의 經i씬

i↑1~~l flj IJ의 쩍‘.'，'샤 1~ 짜: 3(化에로의 'x.化헬~ I’|’I.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 ’“ii ，i폐 Fr'뜰은 우리 Jill:싹닫 평가함에 있어서 政tfl (I~J으로는 “￡

’|‘il "의 체↑I I’(1( j:.a웹 fij i]이 고， 經i빡 (I~J으로는 n쩨I~쐐 Iii 1't本 j:파聯II씨이 며 ,

Jill: 싹(f~J으토는 JI~I싼1(#이 무시되는 4시'1';암:웹 fIjlJ이 며 ， !J(化(f~J으로는 從

!해 • 5d~~ 'x:化 및 ij'ft~J/쨌 'x:‘化얘씬 HlIJ라는 것이다. 이들의 쐐탔狀況 l씬淑

은 CD 우리 사회의 iii" 4::(I~J인 면보다도 깐4::씨인 변을 부각시카고，(2)

일시적 • 단편적 μJ핑을 Jk久 (1
1
'1이 고 4、: 11' (1"1인 현상으로 보며， ® x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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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被支配라는 계급적인 兩分論理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들은 민줌의 敵은 “한반도를 世界資本의 질서속에 편입하

여 新植民地 支配를 관철하고 있는 美帝國主義와 이의 앞잡이이며，

美 • 日獨古資本에 예속된 國內예속資本家의 파쇼政權”이라고 규정하

고， 민중이 主體가 되어 暴力휠命을 통해 기존체제를 전복할 것을 주

장한다.

그리하여 현단계의 “民族 • 民主華命”의 파제는 “美帝l或l主義를 축출

하고 예속군부정권을 타도하며 예속독점자본을 해체시켜， 진정으로 民

族的이고 R: t.的언 民댔聯合政權을 수럽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暴力훤命의 전개에 있어서 運動웹 자체의 力펀만으로

는 體制옮命을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基層民累을 組織化 • 펴;誠化하여

훤命隊것IJ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은 ;뤘動運뚫if)이 그 위치를 찾을 때까

지 반제 • 반파쇼투쟁의 선봉에서 勞學연대를 구축하여 반제 • 반파쇼

투쟁전션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는 것이다.

h";풍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急進lift뒀勢 jJ들이 주장하는 l爾쥔의 목표

를 보면 다음파 같다.

@ 民主化騎爭이다. 급진세력플은 그들이 주장하는 1\;):，化만이 진정

한 民띤化라고 하면서 그들이 리드하는 앙 F化I~폐얀만을 주장한다.

®~皆級|해긴륨이다. ;J}學연대의 전술하에 현자본수의 체제의 타S_플 위

한 계급투쟁을 주장한다.

@I>(학|歸爭·이다. 현體폐IJ와 £0짜를 “￡帝”의 f，f{l(쁨ifj lj • 예속정권으

로 보I， 이를 타도한 다음 퍼꿇훤命1&權을 수립해야 한다는 젓이다.

그러기 위해셔는 우선 “美帝”들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한 J'i갚때암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I>(車댐펴爭이 다!암進L-: it!!論옵들은 韓l폐軍음 “ 차 'iff !씌I ) : 꿇의 써 !，I~ n

으로 매도한다. 그들에 의하면， 합j폐파이 XU혜의 ￥μt Illi Wjlf사J꾀를 담당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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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싱에 서 논굽한 l(11~"‘이 데 ‘완로 가 는 0)111: 1-싸|’Ili Ji.i:룹 J4 애니 1){HJk피 fι Ji애U

l)fT級으jε 포고 있는 점. (2) l\; 깎‘괄 )1μ;F iE파찌·들의 川 l l J } 익 1 Al\;파 같

은 뜻으로 쓰고 있는 섬 , 에〕 ]현재 의 우il~바q i，띠씨'I씨1 1 : 1짝~샤:?r룹 ‘“‘ ):짜，，:잔~ J“' I페l

i↑洲1↑”꽉I::洲!”씌}”씨;j씨IJ“페’”씨IJψIJ"’"갚보 r;~:J1. ， “ X'I、i'i " 의 축판윤 주장하.it 있는 섬 • (4) 우리 의 젠洲↑i밍

mlJ둡 'u씨h~ 4、: (J{J 예속정저]-'효 )l[고 있는 점， (5)체제 1펀혁 의 수단으로 짜

)]，’|’'-命을 주장<5].고 있는 접 등의 여러 맨에서 K}꽉 1:파찌·뜰의 A.L( .L(

LL1~외→ 유사성윤 나타내고 있냐.

다. 民짧章命論者들의 統-安保觀

다1 1;" 혁 l싱 콘지쉴-은 |‘H γIt상劇-Fr Xixk 。1l 의한 바율적인 잣이라7] 김[다

는 우리 l(hA ζ~!:. iC 의 분엘에 의한 상剛이라는 데 역점을 두려 한다.

그닫은 넘꽉분단이 남쪽에 의해 이、한어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나•

;二그그工L닌3달둡은 -I北I止t꾀’4따;h폐젠”띠덴:Ijt:페의 섣젠적 인 f統de.?해fhi념폐*써쉐세II.‘폐*힘폐織if빠’m따 q인1 -I北t띠|q꾀;

」北L 끼씨J f.(t때따、r“?상)- }시} II씨Il l " (] 91[). l(애()ιl . 1내0이) 피파- 나냥 시선성상-익 JIX세!械IJ써이 었던 “ -It l끼]f.(l'(' 1:，1， :; 11、lj

八셈싹 it 깐 (] 946.2. H) 가 人·，;패 L안 |꽤I Jr~)(.J ‘꾀 수입 ( 194B . B.l :i ) 보다 헨씬

이전 δI] 이미 ，tl Lti싸 .Ii I있\.:.-]뉴 사선윤 선헤 간파바고 있나.

남북분단이 |패 I-.의 분민 • Jf5<?f1 (f{J 상剛， .L( tA의 상쩔이라는 3단계 파

쟁윤 거쳐 이부이졌나고 본다 1까， HGI I ‘.의 ';)-뼈 i은 k!Nf~에 의 한 :l8*~의 'tjL

’h상!싸썼 설정 0;니 이루이 셨 고， 뼈、{fl (J{J分剛은 .It i~If.Jt }fl’:‘ t펴;; 깎;‘늪에 의 한

·It 폐까이1J폐의 ~:II織 ， Al\; 강Stif;;r의 설치에 익해 이루어졌으미， l(tA의

상장l은 Klit j ‘ 과 x-갑 에 의한 6.257] 습IN삽피. :l보 면한 3년간의 NhA

4‘WF의 결피·i~_ 이루어셨다는 젓은 연I 연힌 l젠 ~ (끼 사젤이다.

그바 고 띤숭혁 r싱 」펀지→플은 이 씨I] 까지 의 If싼f \:)fXftl::은 統← -，’‘l샘플 정권유

지의 수단으쿄 이용해 왔으I샤， l( 깎에 의한 統 I폐짧를 제한해 왔다는

잣이다.-:7-래서 .-1-듬은 l(JAM. ‘ j:，따싼 }j 은 꾀l패l 익 34에U쐐 }j 0 ] 아니라

괴짜이\;.].는 것이다. 따바서 :l늠:은 ,'I',: irlJ (J{、J .L(랬이 주도하는 統 →週파I)

또는 l(!jA 따 Jff. 따f J1'을 풍해 IH-l떠:N， ，을 성현해 야 한다는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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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또한 統一의 장애요소를 外勢로 보고， 일체의 외세 특히 美

댐과 H本의 축줄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南北韓의 統一을 反外

勢 民族解放|網爭과 연결시킬 경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 즉 美國

을 몰아내고， 美日등의 從屬關係로부터 탈피하여 이 민족을 해방시키

는 운동에서 統-連벗ijJ의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세를 몰아내고 南韓에서 民꿨民主主義 1£族~:命1않權을 세

운 다음에 북한과 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꿨1£:1:.순;義가 共j꿇

主義·者들의 A .Kl.f; t. E義와 相通한다고 할 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i합北分斷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북한공산접단

에 의한 太小規模의 무력도발을 당해 왔으며， 또 지금도 언제 6'25와

같은 戰爭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첨예화된 南北韓의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줌혁명론자들은 歷代政權이 북한의 南

않可能性을 내세워 政權安保만을 다져 왔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의 一次的 目標는 國家安f똥이다. [행

家存立파 安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댐民의 安寧과 社會的 질서가 보

장될 수 없다. 더우기 北韓共塵集團과 155마일의 휴전션을 사이에 두

고 南北을 합쳐 150만명 의 軍隊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

서는 國家安保를 제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중혁명론자들은 우리의 國家安保 論理를민줌탄압파 l앉權

유지의 수단으로 보며 ， 1강族의 生存危機가 北韓共섣효集團의 위협에 있

는 것이 아니라 美 H의 經i齊的 進出파 買辦勢力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그들은 北韓共않集l휩으로부터 太韓民國파 自 由民主主義를 保衛한다

는 시각이 아니라 外熱로부터 t강族을 保衛한다는 시각에서 '1，( i짜職;순: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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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民累이데올로기의 問題點

우리 1111:테에 벤지고 있는 l치랬·이 데 올로기는 극소수이긴 하나， I’1111

l~Lj 냥랬웬|씨를 부정하고 파걱급진주의체제를 치li )덴하려 는 데 우선 그

가판적인 푼제점이 었다.

우리 Ilil:템의 l~쩌-이 데 볼로기는 너l 오마르크스 j:_~'li; ， 從}돼 J'!I!. ，폐， 차新f'，폐l

j:.J싫td’폐패 등의 신좌경 이콘을 Jl’-비 펜 적 으포 도입 하고， 이 에 따라 우리 의

1젠싸와 현실을 분석하여 그 Jil'. l까윤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l泌l泌i i폐 (I~J

오듀룹 멤하고 있으며， 레년주의적 Jj~)J ，'，’，:iIr )j과에 의해 l’!iJC{flr.씌Il l]룰 전

꽉하고 l~랬剛싼il':l써/.f을 수띤 8!-펴 하기 때 문에 )jWi파(I~J 오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그 구제적 오김룹 보l년 다음피 같다.

(1))젠싸의 구성원은 일반 국민대증이지미-는， )첸l1:률 이끌고 가는 J:.

)、냐셈 )J은 언제나 소수의 ilxHl(I~J 펠리 E→늪이 었다는 l젠 l1: (띠 바‘따을 망각

하고 있다.

(2) 꽤판인식을 함에 있어서 긍정삭띤 년파 부정잭인 면이 있다는 사

섣을 지나지게 무시하고， 또든 것윤 부성석인 일면으로만· 보려는 오류

룹 범하고 있다.

@오든 이론파 꾀‘센은 그 IISf덩이 ,Hi ~;t 이 있기 마련인데， V미l싸의 'Jl:.

illi Ji(값II)L fi와 Ij'IH 자의 後illi l파l에서 대 J「-딘 현대 급전좌경이론을 우리

사회에 그대쿄 적용하려는 것은 역시이다‘

(4) 1꾀 |폐은 τ 동안 여러 차례에 깐젠 경제개받계회윤 성공적으로 수

행함으보써 l“:r끼샤.VU씨:Jj“l따￡의 ~!(씌(”씬‘

kJ l꽤패폐l으로 튜부L상하았 o으3프-며， 찌i떼 C!kl괴l 에 서 이세 'Jl:.逃 I'-~I파l으로 도약하

려는 단계 에 있는데 도 ilX?fI(J{J, *(~\洲 (f{J 또는~ X化(I''.) 11야l{i~ :1샌 l폐 또는 從

l짧l쩨으보 보는 것은 잘뭇펀 견해이다.

φ “l~ J:. J:.짧~"운운하면서 그 쉰현l양뱀으로 Jk )J ，"，:命을 주장하는 것

은 자가당착쩍 인 .':i'_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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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 단펀적 현상도 영구적 • 본질적 현상으로 보게 만들므로

써 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만연시키고 있다.

@ 民族正統性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民族은 적어도 북한공산집

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지켜 왔다는 사실을 망각

하고있다.

@ 마르크스의 예언이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으

며，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따라 수립된 공산주의 國家들마저 共塵主義

의 오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體制eX筆파 對外

開放을 하고 있으며， 또한 新左碩思、想마저 쇠퇴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이론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툴여 파격적인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은 時

代착오적 사고방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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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 J(~)씬 l폐 ’값륜 비-로 JII l.W(，해 야 할 이유는 여 러 가지가 있다. 그 증

에서 증요한 것은 우리가 j(~}샤( L파를 반대하면서도 국제화시대의 동반

자로 공산국가-와 Jtff해 야 하기 때푼이 다.

동시에 중 · 소외 같은 공신대국은 지리적으로 접정해 있는 해빠써씹係

의 이웃나라들로서，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막강한 배후세력이 퍼어 우

리의 갖f싸에 .7\]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 한반도문제의 유판국가인

줌 · 소의 상황인식파 정책변화는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산권의 동헝:은 ~ltJ폐의 페111 111을 파악， 예측하는데 주요한 요소

로 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없다.

더욱 우리 사회 -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산주의에의 막연한 동경

파 이념적 좌경회-의 오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

을 인식시커는 것도 좋요하지만， 동시에 공산국기-의 모순된 현심을 바

로 알게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실한 파제이다.

공산 종주국언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지 70'션 이 .7\]났고， 여타

의 공선-국가들도 공신-체제블 시험해 본지 40여 년이 되었다.~ 결파는

공산국기→ 스스로 역사발전의 좁대한 시행착오를 언정치 않을 수 밖에

없는 젤정에 놓였다.

그들이 1괄망하리 라 예언 했던 자유맨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체제는

자체의 웹il)lj iU.'iJ딴능력 을 발휘하면서 번영파 발젠을 지속해 왔다. 반면

에 겸직된 체제의 노쇠화 현상을 나타낸 공신-세계는 정치 • 사회적 무

기력， 경제적 비능률호 인한 침체가 섬회되었음을 소련의 고프바초프

냐 좁공의 등소평이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경제력과

개연의 생휠떤에서 1]] • 소간의 격차， 서구와 동구간의 격차， 아시아지

역 공산국가의 상대적 낙후성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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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주의의 능률적인 경제관리 방식을 원용하고 있으며， 정치 •

사회면에서도 민주적인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변화의 면모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의 펙論과 첼I際가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공산주의 思、想의 오류냐 戰略戰術의 기만성등 이론적

측면은 제외하고 가시적인 공산체제의 構造띠 j기팝과 현설적인 병폐현

상들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정되는 제반 현상들을 기술코자

한다. 공산국가의 실상과 변화동향을 진단하는 데에는 對外관계면의 고

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공산국가의 對l식문제들에 초점을 맞추

어 구조적 모순파 변화양상을 파악토록 하였다.

먼저 공산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어서 소련，

중공， 동구 • 아시아 공산국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야별 설상과 변

화동향을 추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정기간행물 기사와 공산

권동향 자료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2

가.

共塵華命의 類型과 共塵體制의

共훌化 過程과 類型

一般的特性

오늘날 우리가 공산국가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마르크스 • 레닌 k義를

신봉하며 이를 自己 活動의 지침으로 삼는 黨이 JfX械을 장악한 1당독

재의 국가이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共!필黨은 모두 공산혁명의 참모

부로서 노동계급의 전위당이다. 共屋黨은 국가를 지배하고 생산수단을

국 • 공유화하며 생산， 분배， 소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산

체제에서는 국가사회의 인적 • 물적자원에 대해 전체주의적 동제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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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으로 그 체제는 획일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지랭하게 된다.

공산국가둡은 근대적 산엽화 파정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나라

로서 세계대전의 종결파 함께 거의 소련에 의해 강점되어 사회주의체

제기- 주어진 젓이었다. 공산국가뜰의 공산회된 배경， 공산당의 정권 탈

취파쟁은 대체로 대내외적 상황 여건에서 거의 비슷한 공통접을 가지

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I)

대내적 요인으로는 하나의 국가，득히 후진국에 있어서는 정치， 경

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여 JF젤서한 상태가 나타나고， 정부가 무능 부

패하여 |싸1 1-(의 신뢰룹 상실하게 펠때 JtJ팎 ，’|’I.命의 요소가 싹렀다는 것

이다.

한편 Jt，씬 l’|’，: 1꾀의 대 외 적 요 인으쿄-는 디-음 세 가지 를 들 수 있 다.

첫째， I패l除쩨1 ]1'. (l . 2차 세계대전， II'· II 꾀1 ]1'. 등)의 여파로 기존정

권의 정치적 권위가 극도로 하락한 정우

둘째， 깐，사’;: 'J~\kl폐파 인점하여 직접침공이나 간접적인 인적， 콸적 지

원에 의한때

세째， 세력균형이 JI~)팎 L파- 꺼 이1 개 유리하게 선환될 때 등이다.

짜!’( j :，파 11듬의 혁멍유챔피. ~X ↑1'1::탄취 방법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듀한 수 있나. 이 L띤 정우든， jlJl;펀 IF r;ir에 서 직간접적인 무

력의 사용은 공동적띤 수단이 도l 았고， 소련의 조종파 지령하에 친소세

펙 이 ~X↑rU윤 정-악힌 점 음 히-나의 공-참석 인 특정 으로 들 수 있 다.

일l깐적으~~- 공산화 유형을 구분한다면 러시아 혁명을 위시하여 다음

세가지!~- 렌듀한 수 있다 2 )

(l) 러 시 아의 불셰비키 l’l’I.命

러시아의 펠셰비커플이 정권정-악에서 사용했던 수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폭력파 무-팩의 사용， 레라， 선젠， 선동， 음모및 위장이었다. 볼

셰비카의 지도자았던 러l 닌 에 있어서 "I’i命이 란 조직적인 군사력에 의하

1) 싸Hl(外 r 공선수의판J ， 몽연연수윈. 1983‘ PI~31 ~35.

2) 우|의찌， g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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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권을 탈취하는 일종의 군사작전이었다. 볼셰비키는 소수였으나 잘

조직되어 있었고 규율이 엄격한 무장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공

공 시설을 기습함으로써 혁명은 시작되었고 순식간에 무력으로 「게렌

스키」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동시에 볼셰비키들은 다른 급진주의자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太짝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빵 • 평화 • 토지」를 구호로 내세워 선동했

다. 렌닌은 농엽의 집단화 보다는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또

노동자에게는 「모든 공장의 노동자 관리」를 구호로 외쳤다. 이러한 구

호는 결국 구호로 끝나고 그대신 국민들에게 공포정치를 안겨주었다.

@ 유고， 알바니아， 중공， 월맹， 쿠바와 같이 게힐라 활동에 의한 공

산당의 집권

유고와 알바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게렬라 군대를 보유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 독립쟁취를 위한 게릴라 투쟁에 의하여 정권을 잡았

다. 중공파 월맹도 장기간에 걸친 내란을 통해 공산당이 접권하게 되

었다.

중공의 모택동은 1927년부터 園民黨 政府에 대항하여 공산정권을 수

립하기 까지 22년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

명할 수 있으나 공산혁명의 성공은 黨이 지도하는 농민군의 반란이 큰

계기가 되었다. 毛澤束이 구사한 共꿇化 전략전술괴 레난이 구사한 그

것파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毛澤東은 農民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의 관

계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량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요히려 농민， 특

히 쏠震을 가장 적극적인 혁명역량으로 평가했다는 섞이다.

@ 소련군의 진주를 배경으로 하여 완전히 밖으로 부터 강요된 공산

화의 과정을 겪은 항가리， 불가리아， 동독， 체코， 꽉한의 경우.

1945년-48년 사이， 동구와 북한에서 공산당의 권력장악 형태는 소

련군의 점령하에서 하나의 作戰듭f'劃으로 이루어 졌다. 여기에서는 공

동적으로 3단계를 거쳤다 3)

3) Robert C.T ucker.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유형 공산주의 J . 한국정선문화

연구원， 1982.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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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는 연힘정권의 형태였다. 이념이나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여 러 정 당블이 파도기 적으로 공동득표룹 헝:히-여 제 휴， 연합히-여 파쇼

주의자의 숙청， 사회개혁， 정치적 자유， 그라고 대외적 우호관계등의

공동꼭표룹 워요하고 엉성히-제 연합을 형성했다. 이 기간은 소수파인

JtJi(~ 패이 힘의 보깅을 위하여 시간을- 별자는 작전에 치증한 시기이다.

제2단계는 JI~J팎웬이 섣권을 정-악하는 단계로서， 연럽정부는 다만 명

옥상의 젓이 되고 비공산주의 정당은 텐-압을 받았으나 경찰은 종립을

이유로 하여 공산당의 폭력행사릎 묵인하는 상태였다.

제 3단계 에 서 는 이 미 Bl공산주의 정 당은 강제 적으푼 Jt)팎패 (노동당)

에 합당되고 오로지 JtJ팎패 증심의 단일 · 좁앙 쥐권적 체제가 구축되

어 JtJ팎젠 4했독재 기- 시작되었다.

이처럼 JtJ텐 l패l'~의 기원은 다양한 역시-와 피정을 겪었으며 이때문에

냐라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의 Jt )it 1:.~~ 웹n퍼가 확립되었다.

나. 共塵體制의 構造와 -般的 特性

저1 2치 세 계 대 전이후 소련의 ?떤 Ti l !. ，폐 ， 정치적 통제수단， 사회주의 건설

방식이 농구와 아시아 공산국가들의 정책노선에 직접적이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산체제는 성격상 공통적이며 획일적인 특성을 갖

게 되었다. 득히 經11뛰↑T'I!.운영변에서의 구체적 유사점으로 (l) 전산엽

의 l패l1i化， (2) 농업 의 짜|싸l化， CD 증앙섞권적 Ii'!'폐經펌， W 국기-의 A
(I{J • 끼(I{J 원폐의 총동원. GD 증공엽파 군수공엽에 대한 짜 I I I앉ft ， (6)

주민의 노력동원을 위한 Jlx ifl칭x ii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에서는 스탑런이 사망하기 전부터 -Cd’원*

l잉、신! ， 터도 1:..&. <it IIIκ꾀、신! 등으로 표현되는 지-기나픔대로 적용을 표

l강한 사상처l계가 나타앙다. 선생 Jt ，ii'i!패l들은 마르크스 J:.~의 러시아化

의 산붙인 마르크즈 • 레닌 J:.파릅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501Ff\: 후반기 이후에는 각국이 득유한 유형의 공산주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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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켰다.

1917년 소련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한 공산주의체제가 등장

한 뒤 1987년 현재 束歐등 일부 공산국가에서 종~ jC A{J인 공산체제가 형

성될 때까지 공산주의는 설로 많이 변화되고 분화되었다. 이 결과 오

늘의 공산주의체제는 본래의 마르크스 • 레닌 E義 이론과 너무나도 거

리가 먼 면까지 노출하고 있다. 같은 共삶主義 이데올로기를 추종해왔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체제의 상이성을 드러낸 이유중 중요한 점

으로는 네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CD 경제적 발전 水準의 차이

@ 역사적 • 문화적 f평統의 차이 (특히 정치문화의 차이)

@ 공산당의 정권장악 방식의 차이(자체 공산주의 혁명 또는 외부로

부터 강요된 공산주의 혁명)

@ 지리적 환경적 차이 등이다. 북한의 경우는 이상의 보편적요인 이

외에 싼 H成 개인의 성격이 체제의 특수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

을 하였다. 또한 Jt}~{ I:義의 다원화와 분열과정의 배경에는 개별국가

의 利디 f:義가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소련과 중공， 동구공산국가의 현실과 그

변화과정을 비교하기에 앞서 공산체제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먼

저 지적하는 것이 오늘날의 각 공산국가 변화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공산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 정치면에서는 빡이 국가기관과 모

든 사회조직 및 軍을 유일적으로 지매하는 應의 절대성을 바탕으로한

체제이며 @ 경제적으로는 모든 센하子段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기

초위에 중앙집권적 討劃經濟를 실시한다는 두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

다.

공산주의에 있어서 黨은 혁명이전에는 혁명수행을 위한 전위대이며，

혁명후에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J~}뚜 l패l값에 서 ;햇;은 법

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러고 실질적으로 절대권력을 완전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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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의 mil般이 또든 정책집행파 행정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패 1LX

ih Illj 이 표든 명랭계동을 조정 • 동제한다.

JtJ판 i;;파 I jIj짜j했 개엽은 잔젤적으로 대중정당파- 구별되어 일반대숭

의 제낀는 말할 내위도 없거 나와 프볼페타리아의 제lllf와도 양립퍼지 않

는다. 이잣은 소수 정예분자 증심의 조직론이었기 때문에 패 조직을 정

악하고 있는 소수의 펜，'::j i l't:)싼의 팍재룹 초래한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j펜 목재-닫 합2-1 화하기 위해 조직의 운영원칙으로

서 공산주의자둡은 소위 「만주적 증앙심권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좁

앙섞권제는 실질적 조직운영의 원바이며 민주제는 다만 조직원리의 선

전적 멍분이라 할 수 있다. 4) JCl팎폐 조직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1:.

J~는 없고 쩨 )J의 짐좁만 있을 뿐이다.

JtJ팎 l폐 ‘값에 서 3파;의 젤대성파 뜩재성은 짜의 권팩구조와 가능변에서

본다면 더욱 명백해진다. Jt}사’E )떤은 (l) 평당원，@ 위계질서가 명확히

확정된 기능떤 당조직부서，(3) 젠 지도부 등 세가지의 부류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세기자 구성요소는 그 가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평당원은 각기 주이친 임무에 따바 젠의 결정시-항을 무조건 설천해야

한디. 위계젤서가 분1굉한 꽉의 3~직 파 부서들은 당 지도부의 명령을 일

반당원들에게 전달하고 김팍하는 가능피- 아울러 언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피랴빗형 딩 조직의 정상에는 최고시-령부가- 었다. 최고사령부는 소

수의 해심분자로 구성된 싱섣가판인 ilX ifl I Ilj파 11}: .l~ lllj 이 다. 이 최고사

랭부의 짜 l A 씌·든 펜 l|Fll닌상이 며 ， 그의 지휘명령아래 표I 든 熊 조직파

국가기판， \I(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3파;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1~ 절차가 필요한 경우 쉴질권한이

없는 최고대의기관(소련의 경우 최고 소베트， 줌공의 경우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의갤과정을 거치며， 세부행정집행 및 생산활동은 내각 (북한

4) ~:ltH~外. I피쇄 ，샤 . pp'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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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정무원， 중공의 경우 국무원)을 통하여 시행된다. 공산국가들

은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최고대의기관을 두어 형식상으로

법안등의 안건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

서 반대가 없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은 방대

한 부서가 설치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분야에서 黨

의 1&策을 집행하고 있다.

당조직， 국가기관으로서 대의기구와 행정기관도 각각 피라빗형의 l싼

層構造를 갖고 1-_화下達의 명령계통을 통해 작동된다. 공산국가에서는

당조직은 국가조직과 병행하여 운영되며 전자가 후자에 침투해 들어가

는 관계를 갖는다. 이 조직체계의 특정은 黨， 국가기관， 사회단체들이

엽무면에서 중복된 권능을 갖는 등， 불필요하게 중첩된 불합리한 구조

를 갖게되며 지나천 복잡성을 띤 관료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공산국가는 격증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깎體 t義 (1\) 관료화의 과

정을 밟아 왔다. 폐쇄적 관료제의 만연과 고착화로 그 지위의 경직성

파 특권 등 관료주의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熟의 관료화에 따라 쩌機

關에 자리잡고 있는 조직 간부， 새로운 당료가 특권계급으로 등장케 되

어 「아파라츠키」를 형성하였다. 소련에서는 이들 당료들이 신분적으로

고정된 「노멘끌라뚜라」라는 꺼i械階級으로 분류되고 있다 5 ) r노멘끌라

뚜라」는 衛의 서기장으로부터 하부 당조직 책임자까지， 수상에서부터

말단 행정단위 책임자까지 망라되어 있다. 현 소련체제에서는 「노멘끌

라뚜라」 자제만이 「노멘끌라뚜라」가 될 수 있으며， 공장노동자 아늘은

노동 자로， 농민의 아들은 언제 나 농민으로 밖에 될 수 없는 신분이

고정화 된 체제로 봉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료제의 복잡성， 통제와 감독의 접줌은 당 관료와 국가기관 관료 사

이에 갈등을 일으켜 초기의 應↑T이 점차로 엽무처리를 위한 전문성으

로 대치되었다. 여기서 뇨l‘셉↑I:과 WT'J'I't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紅 • 專- J의 대립파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5) 기우라 히로시외 r현대소비에트학J， PH I' 연구소편 ， 덕윤， 198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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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J팎 1~Jl:1 ‘값에 서 j펜은 국가의 기능파 시회 문화의 역할간의 차이플 무

너뜨괴고 시회전체픔 왼-젠히 지배 • 관리하면서 표[든 주민윤 획일적으

로 동제한다. 각급 당조직은 국기외- 시회의 한계륜 해소시켜 시회릎 전

맨적으로 정치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비，안)IH:셈의 政?fl化는 "'d판괴- ~X

ii , 그러고 꾀\fIJlJ )J윤 그 수단으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산국가-에서는 통치자(극소수 당료)만이 전체 정보룹 보유하끄 있

으며 모든 당원파 주민은 정보의 파악이 볼가능하다. 일반주민들은 자

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다 정보

는 알아서는 안되는 것으보， 기바는 왜곡된 선전의 틀속에 Jι: 11:하게 한

다.

이상파 같이 공산국가의 일1깐적 특성을 정치 측맨에서 상펴 보았으

나 공신체제의 또다른 특성의 히-나기- 비-로 경제체제와 그 구조및 운영

관리인 것이다. 사회주의 *l“洲는 생산수단(기엽파 농지)을 또두- 국가

기- 소유한 바탕에서 좁앙섞권적인 계획파 지팽에 의해서 관리 유지되

는 체제룹 특정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적으로 생산활

농을 하거니- 기염을 운영한 수 없을 뿐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제자원을 오두 국-기 (결국은 젠mil.跳으로 귀결)기- 전

결적 P로 처분하고 나아가 경제활동 전반파 노동을 통제하마 가착， 임

금， 소비룹 규제한다. 그리고 정)I·n판리기구를 분야별로， 계층적으프:! j판

성하며 이것을 통하여 계획윤 지팽하고 그 결피-에 대한 평가판 한다.

따라서 초급당 조직에 이르기끼지의 각곱 당조직파 말단행정기관에 이

르기까지의 국기-행정조직도 경제활동에 항상 개입한다.

공산국가의 정제판마지판의 정접은 _9. 든 국가행정기구활 지도 동저l

하는 역휠을 가진 페 II' iJi:쏘 U치fi Jill 이 다. )1떤의 정치국이 국가 행정부

에 계획꽉표와 지침들을 내랴면 행정부는 이륜 기초로하여 구체적으로

계 획 안을 직성하여 다시 젠 ~X?f1 J.，j의 승인을 획득한다. 이 승인된 계

획에 기초하여 국가가펜은 각 부서에 계획파제의 지령을 내바고，::2 섣

행에 핍요힌 인력파 붉-지， 자금1 투자한당 등을 행하게 펀다. 종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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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을 받은 각 행정부서는 다시 각급기엽소나 지방기관에 똑같이 계

획과제를 하달하게 된다 6 )

간단히 말하자면 공산국가의 경제계획은 중앙기관이 행하고 각부서

와 공장기업소， 지방기관과 협동농장들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시행하

는 의무만을 가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망라된 수많은 기관의 숫자로， 공

산주의 경제관리는 바로 방대한 관료조직의 집적에 불과하다. 소련의

경우 계획조정 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경제관련 행정부서는 56개 의

省과 2개 의 국가위원회가 있다. 나아가 공엽분야의 대기엽 또는 연합

기엽소의 수는 4만5천 ， 농엽분야에서 협동농장 2만6천과 국영농장 2만

2천 ， 건설분야 기관이 2만7천이 나 된다7)

공산국가의 방대한 경제기관들은 자기자신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있

지 못한 로보트와도 같은 것으로 중앙의 지령이라는 전류가 통할 때 비

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각급 경제기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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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生!훤참、愁을 가진 경영자와 기술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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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책 p'108.
7) 위의책 pJ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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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내려서 수익을 윷떨 것인기-뜰 띤구하지 않고서는 경영의 유지와 노

동자의 '::lL용-이 불기-능한 민간기엽에서외- 간-은 쩨꾀'IJI:은 결여되어 았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기업간에 정쟁이 없어서 연약하거나 열등한 기엽

이 도선-한 e.-1 없고 기업의 장영이 부섣하다 하여 노동자가 해고되지도

않는디.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는 기엠관리자이건 노동자건 秘암이 자

기에게 띠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쟁을 원하는 강력한 사회계층이 없

다. 예컨데 기제공엽부서는 이 부문의 왼젠득점기염으로 지령만 내리

면 된다. 각 기엠간의 자융적이고 직챔적인 거래기- 허용되지 않고 명

팽체제에 띠-균-다보니 원료나 섣):11의 공급 지연 현상이 만성화되고 부

품부족-으갚- 제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이 원말이나 연말이 되면 불가피

하게 판척전윤 전개하지 않으1낀 안된다. 또한 제지나 재꼭등 포장재가

부족-히다븐A1 수송문제등으로 서l 품공장에 서 제품을 만들어 방치하는

사래기 비인 ):]1재허다.

11:.Jl( j:.↑1씬는 경제효윷피- 생산웬기의 젤겁에 관심을 쏟지않게 되고 제

품의 ;/1f 빛， 관， ttkl"l:은 무시 되 r까 판 i상:품- 생 산이 많아 제품을 쓸모없

이 칭고에 쌍이 놓는 이 유보- 웬료-와 노동력의 낭비현상이 빈발한다.

공산균가플이 착주l 판 없애 ;ι 부의 펑등분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러

한 생산펜E1 빙식윤 고수히l 온 이유는 공산당 )펀 지배를 위한 정치체

세의 유지외 판가분의 판계단 갖고 있다. 첫째， 팬이 전 국민을 완전

히 쟁의동제하는 1.'11 에 는 경제애 대한 A1 t1 11 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엿보

다 펄Jl 하냐. k: I~간둡 위해서는 우선 정찰력저템 강제적인 수단파 위협

적인 수단에 의한 장제외- 단속， 선젠파 같은 교육쩍인 유도방법이 사

용된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동제수단은 국민 모두를 경제적으로 예

속시커는 얀이다. J펜의 수뇌부-에게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야말로 생산파

주띤생활 전반에 걸쳐서 당의 존재플 강조하며 개입하는데 편러한 장

치인 젓이다. 둘째， II' 싸짜써사I{J 계획경제체제는 당내부의 계층질서의

확힘， 규율의 유지， 당 내부의 연대감 강화에 적합한 것이다‘

당의 각 지위에 따라 경제적 처우를 달리하는 등 「노멘끌라뚜라」제



3 蘇聯의 實願와 흉it樣相 111

의 시행을 가능케 한다.

세째，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물론 이데올로기적 괴f統性 문

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설엽， 인플레， 독점의 폐해가 극

심해지고 그 결과 조만간 몰락하게 되지만 공산주의는 그러한 모순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자본주의 진영의 제국주의화에 대항키 위한다는

구실로 공산국가는 黨의 동제하에 주민생활의 희생위에 군비의 강화 확

충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體制內 요소요소에 충만되어 있는 관료적 특성과 비능

률로 인해 정치 • 사회의 정체， 경제와 주민 생활의 낙후를 탈피치 못

했다. 이러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고 체제에 활력을 주입키 위해 최

근에는 機能的 合f뽀t:義에 귀를 기울이는 개혁공산주의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改헌은 어느 공산국가에서는 혁명세대에 의해

主導 되고 있으나 공동적으로 전문적 기술가집단과 경영관리접단의 새

로운 세대로 그 파제가 이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蘇聯의 實態와 變化 樣相

가. 改훌의 背景과 過程

東때.의 시간대가 11시간의 차이가 나는 광활한 영토에 인구 2억7천

8백만， 150종이 나 되는 언어가 통용되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

악한지 70년이 되었다. 소련은 15개 의 가맹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

가이나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단일국가처럼 동치되어 왔다. 서방의 소

련 전문가들은 판료제가 심화된 소련에서는 침체와 비능률이 각분야에

만연되어 침몰하는 제국의 운명에 놓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소련사회 내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약속하는 여러가지 Girj필에 대

한 신조는 희박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의 선전에 무관심하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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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 딩 지도자들도 그것을 1갇 지 않는 형편이뇌었다.

1985년 3월 ， 소련공산당 승앙위원회 서가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겸직

되고 침체판 거대한 공산체제에 훤r기 릅 -불어넣어야 할 과제블 떠맡게

된 젓이다. 그는 당 서가장에 취임하자마자 대내체제의 개혁을 최대의

정책피제보 제시하였다.

소련은 1950년대 에도 후르시초프에의해서 개혁정책을 시도한 바 있

으나 떤 전션을 보지 못하고， 나시 브간n즈네프에의해 스탈피l식 정직체

세로 되룹아가고 맏았던 것이다. ζι:탈런이 사망한지 3년이 되는 해연

1956년에 개최된 소떤공신-당 제 20차 대회에서 당서가장얀 후르시초프

는 스탈런을 싸 l、-시 커 면서 사회주의에 이프는 다양한 길을 주장하고 수

쟁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내무성니l의 꽉l펀법 정 의 해체， 근로자의 이직

및 직엠선씩의 자유， 집단농장에 대한 원 생산옥표의 감소 등 혁신적

정책륜윤 제시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가 먹는 문제하나 줍분히 해갤하지 못하고 실각하

자 당권을 장악한 브레즈너l프는 20년 가까이 섞권하면서 1인독재체제

릎 공고화하며 후르시초프의 개혁노선을 후되시키고 「네오 즈탈런주

의」 체제바 괄리는 펜Ii)) Lt ↑바 ;nIJ를 구푼하였다. 그 결괴- 소련은 「미사일

을 보유한 낙후한 제 3세계」 또는 「대포는 만둡 수 있으나， 빵은 만들

?;1 뭇하는 洲iIl lJ J 토 비유되었다.

브페즈네프가 사망한 후， 노약한 당서가장윤이 연달아 등장하였으나

아부런 엽적도 없이 단땅했다.

혁명 3세대로 꼴El 는 젊은 고권 tJ1초프는 취임한 후 개최된 1986년 2

원의 ζf-다l공산당 제 27치- 대회에서 피-김한 새보운 정책빙-향을 제시하였

다. 그는 펜太付 브고에서 소렌공산치l제의 모순-파 부조리，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파거 집권자의 억암쟁치외- 비능률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새보분- 개혁노선플 천명하았다 H )

8) I 상선권동행서김 J ， 랴 lE 동갇! 뭇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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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빼레스뜨로이까(개혁 혹은 개편)와 글라스노스찌 (공개성， 언

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체제의 병폐를 치유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르바초프가 주장하는 공개성과 개혁은 정치제도와 과정에서의 L앙

f:.(1{J l짜 lκ經1J장j판 ~~;\~ if(f ~ql의 C')(IT, 다·論의 활성화와 批判의 자유확대 , 사회 문화
생활에서의 떼律까 확대 등 그 범위가 넓고 심도 또한 갚다.

나. 政治社會改훌

1) 黨의 숙청과 A物교체

고르바초프는 黨權을 장악한 후 개혁반대자들과 무능력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과 당의정비를 단행했다. 고르바초프가집권하자 당의 최

고 지휘부인 정치국의 개편을 위시하여 1년간 300명 의 당 중앙위원줌

약 40% 정도를 새로운 젊은 인물로 교체하여 당의 권력구조를 재편했

으며 국가기관의 각 부처와 연방공화국의 간부들을 대폭 교체했다. 최

근에는 모스크바 퍼의 33개 지구당 가운데 23개 지구당의 서기가 개혁

조치에 부응치 못한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다 9)

1987년 3월 소연방검찰총장 례문코프는 프라우다紙와의 회견에서

1986년도에 20만명 의 관리들이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불량상품 제조와 계약불이행 혐의로 정계받은 1만8천명

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의 엄격한 준수와 국가기강의 확립

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방검찰이 1986년도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1

만l천명을 복직시켰다고 말했다.

2) 엘리트충원의 변화

정치분야에서 특기할 개헥의 내용은 逃땅}j과을 다소 민주화시킨 것

9) 동아일보， 1987. 11.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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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급 당 간부와 국가 사회단체의 책임자뜸 션임하는데 종전까지

시행하던 단일후보에 대한 공개선출빙-식을 지잉:하고， 복수후보에 비말

푸jt방식윤 채넥함으로써 간부춤원의 J동포륜 개망했다. 1987년 1월에

개최펀 소렌공산당 증앙위 젠원회의는 각급 당의 제 1서기룹 비밀투표

포 선줍딴 것， 최고 소베트뜸 포함한 각급 내의원 선거도 복수임후보

세륜 원척으로 힌- 것 등 선거제도의 개혁안윤 가결시컸다.

이미 카작즈탄피 우끄라이나 능 몇몇 시 l잉의 공산주의 청년농맹의 서

지 등이 꽉수임후보외- 1=1]민투표륜 통해 선줍뇌았다고 발표되었다. 한

펜 1987년 3원 진행된 소련 익}등인노조 대표지대회에서 공-개투표로 진

행한데애 이의가- )in 기 뇌 어 ， 대선 H1 만뚜표로 진행하여 소랜 엔론인노

조의 선엮 섞행위원둡이 선줍되았다. 소렌의 일부 기핀늘「에서는 이평

게 부분적인 비밀선거제도에 의해 젠-수핀-료의 축출이 이뤄지고 있다.

선거에서 팍수입후보라고는 히자만 란판 매의원선거에서 입후꾀자의

A1 f.싱 권을 쥐고있는 것은 젠이다 :~L려 나 이러한 현상은 소1:]1에프 제도

기- 감피-옥조로 내세운 민주주의적 좁앙집권세에 부분적 수정이 가해지

고 있음을 만한다.

ζf:떤에 서 는 즈탈런 이배로 P 든 션거에서 당이 시-전에 내정한 단연

후보에 대해 'ft ii을 품는 이관1=11- 선택권 없는 선거가- 민주주의원칙으

로 예찬되어 왔다. 그래서 당 증앙위원읍 위시하여 오든 위원회위원이

나 간부블을 최고권력층에서 p1 리 선정하맨 대의원들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블 밟았으며， 각급당부의 제 1서기는 그나마도 당 지도부기- 내세운

인란에 대해 거수토 선출했다. 이제까지 선거운동도 지도자 선택의 판

단자료를 제공하는 행시가- 아니바 il&ifi!l lI :깎化의 한 파쟁에 불파했다.

후보자의 연설회딴 것도 1 명 뿐인 후보자를 내세우고 후보자와 당서가

의 당정책 해설을 뜯는 행사에 원파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극히 제한적이나마 복수입후보와 비멀투표제

의 채택은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의 변혁임에 틀립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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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의 再評價와 復權

고르바초프는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사상적 근거를 레닌에서

찾고 있다. 그는 레닌主義의 회복을 주장하고 레닌이후의 역대 지도자

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소련공산당사와 역사의 재평가 작엽을 단행해

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탈런의 戰11품共·짧主義理論， 이에 따른 폭정

과 개 인숭배 , 후르시초프의 주관주의 및 브레 즈네프의 관료주의등 과

거의 지도자들이 레닌주의에서 이탈했다고 비판하고 레닌-스탈런 후

르시초프-브레즈네프로 이어진 黨史를 새로 쓰겠다고 하였다 1 0 )

한편， 고르바초프는 과거 스탈런 치하에서 숙청당한 인물의 복권방

침을 1987년 11월 2일에 행한 볼셰비키 헥명 70주년 기념연설에서 천

명했다. 이 방침이 현설화하면 소련 共잖黨史에서 반당분자로 규정된

인물의 재해석으로 黨史의 ’30 - 40年代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시 쓰여져

야한다.

이는 개혁정책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스탈런체제의 이론적 유산을

실천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 화해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기함으로써 개

혁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보와 정동성의 확립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다.

현재 소련의 학자들 가운데에는 기존의 사회주의이론과 그 본질적 성

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창하기도 한다. 소련과학아카데마 산

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철학의 제문제 J (1987.2) 에서 「아나틀리 브텐

코」는 스탈런의 개인숭배식 사회주의 이론연구는 시대요청에 맞지 않

는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역사발전단계에서 독자성을 갖

는 사회형태라 규정하여 사회주의가 파도적 단계라는 마르크스의 이론

에 이의를 제기했다.

4) 톨論文化의 해빙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공개성을 기초로하여 실시되도록 조치가 취해

10) 조선일보. 1987.1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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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나. 최근 소떤의 안펀에 대해 지-유!~~운 비팍1피- 논생이 허용되

었으며 Ix때 tJl l낀-이 나 선동-:1'1- 관련판 형 l { } 의 개폐끼-지 서 관sq 고 있나.

고-，"，，_ tlj 초 :I .L→는 1987년 2원 13인 안、판시-대표늪에게 행한 연션이1사 즈

탈런의 동-치시가꽉 파힘-히는 소떤역시-띄 엄꽉7) 애 판해 te
) 많은 시-섣

닫윤 국빈에가l 닌}힌 ιJ ()]바:，L 시사하았마. 최_-，-L /，-다 l D) 'I 、v (}I]서얀 스

턴런시 대 에 간 ;\1]수상소에 서 팎-은 희 생 지 의 가작.:i-I] - 언더 뷰 한l 니]-양원← l낀

영하았 31-， 얀잔쉰 전 -I. 등 익)- 닌가시-한으표 도l 이 있r.i) 괜 S~ 의 I!lJll 상， nn
춘， ]:J)→약， 천 스 세| 간l 시l 등-판 λ-~-';:: ←하가 시 시 하았 다. 파거 에 仁 0)_'. 한시

밤도 없았텐 거i.q의 신문게시반 안에 지 난은 시니l이 운섞 <:) j- Q] 까1.' 1의

t))행 ~완 퓨jG -한 가 시 외 l깐치l 세 ;;)식 인의 tlj 한닦호1-기- 게 재 씬 선문윤 보

고 있다.

문화 이1슛셰에 도 공개성의 원척윤 적용하여 파-거에 「퍼-1--. BI] T~_ 나교」

등 「만펙냉 시인 J， r-lj}소 문따기 」꼬- 낙인썩힌 작기-감이 재팽 71-， 꽉무1도1

고 -감서 j슨 팎거있띤 텐학직-감이 펀판되고 있다. 영화인뜯건 C영 화인동

맹의 제 1서기보→ len-처1 세 성헝:의 「글러모프」를 선펀하고 팡l생 지 도부의

2/3찰 완젠히 선인으、단 ..IlL체 하았 다. 문화 해빙을 선도한 분야는 연극

이다. 약 GO개 의 斗쟁에서 시밖석으보 검열윤 폐지히-:lL 임선→ lF1_판 자‘윌

석 _O_ -，L 낀성1 커l 하仁 등 극장-완 ~녁텀채선-저 l jL 전환시커는 조치가 취해

섰다.

소떤의 개혁은 간부나 현쟁노동자틀의 무기랙피- 나태함판 청산히는

데 초접윷 맛추고 있는테， 묶-히 .J1_딘_ tel)-소 까-는 「씬편-이야 받띄- 꾀→븐 악

의 끈원」이바고 규정하고 IX얄관 깎퍼) ~l 윤 젠가l히고 있다. 이에따바 현

재는 소떤 사만블이 지 유핀거l 슛쓸 1-1)-선 수 없게 표l 었 다.

)김산굉→씨n사회에사 각-만한 오씩이나 ~n 서 생 한이 없는 까팀에 ιξ펜에

서는 음주가 성행하고 있다. 소띤이l서 〕lτ ~등 위 반， 〕우l

윈 인은 4겸유33암I→주 t[때[매H 문이 l.t바t냐l 시 망윈 Q얀l도 심 정 l녕 파 안 다 3-9 로 알판좁꼭에 의

한 젓 이 았 나. 40~SO내 에 시-망자가 많은테 , 그 이 유-k- 얄랄좁묶-피- 음

주로 인한 .;IL-'감사 31. 등 안전사고 때문인 젓이다. 순 취한 자가 다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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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출근했다는 시늄만 하고 취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결국

직장 내에 음주투쟁위까지 설치하는 기엽소， 술주정뱅이의 사고방지를

위해 기계에 접근 못하게 하는 특별반을 설치한 공장도 생겨났다 1 1 )

소련의 저변층 노동자들은 음주， 노동기피， 태만에 젖어 있고 간부

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지시사항만 전달하며 우

기력하게 군림이나 하려는 사회풍조가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젊

은이들은 공산주의식 생활방법을 회피하며 생산노동자가 되기 보다는

사무직이나 관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학진학 희망자가 지나치게 많

아 이젓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다. 經濟管理의 훌新

고르바초프가 개혁의 기치를 들고나온 주요동기는 침체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엽과 공엽생산을 제

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데에 있다. 사회주의의 중앙접권적 계

획경제， 스탈런식 명령경제체제는 산협화 초기에는 기초공엽을 축성하

고 농업을 근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나 l셔따1한

힘化로 가는 데에는 족쇄가 되어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장애물로 등장

한 것이 현실 상황인 젓이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2월 말의 소련공산당 제 27차대회에서 경제분야

에서의 課題로서

。과학기술의 발달파 사회경제의 발전

O 계획의 개선과 국민경제발전의 전체적 균형

。국가관리체제의 개선을 제시했다.

소련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은 지도자들이 항상 외쳐대는 경제개혁의

케치프레이즈였으나 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개혁의 방

11) 기무라 히로시외 r현대소비 에트학J ， PHP 연구소편， 덕윤， 198 5，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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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은 농윈구호의 성격을 탈피하여 깜JW. ill£꽉 방법의 개선에 역접이 두

어졌다. 우선 경제부서의 시-소한 간섞을 \.I~ J<il 하고 비 전문적 개입을 빙

지하며 생산단위의 자율성블 넓힌다는 망칩이 제시되었다. 그러고 가

격체제를 조정하여 기-척기능윤 펠성회-시켜 지정가격이 아닌 제약가척

도 채택한 수 있도꽉- 하여 시장정제체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정케

되었다.

갓-연빙-최고회의는 1986년 u원 ， 개인기염법윤 제정하여 1987년 5월

부터 효럭윤 반생]든꽉 하았다. 한펜 1987년 2윌에 는 기염에 대한 엄져

한 증앙동저l 펀 완히히며 자융의 폭을 크게 확대시켜 주는 내용의 경제

개혁안 초안윤 공포하였다.

공엽생산을 늪리기 위해 상부파저l의 은튜죠__ , 71 염 의 독힘채산제 도입

으보 정저l가핀의 지-융권을 획대시카고 서 1상기업피-의 합직의 ;살도 열어

놓았다. 고프비-초프 등장 이후 2백 종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관계법령 등

이 제정공포뇌었는더1， 득히 1986년 6월 30일 채택펀 「사회주의기엽법」

에 의해 3만7천개 의 공장판이 보디 많은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이법

에 의해 공장블이 자융적언 계약으!L 이용되지 않는 설비， 자재， 원료

의 뜩자판매권을 부여받고 노동자블의 임금격차기- 허용되었다. 나아가

각종 수산파 수랴， 식당， 꽉공， 이발소 등 29개 엽종에 대해 부분적으

로 개인영엽을 허용하였다.

27차 패人썩어l 서 고르비-초프는 농업의 악후륜 개탄하면서 집단농장

과 국영능정의 자융성을 부여하고 능촌 적엽반피- 분조별， 가정별로 청

부제뜰 섣시한다고 공표하았다. 개인정작지의 확대와 농촌의 개인부업

경영의 허용， 일부 농엽생산퓨을 재랑:으로- 처분토록하겠다고 발표하였

냐.

고르바초프의 經i뺨 i파1''1:化를 위한 개혁조치를 요약한다면 파도한 정

부기구의 개팬피- 축소， 계획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와 분권화， 기업

파 칩단농정 등 생산주치l의 자율권 확대， 개인의 영업행위와 부엽의 허

용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의 효율화뜰 위해 소득의 격차를 용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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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인의 이익추구를 죄악시

다.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조치인 것 D

데，

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말 발표한 r2000년까지의 장기 전망계획」을 통

해 앞으로 15년 이내 국민소득과 공업생산의 2배 ， 농엽생산성의 2.5배

증가를 목표로 내걸었다. 소련은 195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

율이 13%까지 이른 때가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경제 침체현상은 장

기화되어 최근 80년대 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 특히 최근에는

2%미만의 성장에 그쳤다 1 2 ) 노동생산성도 계속 하락하여 ’66 ~ 70년

은 十1.‘0% ， ’ 71 - 75년은 -0.1%. ’ 76 ~ 80년 에는 0.3%로 오히려 부

의 성장이 확대되었다.

스탈런의 사망후 여러가지 개혁이 행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

그것은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의 범위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

스탈런시대에는허가없이 전직을 하면 금고에 처했고 20분만 지각

을 하여도 해고되었으나 1957년 부터는 노동자 스스로 직장이동이 가

능하게 되었고. 1970년에는 새로운 노동법이 제정되어 노동계약을 체

결할 권리， 노조가입의 권리， 기엽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명령경제체제에서는노동자들이 형식상 생산현장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노동자가 자원의 하나로 취급되어 노동자원으로

관리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근무처의 임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비합법적인 개

언노동 서비스 등 부엽에 의한 보조수입을 올리든가， 기엽이 가공 노

동자의 명단을 만들어 이 명의로 확보한 자금을 분배하는데 한 몫 끼

는 것으로 추가수입을 얻었다. 한편 분명한 소유의 개념이 없어 직장

자재나 부품을 갖다 물물교환하거나용돈벌이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의 전직현상파 노동자의 유동이 많아 연간 공업노동 인

구의 2할인 1천만명 이 직장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12) 동아일보. 1987. 1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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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이용의 저질회-외- 비효율화 현상이 나타나고 노동랙의 낭비현상이

극심해졌다.

이제끼지 증앙통제기관띤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부서들은 산하공장

파 기엽소에 생산옥표를 지랭하고 어디서 원료를 구입하고 어떤 가격

으로 어디에 판매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사항을 결정하여 명령하였다.

기차표나 성냥잡의 디자인도 剩파 중앙계획기판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

었다. 공장파 기업소는 생산품파 이윤을 국기-에 납입하고 종업원에 지

급한 봉급을 수령해 오는 일밖에 하지 못하여 기엽소가 자체투자를 펄

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자금을 국가-에 구걸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

게 시장경제의 자율조정기능을 부인하고 계획당국이 「무엇을 언제 어

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liI-폐經洲는 지

난 수심년 동안， 소련인들에게 직업안정파 저물가라는 선물을 안겨주

었다. 정쟁이 없으니 기엽이 도산할 리기- 없고 노동자도 웬만해서는 일

자리블 잃을 염려기- 없음으로 제품가격을 올릴 이유기- 없었다. 원초적

으로 가격 자체를 계획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 동

기블 갖지뭇하는 기업에 가격이라는것은 의미가 없다. 기엽소가 이윤

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동일

의 봉급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익: 어떤 기업소가 생산목표를 보다

찰 달성히-여 이윤을 많이 내면 낼수록 오히려 다음 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만 배정 받는 결과만 낳는다.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은 앞으로 각 기엽소는 자체의 책임하에 기엽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농업， 경공업，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젤힘을 실시하고 있다. 그 설험의 초점은 생산분야에서 자기가 낳은 결

파에 대하여 자선이 책임지는 생신제를 설시하여 나태한 노동자와 농

맨들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기-에 모아졌

다.

이 개혁방침이 싣험적으로 시행되는 곳 중에 2천명의 종업원이 일하

는 우크바이나의 한 건설기계공장이 있다. 이 공장의 생산계획은 좁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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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되 1년단위가 아닌 5년단위로 하였고 기엽소가 취득한 이윤가

운데 30%만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의 이윤은 기엽소 자체가 자율적

으로 처분토록 하여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종엽원의 처우 개선에 사

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른 한펀 1987년 6월 채택된 국영기엽법에는 적자기업에 파산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케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계약노동제와 個A營業의 허용으로 미장원， 이발

관， 가구수리업， 자동차수리엽， 식당， 사진관， 택시의 개인경영이 시

작되었다. 물론 계약노동은 집단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다만 농촌에서

의 소규모 가금엽과 양봉 등은 가정단위로 계약을 하게되어 있다. 또

한 개인영엽을 허용하는 경우도 요금과 불입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당

국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개인영업이 허용되자흑해 연안의 「오데사」항에는 500

대의 개인 택시가 영엽을 하고 있고 공원에는 소규모 개인상점이 문을

열어 가정에서 만든 의류와 공예품을 팔고 있다 1 3 )

이같이 소련 공산사회의 病핸현상을 치유키 위한 고르바초프의 공개

성의 원칙파 개혁노선의 기치는 사회저변에 확산되고 있다.

4. 中共의 實態와 變化 樣相

가. 改훌過程과 推進實相

1) 4個 現代化 計劃

中國의 공산주의 변천과정은 다른 공산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

크스 • 레닌主義와 중국 현실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음을

13) 조선일보. 1987.1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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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III. Jt ，'v. 1뺑| 實쉬|

안 수 있다. 1921년 II"패Ut i팎꽉이 결성된 이후， 1987년 10월 제 13차 전

당대회가- 개최될 띠l 끼지 이 상호작용은 계속뇌어 왔고， 그 칠파 줍국

공산주의는 상당히 1젠형 되 었다 -

U'센 l씨;이 시-망한 두]， 그의 후계자들은 미-르크스 • 베닌 L파가 줍국의

현실에 석용-펀 <(;}ι센〉이 좁국을 현대화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연식하꺼l 되었다. rtA 분에 피-감하게 그 내용윤 재접검하지 않을 수 없

었으마 증-국 공산주의룹 선-엽사회외- 핵시대에 맺게 더욱 변형시켠 수

밖에 없었다.

세7-11 언쉬-띄 1/4이 니 펴는 10억 이 넙는 인구를 기진 l|ljC에 서는 80

γf\;oll 닫이와 증국역시-상 기쟁- 난착하고도 변화무쌍한 실험이 행해져

왔띤 잣이다. U덴-*이후 섣권윤 잡은 'ft15 /J 、 ' 1': 0 1 당변한 최대의 문제가

l|ljC의 J}M\;化 문제았다. 그렌터l 공산주의의 완성파 현대화의 실현은

상호간에 잔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포순된 관계를 노정시키게 되았다.

영:지→판 조화시치려는 노력속에서 좁-공이 공산주의 자체를 오늪의 좁공

현섣이) 악넷-게 어떻게 새정의하πl 밴팽하고 있는가는 매우 증요한 의미

륜 니l 포하고 있다.

III JI~이 <(}~I，‘ ;씬 〉윤 재전겹， 수정하고 변선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

12웰의 증국공산당 저1 ] 1 가 찌11 3 / 1 1 ↑에 서 해);j 、 ' I냄'l5.mIJ가 <4개 현대화〉의

파제룹 제시하고 이룹 젠의 노선으j효 칠정한 I쩨 이 다. 이 회의에서 1/ 1

K은 앞으문 4개 현대화륜 기어코 달성하여 Ij l j t A의 붙질 및 문화생

훤수준을 행:상시커는 것윤 최우선 파제로 설정하였다. 14) III 셋은 서기

2000년까지 농엽 • 공엠 • 꽉방 • 파학기술의 4개 분야에 있어서 강력하

고 부유한 11/1: 付 J:..i'it l패l ‘값가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동회의에서 이와섣은 싸f \;化를 촉진시키는데 적함한 뺑;의 지도와 정

치활동은 섞단지도제， 맨주집좁제 및 법제화의 강화라고 선언했다. 이

것은 패의 지도하에 헨 • .1L3(의 機能상化， 각 조직의 柳l따을 법제화하며，

일반대중들도 사회주의싸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꽉적을 지향한 것이

14) χk俊 ， 비 iii.공선주의와 현미 국세질서 J . 나남사. 1987.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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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經濟 第一主義로 나가기 위한 정치의 뒷받침， 조직생활의

합리화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亂보다는 治를， 그러고 투쟁보다는 안

정파 단결이 필요하다는 黨路線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郵小平은 현대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론적인 정

당성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都은 1981년 6월의 黨제 1171 6 rll양 회 의 에

서 黨主席인 胡權햄을 통해 黨史를 수정하면서 毛澤東파 그 펀、想、에 대

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 會議에서 胡는 보고를 통해 毛가 취했

던 모든 결정과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이 계급투쟁보다 더욱 중요한 黨의 당면한 과제라고 분명히 규정하였

다. 이 회의를 통해 都小平은 개혁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계승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사회적 현대화를 제도화하는 작엽을 일단 성사시켰다.

2) 농·공업관리 개혁

黨第1171 6중전회의 에서는 현대화를 위해서는 생산력을 발전시격야하

고 個A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이러한 시험적 조치를 먼저 농업부문부터 취하도록 하였다. 농

엽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胡權체은 /lir펀 ;t IJ戶 (농업생산에서 일종의

도급제로， 생산 할당을 各戶에 맡기는 制度)나 !'If，씌地를 경작면적의

15%까지 올리는것과농촌등지에서 사유재산이나영업도허용해야한

다고 강조하였다.

1978년부터 經濟構造와 生庫管理jj j;\을 변경해온 줌공은 첫단계로

농촌경제에서 계약제도에 의한 책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농촌의

생산소대나 농민소조， 혹은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양의 생

산량을 달성하면 그 이상의 초과생산분은 생산자가 자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을 위시한 경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조

치도 취해졌다. 1982년 9월 진행된 黨 제 12차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

정， 黨 • 政 분리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펀， 중앙고문위를 신설하여 80

代의 老幹部들을 정치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대신 60代의 당간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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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부상했다. 한편， I ，ψ1'. 9JJ 의 제 5기 전국인빈대표자 대회에서는 헌

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 국무원의 총리와 부장들의 임기제를 채택하

여 따써:. 械 M써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활력파 효율을 높

이려 시도했다.

농엽부문부터 시행된 경제개혁조치가 공업등 다른 경제분야로 확산

되도꽉 하는 제도적 장치가. 1984년 10월의 헨 제 1271 제 3 1 1 1↑회 의 에서

마련되었다. 이회의에서 「정세구조의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줌앙위

원회 결정」을 발표히-였쓴네 ， :7_ 내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요접은 dj싸

젠洲 빛 tt'l ↑(HIl~ ~~ mlj의 형성을 주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도시 경제개

혁， 측 d iJ까Jill: 까 j:.과감 도입하여 가격체제룹 확럽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 결쟁을 함바화헤기 위해 3웬 b~~ 없을 이론적으로 재정

럼히-였는 바， ||ljC 폐은 마므크스주의가 현실문제룹 해결하는데 적합치

않다고까지 선언했다.

이러한 결쟁피- 선언이 나오깨 펀 배정은 농촌에서 책임제에 의한 /1:,

j){:피- 상애미nlJ따판 션시해 -분 겔파，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 농산란 생선

을 익: 60%이상 증산한 수 있었음으로 비슷한 개헥을 공업에서도 설시

한 편요성이 대두펀더l 있었다.

이로써 총전의 경작된 증앙동-Ail외- 제획의 강도7} 완화되고， 그들이

만하는 상품생산체세로의 천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파 교환이 시

쟁을 동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에 따랴 섣시되도록 유도하고 있

다.

원래 자유시장에샤의 거패는 농촌의 부엽이나 1' 1 쐐j따에 서 생산된 불

건윤 처리하는데 국한하여 허용되었으나， 이것을 도시의 기업생산품에

도 적용「하게 !fl 젓이다. 좁←공에서는 도시정세의 75% 이상을 시장가격

헝성의 대성~_~_ 5i~→ 산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구 공산제국의 시장 가

능윤 능가하는 것이다. 이팽꺼1 ;}}}/P'을 허용하면 가척은 수요와 공급，

혹은 소비자익 선호에 따바 결정되므로 능촬적인 자원의 배분파 통제

가 가능케 도l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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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에는 약 1백만 이상의 기업이 있고 이들 기업은 약 8천만명의 근

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수입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1 5 ) 한

편 사기엽의 장려결과 현재 사기업이 약 천만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

고 있고， 또한 국영기엽도 1984년부터 공장장책임제를 도입， 미흡하나

마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관리에 일단 시장기능과 가격체제를 도입하면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제면에서의 대외 개

방도 용이해진다. 중공은 홍콩과 인접한 深끼II를 위시하여 4개 의 經濟

特區와 147~ 의 항구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정해 놓았다. 나아가 세계은

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참가하고 자본주의경제법칙과 제도에 따라 무역

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공에서의 정치·경제적 개혁의 심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86년

9월 中共黨 제 1271 6중전회의 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지도 방침

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는 중공의 현대화추진을 위해

서는 개인이 ·좁’를 축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관리 요소

의 도입을 더욱 확대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공의 언론은 최근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1987년 8월 LA lJ趙는 경제개혁이 안고 있

는 문제점을 취급한 기사에서 중공이 보다 부유해지는 과정에서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격차의 적정션이 어느 정도인

가가 핵심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와 버스운전사간，

의사와 교사간，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소득격차에 대한 구체적 수준은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1 6 )

북경에서 발행되는 영문 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도 87년 8월 초， 해

안도시와 경제특구 등의 부유한 동부지역파 사막및 산악지대인 가난한

서부지역을 예로 들어 동서간 소득격차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가난한

15) 위의책. p)13.
16) 증앙인보， 1987.8.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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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1년에 ， 1인당 200)[; 이하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는데， 북경의

택시 운전사는 한달에， 파일류 거래업자는 1주일 이내에 농민들의 1년

분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청부제등으보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농민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정직 문제기-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경영하는 도산매

업， 서비즈엽， 수리업， 요식엽 등 이른바 r 11/;1섬꽉戶 」이 다.

r ，써따」의 보도에 의하면 I'.파에만도 현재 약 8만9천호의 개체호가 있

는 것으보 밝혀졌다.

나. 最近의 改훌 政策路線

1) 社會主義 初期段階論

종국공산당은 문화혁명의 좀철을선언하고， 한편， r 4개 현대화」의 피

제룹 제시하여 개혁 • 개방정책을 입안， 추진하기 시작한지 10년만인 현

재 또 히-나의 역사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987년 10월 말에 개최

된 좁국공산당 제 13차 전국대표-대회의 개막식에서 당시의 국무원 총리

겸 당 총서가 서라인 k1'1짧 l싸은 「중국적 시회주의 노선을 따라 전진하

자」라는 제목의 「정치 공작꾀고」판 행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혁 • 개방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좁국 사회주의의 초기단계론」이라는 이론으

파 정 I강화시켰다. 보고는 먼저 「시회주의 초기단계와 당의 기분노선」

윤 세시하고， 이어 본론에서 「경제체제의 개혁」파 「정치체제의 개혁」

의 방향파- 내용을 밝히고 끔으로 r미프크스주의의 새로운 전환」에 관

한 언급으3~_ 결론을 맺었다 1 7 )

보고분에서 사회주의 초기단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시-회주의적 개조

가- 기-판적으쿄 완료된 1950년대 부터 사회주의 현대회기- 완성될 때 까

지 적어도 1백 여 」 은 계속뭔 것이바고 규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1인당 국빈소듀윤 1980년의 250달러 에 서 감-세기 만까지

17) r공 선 :(1 6 행 시 최 J ·01;-ι ←-'6 얀 ‘” ’ 19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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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라로 올려 국민의 衣食을 충족시키며 21세 기 중반에는 4000달라

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이 생산력의 낙후， 소

유 및 분배제도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명 욕

구와 사회생산성의 닥후간의 모순이 현 중공사회의 “주요 모순"(계급

투쟁은 이제 주요 모순이 아님)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

이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政治改훌

趙짧陽의 보고에서 밝힌 정치체제의 개혁내용은 @ 黨 • 政의 분리，

@ 權力의 지방 이양.@ 정부기구의 개펀과 축소.@ 간부 인사제도

의 개선.@ 사회와의 대화제도 신설.@ 사회주의 민주제도 법제화 방

침에 관한 것이다1 8)

제 13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정치개혁의 구체적 사례는 우선 黨중앙위

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제도화시킨 한편， 黨內 민주

화를 촉구한 것이다. 제 13차 黨大會의 중앙위원선거는 복수후보를 내

세워 대표들이 비밀투표로 선택케 하였으며， 이 선거는 외부에 공개되

었다. 선거 결가 핵심 권력층에 개혁파가 부상되었다.

趙緊陽의 보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기관 종

사자들의 충원과 관련한 개펀이다. 그는 정권기관원을 정무공무원과 엽

무공무원의 두 종류로 대별하는 「국가공무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

며 정무공무원은 임기제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 또한 업무공무원의 임

용에서는 시험제와 초빙제를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중

공이 그동안 행정의 비능률화， 관료주의의 팽배 등으로 고민해 왔다는

18) 조선일보， 1987, 10.29일자.



128 m. 共짧 l빼 .相

접을 고려할 때， 제 13차 당대회에서의 정치적 조치가 당권의 축소와 하

부조직의 역할 강화에 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젠 III 싸

찢 H함의 권한을 강화하고 매년 중앙위원회를 여러차례 개최토룩 한 조

치는 좁공선문들의 표현대로 「당·좁앙 지도체제의 人쨌‘」이 아닐 수 없

다.

3) 경제판리의 합리화

A꾀짧l싸은 효율적인 사회주의경제를 성취하려면 완전히 발달하기 이

전의 초기 자분주의가 다소 판요하다고 피력해왔다. 제 13차 당대회에

서도 역시 산업구조의 개편，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대외기술 교

류 및 합작의 추진방침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는 당대회의 보고를 통

해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m소유 • 경영권 분리 원칙，@ 기엽간 횡적

연계추진， (ψ 사회주의 시장체제 개혁육성，(4)자율경제체제 조성， (5)

공유제룹 주체로한 다종의 소유제발전파 각종 개인소유제 추진，(6) 다

종의 분배방식의 개선 빙-챔 등을 세시하였다.

좁공은 이미 1987년 초에 GAT'l‘ 에 제출한 비밀각서 에서 잎으~L 5년

이내에 증앙계획경제체제로- 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플 tJ)-란다

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1987년 7월 선화시→ 통신은 1988년 8월이

후 패陽사j등에 국영주식거래소틀 개섣할 잣이라고 보도했다.

줌공의 경제개혁안인 「초기단계론」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룹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혁파뜰온 강소하고 있으나 소득

격차와 그에 따른 주만간의 위화김등 많은 문제점피~ !f_순이 노풀펠 때，

언제든지 교조젝 보수주의로 되룹아갈 소지틀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rp:!~은 여론을 조작하여 경제를 통제해 왔고 그것이 붙기

능할 때， 강제력도 사용했던 것이다. 줍-공은 10억 이상의 연구룹 먹여

잘라는 문제의 해철， 나아기-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인좀의 통일과 단

철을 유지하는데 현재의 전체주의적인 -熊웹II폐가 필요하다. ')\~W~)lfljIJ

를 지속 시키는 한 사회주의제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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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東歐 • 아시아 共塵國의 實態와 變化 樣相

가. 東歐改훌의 背景과 過程

1) 東歐의 特性

束歐 諸國은 공산화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소

련의 직 • 간점적인 영향력 행사에 의해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束]꽤? 諸國은 정치적인 통념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문

화적 배경과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소련으로 부터의 독럽성 정도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동구 8개국인 동독，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알바니아

는 인종적， 민족적， 역사적 경험에서 동일한 범주로 일반화하기 어려

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슬라브족이 주류이기는 하나， 루

마니아와 같이 라틴계 민족이 있는가 하면， 동독처럼 순수한 독일민족

도 있다.

CD J.R I:吹 I해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근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비동구적」

체절을 형성해 왔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9 ) 동유럽 국가들은 소

련보다는 그 정신적 고향인 서구로의 회귀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동

구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면 소련

(러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제국 이래 서구문화의 동진 통로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특수성으로 인해， 슬라브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

며 서구지향적 특성이 뿌리 갚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도 「슬로바니아」와 「크로티아」를 주축으로 섣·

는 북부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서구문화와의 접촉파 교류를 동하여 로

마 카톨릭에 귀화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적 사조에 익숙할 뿐더러 공업

19) 갖차Ii< ， '현대 공산주의 연구J . 한길사. 1982. pp.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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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수준 또한 높았다. 동독파 체코슬로바키아는 제 1차 세계대전 직

후， 일정 기간 의회민주주의의 생생한 경험을 쌓았고 공산화 이전에 높

은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이다. 동독에서는 비스마르크나 프

레데릭 대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동구를 이해하는 데에서 종교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원래

가;敎와 J~Jl'( L짧는 양럽할 수 없지만， 껴t~웬ii휴 l폐에 서 종교의 중요성은

싱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l폐굉의

90% 이상이 천주교신자이고 동독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폴란드는 거둡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분할통치의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역경속에서 천주교라는 정신쩍 지주를 중심으로 고도의 민족적 일체감

을 키워왔으며 그 문화적 전동으로 보아 오히려 서구지향젝 속성이 강

하다.

2) 東歐의 繼化過程

*1:，싸 JtJ시닷없!iiI]의 변화는 1956년의 헝가-리 • 폴란드 사태 , 1968년의 체

코슬로바치아의 「프라하의 봄J， 1980년대초 폴란드의 노동자파업파 자

유노조의 션풍파 같이 누적된 변화 잠재력의 표출로 나타났다.

동구의 개혁공산주의는 1948년 유고슬라비아의 터토 대통령이 「사회

주의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소련파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태동하였

다. 유고슬라비아의 터토는 소련의 종주권을 부정한 후， 대내적으로 지

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파 각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체를

「자주판리위원회」가 운영토록하였다 20 )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이 불고온 충격속에 1953년 스탈런이 사망

하자 동구개혁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56년 소련공

산당 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런체제의 신화가- 무너짐에

따라 개혁의 파고는 다시 높아졌다.

1956년 헝가리애서 개혁주의가 격렬한 면모를 보이자 소련의 군사적

20) 브팽 :it 호프tlJ· !"_, r자주판리제 도」 풍빛， 1984,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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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야기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에서 당

내 민주화와 같은 정치의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에서의 분권화 등 경제

개혁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1956년을 풍미했던 개학주의사상줌 훗날에

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경제개혁에 관한 아이

디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이윤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유

일의 지표가 되며， 투자액중 큰 부분이 기엽의 자체수준에서 관리되어

야 하고 대부분의 가격도 기업의 재량권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

시했다 2 1 )

1950년대말의 개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유고슬라비아 공

산주의연맹 제7차 전당대회에서 마르크시즘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교

조체계가 아니라는 마르크시즘의 창조적 해석과 당의 지도적 역할의 재

평가이다.

1960년대 에 들어서자 중 • 소간의 알력이 심화됨에 따라， 동구 개혁

주의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소련형파 구별되는 중공식 모형과 같

은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의 출현 가능성은 이들의 변혁의지를 자극

하기에 족했다.

1960년대 전반기에 동구제국은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체

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되었으며 서구와의 경제적 격차는 확대되어

심각한 국변에 들어섰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동구국가들로 하여금 실

제척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때에 시행된 경제 개혁

안은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중앙집권적 관리의 합

리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파 국가관리의 틀 속에서 「시장사회

주의」의 도입이다 22 ) 前者에 속하는 나라는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루

마니아를 열거할 수 있으며 後者의 경우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들 수 있으며，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자주관리체제」를 바탕으로 한 시

장사회주의를 제도화시키고 실시하고 있었다.

21) 梁好民外， 벼j揚書. p.1l8.
22) 安秉永. r현대공산주의연구j ， 한걸사. 1983.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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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l 건 슴j료 l:Jj-커 아에 서는 1960년대 초에 각계각층에서 씩-튼 개혁의지가

학생플피- 급진적 당간부에 의해 접화되어 1968년에 는 「프라하의 룹」이

라 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8년 초 개혁세력인 「두브체크」가 패 제

1서 기 가 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의지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욕구기- 조회

팝게 합치되어 지유의 폭이 확대되고 정치 • 경제의 일대 혁신이 예견

되었다. 체 5L슬로바카아의 개희 엘리프들은 피격한 정치변혁을 꾀하기

보다 시회주의의 일반적 틀속에서 점진적 체제전환을 통한 목표에의 접

끈올 추구하여야만 했음에도 룹구하고 너무 삐른 개혁을 하려다 좌젤

당했다.

폭넓은 국민의 지지속에 정치적 개헥의지를 집약한 1968년 4월의 체

코슬로비-키아 공산당 행동강랭피- 지식인의 r2천어 선언」등에 나타난 개

혁방향은 파의 민주화에 초접을 두어 레난파 스탈런의 「민주적 중앙셉

권제」의 초직 운영원칙을 배척하고 시민의 자유권， 사법권의 독립， 언

론， 결사및 거주이전의 자유둥의 보장피 시장사회주의 형태로의 전환

을 추구하였다. 체코슬로tIt카아의 자유화운동은 체제내의 범국민적 운

풍으로 까지 발전되었으나， 1968년 8월말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그 꽃

을 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다.

이후 체코슬j듀-비키아 공산체제는 다시 권위주의적 질서에로 반전의

길을 걸었다.

1970년대 동구제국은 소련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의 폐l따 J:.ft/,i

"페」의 영향으로 표면쩍인 체제수정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 속에

서 내부적인 개혁의 잠재력을 축적하여 왔다.

1980 년대 에 들어와 동구개혁은 폴란드의 노조운동으로 부터 시작되

었다. 1980 년대 초반에 폴란드에서 육류가척의 인상을 계기로 노동자

들의 파업이 속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 벌어진 「그단스크」 조선소

의 파업을 계기로 접차 정치적 색조가 짙어졌다. 체제의 자유화를 요

구한 「그단즈크」의 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대표는 파업노동자의 개혁방

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자율적인 노조의 결성권 인정， 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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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개정， 미사의 방송중계， 정치범의 석방등 노동자들의 요구가 인

정되었다 23 )

노동자의 자유화 열망은 끝내 권력구조에 변화만을 가져 왔지 소련

의 영향으로 위로부터의 체제개혁의 결의를 유도해 내지는 콧했다.

나. 東歐改훌의 諸 斷面과 動向

1) 政治 經濟改훌의 內容

동구 공산체제의 점진적 변화는 여러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변화양태를 집약해 본다면 정치분야와 경제관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은 정치권력엘리트들의 충원에서 사상성이

강한 당료들 보다는 기술관료의 진출이 현저하다는 것이다. 기술지향

적 속성이 강한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은 합리적 관료제로의 전환노력 결

파이다. 한펀 黨 機構의 활성화， 경제및 행정업무의 부분적 분권화 등

이 시도되었고， 다양한 하위조직의 자율성 제고， 정책결정에서 전문성

을 강조하는 기풍이 생겨났다.

공산국가에는 다원적인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의 결성이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

렵지만 제도화된 대중조직의 이익표출기능이 부여되는 등， 사회적 다

원주의가 제한적이나마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관제이데올로기

의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퇴색하는데 따라 나타났다.

그간 동구제국이 추진했던 경제개헥의 방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

냐 그 내용으로는 대체로 @ 기엽의 의사결정권 확대，(2) 경제계획에

서 통제수치의 축소，(]) 물질적 자극인정，@ 행정적 가격결정의 완화，

@ 기업의 성적 평가기준으로 이윤개념 도입，@ 외국시장파의 연계확

23) 梁好民外， I피해 ，IF ，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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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을 듬 수 있다.

이같픈 망헝:의 경제개혁을 동구공산국가 대부분이 시도하였으나， 실

제로 여러나라가 좁도포기하거나 큰 진전을 보지 뭇한 형편이다. 그러

나 유고슬파비아와 헝가리는 체제개혁이라고 부릎 수 있을 만큼 경제

의 판러운영 방식에 시장요소둡 도임한 시장사회주의 모형의 선두주자

가 되었다.

2) 최근의 변화동향

1985년 에 들어서자 동구제국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체제개혁을

너꽉 가속화시펄 수 있는 증요한 계기룹 맞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소

련공산당 서기정이 되면서 개밤피- 개혁의 기치릎 내결고 소련 즈즈로

피-김-한 개혁조치륜 수행하는"'11 따라 농구제국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

다. 고묘tJj-초프 소련공산당 서가정-이 1987년 1월 젠 'i I ~시-쫓 i i f;↑에서 소

렌체제의 개혁을 강조한 이후， 서독주재 소련대사 「크비친스카」는 2월

「우리의 혁 Da 적 개혁시도는 유럽사회주의국가 또두-의 파업」이랴고 밝

힘으로써 「위로부터의 개혁」이 소-랜만이 아니라 *1싸의 칩→맹국들에도

확산되아야 한다는 의시-뜰 표명했다 24 )

제코슬jlE tl}꺼이지 1샌 저 공식적으호 소떤의 「고프비-초프」식 개혁에

급쟁 석 j'i}응을 쇠[았 냐. 처l 코슴-얻 l Jj-7'l아의 공산당서 가 장 후사크는 1987

년 2원 제 5차 당대회 .\;1.. :.'-l에 서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의 재건을 촉

구하았다. 그는 민주회의 구체적 조치로서 펜 지 ]E부블 비밀투표로 선

출한 것이마 기업소 • 꽁정- 책임자들도 임명제릅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펌윤 것윤 저l 안했다. 한편， 국민들이 국가정책피- 그 결정파정을 알 수

있도파 하는 「정!개 l앙」의 편요성을 강조했다. 체코슬로바카아는 당대

회와 증앙위선처l 회 의 -감 열고 페의 해심기구-인 정치국과 증앙위원을 젊

은 개헥펴 얀란갚 고[치1 개편하았냐.

품덕1- ,
I
'. 역시 소i깐 에 서 일고 있는 개혁 동향에 큰 가대를 걸고 있다.

24) ↑‘
1 민 \ 1 . ， I‘

lH'l . :l. 22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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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정부대변인 「우르반」은 1987년 3월 여러나라가 똑같은 방향

으로 나갈 경우 개헥의 성과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 면서 고르바초

프의 개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r우르반」은 1987년 4월 1일경 또 다

시 폴란드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중앙통제하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사

유자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영방식의 개혁안을 채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80年代초에 노조의 독럽성， 기엽의 독자경영， 노동자들의

기업경영 참여， 언론 검열제의 폐지 등 민주화조치들을 실천에 옮기려

다 소련의 강력한 제재로 수포로 돌아 갔으나， 야루젤스키가 이끄는 폴

란드의 통일노동당은 폴란드 특성에 맞는 개혁을 시도할 의향을 꾸준

히 표명했었다.

헛가리 역시 20년 가77r이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이미 경제분야에서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때늦은 것

으로보고있다 r카타르」 헝가리 사회노동당서기장의 강력한후계자로지

목되고 있는 「마티아스」 黨書記는 소련사회의 변모를 「역사적인 사건」

이라고 표현했다. 헝가리 지도자들은 소련이 헝가러의 개혁을 모델케

이스로 삼고 있는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독을 비롯한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소련의 개혁에 대해 아

직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독의 사회동일당 당수

호네커는 1987년 2월 「동독의 현 경제상황은 흠잡을데 없이 모법적이

다. 동독에서는 개인및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해 적극적

인 정치 • 경제개혁에 관심이 없음을 냐타냈다. 더구나 루마니아의 공

산당서기장 차우세스크는 고르바초프가 제창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대

해 「과학적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런 발상」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

다.

그러나 통독청년들이 「우리는 고르바초프를 원한다」고 외치며 데모

하는 것을보면 동독의 사회저변에 개혁욕구가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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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2 Ci ) 또한 푸따니아에서도 1987년 11원 세 2의 도시 「브라소프」에서 임

급인하외- 식량부족 현상에 불만을 묶은 노동자 2만멍 이 꼭놓을 일으켜

시청청사와 공산당사에 난입 • 망회-하고 당간부늪이 사용하는 상점을

전입하는 사건이 벨생했다. 유고슛헤비아에서도 1987년에 플어와 임

급인싱 동결， 생필품 기격파- 공공요금의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포 파업

이 각지에서 80여 회 나 발생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200억 달러로 추정

뇌는 외채의 상환문제 등 많은 경제적 난제들윤 안고 있다. 유고슬라

비아의 경제당국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의 경제는

구조젝얀 재조정이 판요한데도 활기찬 처방이 내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

적했다.

소떤의 고므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싸|歐ii홈패l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분맹한 것은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이

를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는 사싣이다 이들이 한결같이 직

떤한 정세난을 해결카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노선을 따르지

않윤 수 없는 형편이다.

다. 東南亞 共훌國家 實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현재의 호지명시)이 함락됨으로써 베트남은

하나의 공산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 후， 그렇

게 기대했던 '1패II와 갖파파 짧R잦은 찾아 오지 않고 대신 끓임없이 계

속되는 전시상황 속에서 개인의 권리는 말살되고 빈곤의 멍에만 쓰게

되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사이공읍 함락한 직후， 남부 베트남주민들의 자

유와 개얀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베트남 공산화 이후， 공산정권의 압

제 하에서 더 이상 견다지 뭇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국외로 탈출한 피

난민은 1백 만명 에 이르고 있다. 공산화된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10만

25) 조선일보. 1987.6.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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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상범이 수용소에 억류되어 재교육을 받고 있다.

1978년 부터는 상권을 빼앗긴 화교상공인 가운데 17만여 명 이 중공으

로 탈출하였다. 그간 공산베트남에서 탈출하다 총에 맞거나 바다에 빠

져 죽은 수가 11만이 나 되었는데， 지금도 매달 평균 1천5백 명 의 베트

남인들이 바다와 빌림을 통해 탈줄하고 있다 26 )

베트남 공산정권은 현재 115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가운

데 20만은 캄보다아에 , 15만은 라오스에 주둔시키고 있 다.

1978년 12월 베트남공산군은 소련의 조종하에 중공의 지원을 받는 캄

푸치아를 침공하여 폴 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행 삼런 정권을 대선 구

축하였다. 그 결파 캄푸치아는 베트남의 괴뢰인 행 삼런 정권과 중공

의 지원을 받는 풀 포트 저항군간의 장기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국가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남부 베트남을 접령하자 곧 정치， 경제를 사회주

의체제로 개편하면서 국토의 해건에 착수했으나 경제파탄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다. 공산 베트남은 1978년 우호협력조약 등 소련과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기술 지원을 받고있으나 70억 달러의 外價

를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소련으로 부터 매년 받고있는 30억 달

러의 경제원조가 없이는 베트남경제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인구 6천만의 공산베트남은 1986년 말 현재 국민총생산은 194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로 빈곤국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대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느라 주민생활의 핍박상이 여러가지로 노정되

고 있다 27)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베트남 어린이 10명 중 l명 이 영양실

조로 사망하는 등 만성적언 기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인들의

일상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사이공 점령 이후， 물리적인 인구 재배치와 무모

한 기업 국유화의 추진으로 이러한 재난을 불러왔다. 베트남 공산당의

26) 李폼浩， “ ~IJ J<:의 현실"， r국제 문제 J 1987, 4JJ pp. 1:,-u.
27) 조선일보， 1987.4.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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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간부블은 이 점을 언정하고 소렌식 경제개혁에 관심을 돌퍼고 있

다. 1986년 12원 개최된 베트남공산당 제 6차 대회에서 당의 최고고문

인 「투푸웅 천」은 「생산은 정체되고 경제의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확

대되고 있다'"한미디로 떼트납은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젤토하였

다.

공산정권은 납부베프남에서 상공엽의 사회주의적 개조， 대규모 농장

건설을 위한 신경제구판 섣치했으나 이것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었다. 때문에 최근 한정된 개현정책을 설시하여 농업부문에서 개인 또

는 칩단 단위로 정부가 할당한 폭표량 이상의 초파생산분의 40%를 자

유시장에 판매토록- 허용하여 농엠 증산을 꾀하고 있다.

1985년 부터 기업의 독텀채산제 도입파 배급제도의 폐지 등으로 경

제적 난핀을 넷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제품 부족파 인플레 등의 부작용

만 유발했다. 이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뺏 l’|’I，없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

수히는 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사실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베트납 공선-정 권은 1986년 3월에 는 하노이 와 호지 명 iii에 한해 5인

이하룰 고용하는 소규〕표 상공업의 개인경영을 허용하면서 일부 품목의

배급제륜 다시 부활시켰다.

공산베트남이 여러가지의 정제관리운영방식을 젤험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방식인한， 평화와 자유의 상젤파 빈곤의 악순환 현상에서 탈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6. 結 :二'"

더

공산주의자는 평등지향적이라는 환상을 무기로， 어느 사회에나 았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며 폭력혁명

을 통해 J!)( ftU을 탈취하였 다. 그러 나 착취와 소외 , 억 압된 삶은 1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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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룰 고용하는 소규〕표 상공업의 개인경영을 허용하면서 일부 품목의

배급제륜 다시 부활시켰다.

공산베트남이 여러가지의 정제관리운영방식을 젤험하지만， 그것이

공산주의 방식인한， 평화와 자유의 상젤파 빈곤의 악순환 현상에서 탈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6. 結 :二'"

더

공산주의자는 평등지향적이라는 환상을 무기로， 어느 사회에나 았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 새로운 생활에의 약속을 내세우며 폭력혁명

을 통해 J!)( ftU을 탈취하였 다. 그러 나 착취와 소외 , 억 압된 삶은 1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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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쉬-률 철폐한 공산국가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탈런주의적 공산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 공산주의 1당체제는 인간의 물질적 삶만 궁핍화 시켰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基本權마저 박탈하였다. 공산체제하의 인간은

黨이 계획한 목적에 공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j社會와 A間을 改造하고 혹을命한다는 과격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한

공산체제는 지구상에 나타난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간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누적 시켜만 왔지 문제의 해결능력은 갖추지 못하고있다. 공

산체제는 自디修 IE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존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

식에서 각 공산국가에서 체제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공산대

국인 중공의 1970년대 말 부터 체제개헥과 개방을 광범히 추진하고 있

고， 공산종주국인 소련도 1980년대 중반에 와서 公開性과 eX한의 기치

를 내걸고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것은 그 폭파 심도로 보아 공

산주의의 변질까지 초래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산체제변화의 몇몇 측면은 CD 정치적 리더쉽의 構

造및 11'態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화와 동제의 완화，(2) 숭앙집권적 계

획체제의 개혁파 市場社會主義에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집약할 수 있다.

공산국가들이 체제개혁을 시도한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공산주의의

일반적 원칙의 틀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록 그 많씬 t'l:은 분멍

히 었다. 아무러 공산국가라도 경제성장을 하려면 정보의 공개없이는

불가능하며， 때운에 정보의 자유화는 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갑작스

런 정보의 자유화는 공산주의 f벚念의 이완 현상을 초래하며 공산체제

의 해체와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

산체제의 개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산

체제에 변화할 수 있는 부분파 변화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는 사질을 말해준다. 공산국가들이 경제개혁을 한다하더라도 중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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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얼마나 어떤 형태와 범위로 억제 • 축소하느냐 하는 것이지 지령

체제 그 자체픔 비-팔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당의 1당독재를 불변의 원

칙으로 섬-고 있는 국가-에서 당의 지도파는 명분으로 민주적 개혁을 한

다해도 자유민주주의는 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로는 되지

않윤 것이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뜰이 제도권 내에서 체제의 수정파 변화를 추구하

고 있지만， 아시아의 후진공산체제는 아직도 1930년대 의 스탈런식 공

산주의플 고수하고 있다. 츄히 김일성-김접일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한

북한공산체제는 공산세계 내에서도 유독 홀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팍한만 안제까지나 공산권내에서 고아로 있을 수는 없다.

좁 • 소 등- 후견공산국가의 변화라는 밖으로 부터 오는 자극파 대내

적으문 누적되는 父 r세 습체제 의 jJ-순피 정제적 판정으로 부터 탈피키

위해선 剛니Ill]의 ~X'" ’I.파 IJH Jli.의 길 냐1-에 없다. 바.'r_ 오늘의 좁 • 소개혁

상횡파 동구의 멘회-양상이 북힌공산;<;11 제 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

기 하는 r’ l 래 의 낀l←습을 진단하단‘ 예시기- 최 것이다.

우딘1 l~JA이 번영 δ1-3L 세채사의 주류에 참여하는 걸은 공산체제의 진

성윤 u1-무→ 엔식하고 침된 자유민주주의제제륜 균형있게 발전시커는 것

이다- 이것이 l~ 1 끼 |、~fll써c 플 단생하는 기 l깐소성이며， 김인성 꽉재하

에서 고됨→반는 팍한동jL 꽉 임씨n 의 :lf떼 무 부터 해 1양한 수 있얀 다1쭉적

J.'H r: 띤 젓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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